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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컴퓨터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생긴 일

김 과장의 컴퓨터가 또 느려졌습니다. 엑셀 파일 하나 여는 데 30초가 넘게 걸립니다.
다운로드 폴더에는 이름도 모를 파일이 수백 개 쌓여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부팅할 때마다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저절로 열립니다. 프린터는 갑자기 인쇄를 거부합니다. 화면에 뜬
영어 오류 메시지는 읽어 봐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IT 부서에 전화를 걸면 "재부팅해 보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어려운 단어가 가득한 글만 나옵니다. 레지스트리를 편집하라는 안내를 따라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김 과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아이 사진을 정리하려는 부모님, 리포트를
마감해야 하는 대학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은퇴 후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어르신까지. 컴퓨터 앞에서 막막해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AI가 대신 해 줍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 인공지능 세계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의 AI는
질문에 대답만 해 주는 똑똑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뭐야?"라고
물으면 가능한 원인 열 가지를 글로 알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에 실제로 컴퓨터를
만져서 고치는 일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AI 에이전트(agent)가 등장했습니다. 에이전트란 '스스로
움직여서 일을 처리하는 AI'를 뜻합니다. 입으로 대답만 하던 AI가, 이제는 손을 갖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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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식당에 전화해서 "오늘 메뉴가 뭐예요?"라고
묻는 것은 대답형 AI입니다. 반면 "저녁 7시에 4명 자리 예약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알아서
예약을 잡아 주는 비서가 에이전트 AI입니다. 비서는 대답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고, 자리를 확인하고, 예약을 완료합니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쌓인 파일을 종류별로 정리해 줘."

그러면 에이전트는 정말로 폴더를 열어 봅니다. PDF는 문서 폴더로, 사진은 이미지 폴더로,
설치 파일은 설치 폴더로 하나하나 옮깁니다. 사람이 마우스로 끌어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직접 합니다.

"컴퓨터 부팅이 느린 이유를 찾아서 고쳐 줘."

이 말 한마디면 에이전트는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살펴봅니다. 꺼도 되는 것을 골라냅니다.
하나씩 끄면서 부팅 시간이 줄어드는지 측정합니다. 결과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인터넷 글을 한참 읽은 뒤에야 시도해 볼 수 있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컴퓨터를 잘 몰라도 괜찮은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만 있으면, AI가 대신 해 줍니다.

컴퓨터 성능의 90%는 잠자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컴퓨터 성능의 10%도 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 컴퓨터는 1초에 수십억 번 계산할 수 있는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컴퓨터는
사람이 마우스를 클릭하기를 기다리며 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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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마치 10층짜리 건물에서 1층 로비만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2층에는 넓은
회의실이, 3층에는 편한 휴게실이, 옥상에는 멋진 정원이 있는데,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는
셈입니다. 계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는 계단을 오르기 귀찮아서 그냥 1층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입니다. "3층 휴게실로 가 주세요"라고 말하면 알아서
데려다줍니다. 계단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건물 구조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 '1000% 활용'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쓰던 컴퓨터를 100%로 끌어올리면, 체감하는 효과는 10배, 즉 1000%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50가지 사례를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런 분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은 컴퓨터 전문가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없어도 됩니다.
영어를 잘 몰라도 됩니다. 컴퓨터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바로 이 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가 느려져서 답답한 분. 부팅할 때마다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분. 왜 느린지는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분. 이 책의 제5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하느라 지친 분. 파일 이름을 하나하나 바꾸고, 폴더를 손으로 정리하고,
사진 형식을 일일이 변환하는 분. 제3부에서 이 모든 것을 AI에게 맡기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오래된 컴퓨터를 버리기 아까운 분. 서랍 속에 잠자는 낡은 노트북이 있는 분. 회사에서
지원이 끊긴 옛날 맥이 있는 분. 제6부에서 그 컴퓨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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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가 뜨면 겁부터 나는 분. 영어로 가득한 화면을 보면 식은땀이 나는 분.
제7부에서 AI에게 그 메시지를 읽어 달라고 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는 컴퓨터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 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의 약속

이 책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이 약속을
공개합니다.

첫째, 쉽게 쓰겠습니다. 모든 문장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씁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어려운 개념은 생활 속 비유로 바꿉니다.
독자가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쓰겠습니다. 이 책에는 AI에게 건네는 부탁의 말, 즉
프롬프트(prompt) 예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AI에게 붙여 넣으면
바로 작동합니다. 읽기만 하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읽으면서 동시에 실습하는 책입니다.

셋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만지다 보면 중요한 파일을 잃어버리거나,
설정을 잘못 바꿔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모든 실습에는 다섯 가지 안전
약속이 깔려 있습니다. 느낌보다 측정을 먼저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꿉니다. 바꾸기 전
상태를 기록합니다. 위험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해결됐는지는 숫자로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 약속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책 전체에 걸쳐 모든 실습에
녹아 있습니다.

넷째, 특정 제품만 정답인 것처럼 쓰지 않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클로드(Claude), 클로드
코드(Claude Code),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여러 AI 도구를 골고루
소개합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알려 드립니다. 어떤 도구를
고르든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도구는 바뀔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익힌 원리는 오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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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어도 좋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먼저 권합니다.

컴퓨터에 AI 에이전트를 처음 설치하는 분이라면, 제1부와 제2부를 먼저 읽어 주세요.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말을 걸면 되는지 기본기를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 30분이면 됩니다.

기본기를 익힌 뒤에는 자유롭게 필요한 장을 찾아가면 됩니다. 파일 정리가 급하면 6장으로,
느린 인터넷이 걱정이면 12장으로, 오래된 노트북을 살리고 싶으면 15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부록에 실린 '상황별 사례 50가지 빠른 찾기표'를 펼치면 자기 상황에
맞는 장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장은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구나 겪어 봤을 곤란한 상황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원리를 쉽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AI
에이전트와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어떤 장을 펼쳐도 바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컴퓨터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는 쓸 줄 아는 사람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설정을 바꾸려면
영어 메뉴를 읽어야 했습니다. 문제를 고치려면 전문 용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자동화를
하려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했습니다. 컴퓨터가 도구인데, 그 도구를 쓰기 위해 또 다른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이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에게 한국어로 말하면 됩니다. "이거
해 줘"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AI가 영어 메뉴를 읽고, 전문 설정을 찾고, 코드를 짜고, 결과를
확인해 줍니다.

물론 AI 에이전트가 만능은 아닙니다. 가끔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AI가 한 일을
사람이 확인하는 습관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되, 결과는 내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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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AI 에이전트를 똑똑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은 컴퓨터 앞에서 더 이상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류 메시지가 떠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찮은 반복 작업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옆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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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오래된 컴퓨터에 새 역할을 줍니다

15장 버리지 마세요, 아직 쓸 만합니다
버릴 컴퓨터와 살릴 컴퓨터를 가릅니다.

16장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히기: 리눅스 입문
오래된 컴퓨터에 맞는 리눅스를 고릅니다.

17장 인텔맥에 리눅스 설치해서 튜닝해서 사용하기
인텔맥에 리눅스를 설치하고 다듬습니다.

18장 오래된 윈도우 PC와 노트북 되살리기
오래된 윈도우 PC와 노트북을 되살립니다.

19장 되살린 컴퓨터로 무엇을 할까요
되살린 컴퓨터에 새 역할을 맡깁니다.

제7부 오류와 작업 환경을 차분하게 다룹니다

20장 무서운 오류 메시지, AI에게 읽어 달라고 하세요
오류 메시지와 이벤트 로그를 읽습니다.

21장 작업 환경, AI와 함께 반듯하게 정리하기
글자·프린터·화면·소리를 바로잡습니다.

제8부 AI 에이전트 고수가 됩니다

22장 다섯 가지 프롬프트 패턴만 알면 됩니다
다섯 가지 프롬프트 패턴을 손에 익힙니다.

23장 한 걸음 더: 에이전트 팀과 확장 기능
에이전트 팀과 확장 기능을 살펴봅니다.

24장 습관이 실력입니다
기록·검증·되돌림의 습관을 만듭니다.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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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AI 에이전트, 도대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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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대답만 하는 AI와 직접 일하는 AI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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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컴퓨터 앞에서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토요일 오후, 김 과장은 컴퓨터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80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진, 문서, 압축 파일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하고 폴더로 옮기자니 주말이 다 갈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정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김 과장은 챗GPT(Chat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
줘." AI는 친절하게 단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직접 마우스를 클릭하고,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옮기는 일은 김 과장의 몫이었습니다. 설명을 읽는 데 10분, 실제로
정리하는 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뒤, 김 과장은 다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AI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파일을 문서, 이미지, 압축 파일로 나눠서 정리해 주세요." 그러자 AI가 직접
컴퓨터 안의 파일을 살피고,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옮겨 놓았습니다.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AI인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첫 번째 AI는 "방법을 알려 주는 AI"였습니다. 두 번째
AI는 "직접 해 주는 AI"였습니다. 이 두 번째 AI를 바로 AI 에이전트(AI agent)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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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챗봇은 입으로 말하고, 에이전트는 손으로 움직입니다

식당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AI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당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챗봇(chatbot)은 식당의 안내 데스크와 비슷합니다. 손님이 "맛있는 파스타 집 어디
있나요?"라고 물으면, 안내 직원은 "2층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직접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AI 에이전트(AI agent)는 식당의 웨이터와 비슷합니다. 손님이 "파스타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면, 웨이터는 주방에 가서 주문을 전하고, 음식이 나오면 테이블까지 가져다줍니다.
손님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챗봇: 질문하면 대답해 줍니다. 실행은 사람이 합니다. 에이전트: 부탁하면 직접
실행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확인합니다.

핵심 차이 세 가지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를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챗봇은 "말"로 끝나고, 에이전트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챗봇에게 "부팅 시간을
줄이는 법"을 물으면 방법을 글로 알려 줍니다. 에이전트에게 "부팅 시간을 줄여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에이전트가 직접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것을 꺼
줍니다.

둘째, 챗봇은 컴퓨터 안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에이전트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챗봇은
사용자가 알려 준 정보만으로 판단합니다. 에이전트는 컴퓨터의 설정, 파일, 프로그램
목록을 직접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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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챗봇은 한 번 대답하면 끝이지만, 에이전트는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에이전트는 명령을 실행한 뒤 "잘 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문제가 남아
있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마치 경험 많은 수리 기사가 한 가지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 챗봇과 에이전트의 대화 흐름 비교 — 왼쪽은 "질문 → 대답"으로 끝나는 챗봇,
오른쪽은 "부탁 → 확인 → 실행 → 검증"으로 이어지는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일하는 모습을 잠깐 엿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내
컴퓨터의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 합시다.

에이전트는 이런 순서로 움직입니다.

1단계: 컴퓨터의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합니다. 2단계: 속도 측정 명령을 실행합니다. 3단계:
측정 결과를 읽고 숫자를 정리합니다. 4단계: "다운로드 85Mbps, 업로드
42Mbps입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사용자는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에이전트는 네 가지 단계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에이전트의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무엇을 해 달라"고 말하고,
에이전트는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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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I 에이전트가 내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일곱 가지

AI 에이전트가 대단하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다루는 일곱 가지 영역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영역은 뒤에서 한 장씩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 네트워크와 드라이버 튜닝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방식을 점검하고 고치는 일입니다. 와이파이가 느릴 때 실제
속도를 재고, 더 빠른 설정을 찾아 적용합니다. DNS(Domain Name System)를 바꿔서
웹페이지가 빨리 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DNS란 인터넷 주소를 번역해 주는 전화번호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요금제가 500Mbps인데 실제로 200Mbps밖에 안 나와요"라고
말하면, 에이전트가 어디서 속도가 줄어드는지 찾아냅니다. 공유기 설정 문제인지, 랜카드
드라이버 문제인지, 와이파이 채널이 이웃집과 겹치는 문제인지 하나씩 확인해 줍니다.
드라이버(driver)란 컴퓨터 부품이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주는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둘. 부팅과 시작 프로그램 정리

컴퓨터를 켤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모르는
프로그램이 수십 개 같이 켜지는 경험, 누구나 해 보셨을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이
프로그램들의 정체를 알아내고, 꺼도 되는 것과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해 줍니다.

부팅(booting)이란 컴퓨터의 전원을 누른 뒤 바탕화면이 뜰 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에이전트에게 "부팅 시간을 줄여 주세요"라고 말하면,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뽑아서 어떤
것이 부팅을 느리게 만드는지 숫자로 알려 줍니다. 그리고 꺼도 괜찮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정리해 줍니다.

셋. 귀찮은 반복 작업 자동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잘하는 일입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자동으로 정리하거나, 사진 수백 장의 이름을 한꺼번에 바꾸거나, 매일 밤 중요한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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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백업하는 일을 에이전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PDF 30개를 하나로 합치거나,
아이폰 사진의 형식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도 됩니다. 한 번 설정하면 앞으로 계속 알아서
돌아갑니다. 사람이 잊어버려도 컴퓨터는 꼬박꼬박 합니다.

넷. 세상에 없던 나만의 기능 만들기

컴퓨터에 원하는 기능이 없을 때, 에이전트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하나로 자주 쓰는 앱 4개를 동시에 여는 매크로(macro)를 만들거나, 관심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알림을 보내 주는 감시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에이전트가 코드를 대신 작성합니다.

매크로(macro)란 여러 동작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실행하는 자동화 기능입니다.

다섯. 성능 병목 찾기와 속도 올리기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느려졌을 때, 원인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CPU(중앙처리장치),
메모리(RAM), 디스크, 그래픽카드(GPU) 중에서 어디가 "병목"인지 알아냅니다.
병목(bottleneck)이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좁은 병목처럼, 전체 속도를 늦추는 약한
고리를 뜻합니다.

에이전트는 실제 숫자로 측정해서 "메모리가 90%까지 차 있어서 느려지고 있습니다"처럼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여섯. 오래된 컴퓨터 되살리기

5년, 10년 된 오래된 컴퓨터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윈도우 대신 가벼운
리눅스(Linux)를 설치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SSD(Solid State Drive, 고체 저장장치)를
교체해서 느린 컴퓨터를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리눅스란 윈도우나 맥OS처럼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운영체제(OS)의 한 종류입니다. 무료인 데다 가볍기 때문에 오래된 컴퓨터에
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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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가 설치 과정을 안내하고, 설치 뒤에 와이파이 설정, 한글 입력기, 프린터 연결 같은
세부 설정까지 도와줍니다. 되살린 컴퓨터는 가족용 인터넷 컴퓨터, 아이 공부 컴퓨터, 또는
집안의 파일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오류 메시지 해석과 문제 해결

컴퓨터 화면에 영어로 된 무서운 오류 메시지가 뜨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파란 화면에 흰
글씨가 나타나는 블루스크린(Blue Screen)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에이전트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 주면, 무슨 뜻인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오래되어서 생긴 문제입니다"처럼 원인을 찝어 주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거나 직접 고쳐 줍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을 때, 에이전트는 이벤트 로그(event log)라는 컴퓨터의 일기장을
뒤져서 원인을 찾아냅니다. 이벤트 로그란 컴퓨터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① 인터넷 빠르게 ② 부팅 가볍게 ③ 반복 작업 자동으로 ④ 없는 기능 만들기 ⑤ 느린 원인
찾기 ⑥ 낡은 PC 되살리기 ⑦ 오류 해결하기

이 책의 제3부부터 제7부까지가 바로 이 일곱 가지를 하나씩 다루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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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컴퓨터 성능의 90%는 잠자고 있습니다 — '1000% 활용'의 의미

지금 컴퓨터는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컴퓨터의 CPU 사용률을 확인해 보십시오. 윈도우라면
Ctrl+Shift+Esc를 눌러 작업 관리자를 열면 됩니다. 아마 5% 안팎일 것입니다. 웹 서핑,
문서 작성, 이메일 정도만 하는 보통의 사용자라면, 컴퓨터 성능의 대부분은 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10층짜리 사무실 건물에서 1층 로비만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층부터
10층까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창고도 있지만, 아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10층 전체에 대해 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씁니다.

- 인터넷 검색 - 문서 작성 - 영상 시청 - 메신저

이 네 가지만으로는 컴퓨터 성능의 10%도 쓰지 못합니다. 나머지 90%는 잠자고 있습니다.

'1000% 활용'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제목에 있는 '1000% 활용'은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성능의 10%만 쓰고 있었다면, 나머지 90%를 깨우는 것이 곧 10배
활용입니다. 10배는 퍼센트로 바꾸면 1000%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합니다.

파일 800개를 정리하는 데 사람은 2시간이 걸리지만, 에이전트는 3분이면 끝냅니다. 사진
500장의 이름을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바꾸면 하루가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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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지만, 에이전트는 몇 초 만에 해냅니다. 이렇게 절약되는 시간만 따져도 활용도가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둘째, 컴퓨터가 잠자는 시간에도 일합니다.

사람이 퇴근한 밤 사이에도 컴퓨터는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에이전트가 자동
백업을 하고, 파일을 정리하고, 시스템 상태를 점검합니다. 24시간 일하는 직원이 한 명 더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없던 기능이 생깁니다.

원래 컴퓨터에 없는 기능도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심
상품의 가격을 30분마다 확인해서 알려 주는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돈을
주고 사도 마땅한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전트가 나만을 위한 맞춤형
도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넷째, 버릴 뻔한 컴퓨터가 살아납니다.

서랍 속에 잠든 오래된 노트북이 있으신가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면 이 컴퓨터에
가벼운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가족용 인터넷 컴퓨터나 파일 저장소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될 뻔한 기계가 새 역할을 얻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르는 것이 사라집니다.

오류 메시지가 떠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느려진 원인을 모른 채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면 원인을 찾아 주고, 해결까지 해 줍니다. "몰라서 못 하던 일"이
"말만 하면 되는 일"로 바뀝니다.

이것은 컴퓨터 전문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전트라는 건 결국 프로그래밍을 아는 사람이나 쓰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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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 책이 말하는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말, 즉 한국어로 부탁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데 프로그래밍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알아서 필요한 명령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물론 에이전트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4장에서 "다치지 않고 쓰는 다섯 가지 약속"을
따로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에이전트의 도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전문가는 에이전트 없이도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
에이전트는 "옆에 앉아 있는 컴퓨터 박사 친구"와 같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신 해 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23 (김경진 변호사 저)

마무리 — 1장에서 기억할 것

핵심 요약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 챗봇은 방법을 알려 주고, 에이전트는 직접 실행합니다. 2. AI 에이전트는 컴퓨터 안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3. 에이전트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크게
일곱 가지입니다. 인터넷, 부팅, 반복 작업, 새 기능 만들기, 성능 진단, 오래된 PC 살리기,
오류 해결입니다. 4. 보통 사람은 컴퓨터 성능의 10%만 씁니다. 나머지 90%를 깨우면
1000% 활용입니다. 5.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는 데 프로그래밍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됩니다.

한 줄 정리

"AI 에이전트는 내 컴퓨터 안에서 일하는 부지런한 직원입니다. 말만 하면 알아서 찾고,
고치고, 만들어 줍니다."

이제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 주는지 감이 잡히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를 골라야 하나요?" 2장에서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예고] 2장에서는 어떤 AI 에이전트를 골라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클로드(Claude),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여러 에이전트의 특징과 무료로 시작하는
방법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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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어떤 AI 에이전트를 고르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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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선택의 순간

컴퓨터 앞에 앉아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아, 나도 AI 에이전트를 써 보겠어."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클로드(Claude),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각각 또 '코드' 버전이니 'CLI' 버전이니 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마치 처음 스마트폰을 살 때 아이폰과 갤럭시 사이에서 고민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에서는 2026년 현재 쓸 수 있는 대표적인 AI 에이전트 세
가지를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쉽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합니다. 이 장을 다 읽고 나면, 자기 상황에 맞는 도구를 하나 골라서
다음 장의 설치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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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클로드와 클로드 코드: 터미널에서 일하는 AI 직원

클로드, 두 가지 얼굴

클로드(Claude)는 앤트로픽(Anthropic)이라는 회사가 만든 AI입니다. 클로드에는 두
가지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팅 방식입니다. 웹 브라우저나 스마트폰 앱에서 대화창에 글을 쓰면, 클로드가
글로 답을 해 줍니다. 질문에 대답하고, 글을 고쳐 주고, 아이디어를 정리해 주는 일에
알맞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설명한 "입으로 말하는 AI"에 가깝습니다.

둘째는 클로드 코드(Claude Code)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손으로 움직이는
AI 에이전트"입니다.

클로드 코드란 무엇인가요

클로드 코드는 컴퓨터의 터미널(terminal)에서 동작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터미널이
낯설 수 있으니,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터미널은 컴퓨터에게 글자로 명령을 내리는 까만 화면입니다.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하는
대신, 키보드로 "이 파일을 저쪽 폴더로 옮겨"라고 글자를 쳐서 명령하는 곳입니다.
개발자들이 주로 쓰던 공간이지만, 클로드 코드 덕분에 이제 누구나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터미널에서 실행하면, 우리가 한국어로 부탁을 적고 엔터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필요한 명령을 만들어 실행합니다. 파일을 정리하고,
설정을 바꾸고, 스크립트를 짜고, 결과를 보고해 줍니다. 말 그대로 내 컴퓨터 안에서 일하는
부지런한 직원입니다.

[그림: 터미널에서 클로드 코드에게 "다운로드 폴더를 정리해 줘"라고 입력한 화면 예시]

클로드 코드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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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코드는 내 컴퓨터의 파일을 읽고, 폴더 구조를 살피고, 터미널 명령을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 폴더 안의 파일을 종류별로 자동 분류합니다. - 느려진 컴퓨터의 원인을 진단하고 수치로
보여 줍니다. - 매일 반복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 오류 메시지를
읽고 알기 쉬운 말로 번역해 줍니다. - 백업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예약까지 걸어 줍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왜 이 책에서 클로드 코드를 중심으로 다루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어를 잘 알아듣습니다. "와이파이가 느린데 원인을 찾아 주세요"처럼 일상적인
한국어로 부탁해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둘째,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이 작업을 정말
진행할까요?"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도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윈도우, 맥, 리눅스를 모두 지원합니다. 어떤 컴퓨터를 쓰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다루는 원리와 방법은 다른 AI 에이전트에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클로드
코드를 중심으로 익히되, 다른 도구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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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챗GPT 코덱스, 제미나이 CLI 등 다른 선택지들

AI 에이전트는 클로드 코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도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챗GPT 코덱스(ChatGPT Codex)

챗GPT를 만든 오픈AI(OpenAI)에서 내놓은 터미널용 AI 에이전트입니다. 챗GPT를 이미
쓰고 있다면 익숙한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챗GPT 계정이 있으면 무료 버전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터미널, 웹, 코드
편집기 등 여러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 챗GPT 유료 요금제(Plus, Pro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량이 제한적이므로 본격적으로 쓰려면 유료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도구를 골라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천이 달라집니다.

"돈을 쓰지 않고 먼저 체험해 보고 싶다면" 제미나이 CLI가 좋습니다. 구글 계정만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챗GPT를 유료로 쓰고 있다면" 코덱스를 먼저 써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터미널 에이전트를 바로 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실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싶다면" 클로드 코드를 추천합니다. 이 책의 모든
프롬프트 예제는 클로드 코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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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도구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하나를 익히면 나머지로 갈아타는 것도 쉽습니다. 마치 한 회사의 워드프로세서를 배우면
다른 회사 워드프로세서도 금세 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걸 골라야
하지?"라는 고민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를 골라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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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료로 시작하는 방법과 요금제 쉽게 이해하기

"AI 에이전트, 다 좋은데 비싸지 않나요?" 당연한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료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를 쓰더라도 월 2만 원대면 충분합니다.

무료로 시작하는 세 가지 방법

방법 1: 제미나이 CLI로 무료 체험하기

가장 쉬운 무료 시작법입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하루에 1,000건까지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 정리, 간단한 진단, 스크립트 작성 같은 기본적인 작업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설치 방법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방법 2: 챗GPT 코덱스 무료 버전 써 보기

챗GPT 계정을 만들면(무료) 코덱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적어서
본격적인 작업보다는 "이런 느낌이구나"를 체험하는 용도에 알맞습니다.

방법 3: 클로드 웹 채팅으로 맛보기

클로드 코드 자체는 무료로 쓸 수 없지만, 클로드 웹 채팅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이 오류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면, 클로드가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 줍니다. AI와 대화하는 감각을 먼저 익히는 데 좋습니다.

유료 요금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요금제는 이름도 다르고 구조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핵심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요금제는 휴대폰 데이터 요금제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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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요금제: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벼운 일에는 충분하지만, 큰
작업을 하면 금방 바닥납니다. - 기본 유료 요금제(월 20달러 안팎): 넉넉한 양을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사용자는 이 단계면 충분합니다. - 고급 유료 요금제(월
100~200달러):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시키는 전문가용입니다. 이 책의 독자에게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계 월 비용 누구에게 알맞은가

무료 체험 0원 "AI 에이전트가 뭔지 한번 써 보고 싶다"

기본 유료 (Pro/Plus) 약 2~3만원 (20달러) "일주일에 몇 번 도움받으면서 컴퓨터를 관리하고 싶다"

고급 유료 (Max/Pro) 약 13~27만원 (100~200달러) "매일 몇 시간씩 복잡한 작업을 맡기는 전문가"

이 책의 실습을 따라 하는 데는 기본 유료 단계면 넉넉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충분히 체험해
본 뒤에 유료로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토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겁먹지 마세요

요금 안내를 읽다 보면 토큰(toke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큰은 AI가 글을 읽고 쓸 때
세는 단위입니다. 대략 한글 한 글자가 1~2토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큰은 API(에이피아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머용 사용 방식에서 쓰는 계산 단위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일반 사용자 방식(Pro, Plus 같은 월정액 요금제)에서는 토큰을 직접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월정액을 내면 정해진 양만큼 마음껏 쓸 수 있고, 다 쓰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채워집니다.

그러니 요금 설명에 토큰이라는 말이 보여도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 두면
됩니다.

이 책을 따라 하려면 최소한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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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실습을 가장 매끄럽게 따라 하려면 클로드 프로(Claude Pro)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월 20달러(약 2만 6천 원, 환율에 따라 변동)이며, 연간 결제를 하면 월
17달러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꼭 돈을 써야만 이 책이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제미나이 CLI 무료 버전만으로도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원리를 직접 실습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의 형태나 말투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핵심 개념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부탁하느냐입니다. 그 방법은 이 책
전체를 통해 차근차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금제를 고를 때 기억할 세 가지

첫째, 무료로 먼저 써 보세요. 돈을 내기 전에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월정액 요금제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써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습니다.

셋째, 여러 도구를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제미나이 CLI를 무료로
쓰다가 큰 작업이 있을 때만 클로드 코드를 한 달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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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하나를 고르고, 바로 시작합시다

이 장에서는 세 가지 AI 에이전트를 살펴보았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이 책의 실습 기준이 되는 도구로, 한국어 이해력이 뛰어나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챗GPT 코덱스는 이미 챗GPT를 쓰고 있는 분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제미나이 CLI는 구글 계정만으로 무료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세 도구 모두 터미널에서 한국어로 부탁하면 컴퓨터를 대신 다뤄 주는 AI 에이전트라는 점은
같습니다. 어떤 것을 고르든, 이 책에서 배우는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선택한 도구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첫 번째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줄 정리
무료로 체험하고, 마음에 드는 도구 하나를 골라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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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AI 에이전트와 첫인사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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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설치부터 첫 대화까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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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토요일 오후의 이야기

주말 오후, 민수 씨는 컴퓨터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30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 보면서 "이건 뭐였지?"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런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1장에서 읽었던 AI 에이전트 이야기가요. "말만 하면 컴퓨터
안에서 직접 일해 주는 AI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깔아 볼까?"

30분 뒤, 민수 씨는 터미널(terminal)이라는 까만 화면에 글을 한 줄 쳤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파일이 몇 개인지 세어 주세요."

잠깐 사이에 AI가 답을 내놓았습니다. "총 317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확장자별로 보면 PDF
89개, 이미지 112개, 압축 파일 43개……." 민수 씨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파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민수 씨처럼 AI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말을 걸어 보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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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치 전에 알아 둘 것

AI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딱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인터넷을 통해 AI 서버와 대화합니다. 마치 전화를 걸려면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이파이든 유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됩니다.

둘째, 터미널이 무엇인지 가볍게 알아 두면 좋습니다.

터미널(Terminal)이란 컴퓨터에게 글자로 명령을 내리는 창입니다. 보통 까만 바탕에 흰
글씨가 깜빡이는 화면입니다. "그런 걸 왜 써야 하나요?" 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AI 에이전트가 바로 이 터미널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열면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대신, 글자로 부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터미널을 여는 방법은 운영체제마다 다릅니다.

- 윈도우: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터미널" 또는 "PowerShell"을 검색합니다. -
맥: Command + Space를 눌러 "터미널"을 검색합니다. - 리눅스: 대부분 Ctrl + Alt + T를
누르면 바로 열립니다.

[그림: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터미널을 여는 화면 캡처 3장]

셋째, Node.js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노드제이에스(Node.js)란 컴퓨터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입니다. AI 에이전트 중 하나인 클로드 코드(Claude Code)가 이 도구
위에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클로드 코드라는 직원이 출근하려면 Node.js라는 사무실
건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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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js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터미널을 열고 아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node --version

화면에 v18.0.0처럼 숫자가 나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command not
found" 같은 오류가 나오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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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윈도우에 AI 에이전트 설치하기

윈도우(Windows) 사용자가 가장 많으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1단계. Node.js 설치

앞에서 node --version을 쳤을 때 숫자가 나왔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음처럼 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https://nodejs.org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 초록색 버튼 2개가
보입니다. 왼쪽의 "LTS"라고 적힌 버튼을 누릅니다. LTS는 Long Term Support의
줄임말로, "오래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Next)"만 계속 누르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별도로 바꿔야 할 설정은 없습니다.

설치가 끝난 뒤 터미널을 새로 열고, 다시 node --version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림: Node.js 공식 사이트에서 LTS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화면]

2단계. 클로드 코드 설치

이제 AI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Claude Code)를 설치합니다. 터미널에 아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npm install -g @anthropic-ai/claude-code

npm은 Node.js에 딸려오는 프로그램 설치 도구입니다. 위 명령어의 뜻은 "클로드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 어디서든 쓸 수 있게 설치해 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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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끝나면 터미널에 아래 명령어를 입력해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laude --version

버전 번호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림: 터미널에서 npm install 명령어를 실행한 화면]

3단계. 처음 실행하고 로그인하기

터미널에 아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claude

처음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웹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Anthropic
계정으로 로그인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계정이 없다면 이 화면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터미널로 돌아와서 AI와 대화할 준비가 끝납니다.

화면에 > 표시가 깜빡이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이 깜빡이는 곳에 부탁할
말을 쓰면 됩니다.

주의: 무료 플랜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하루에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처음
익히는 동안에는 무료 플랜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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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맥에 AI 에이전트 설치하기

맥(Mac) 사용자라면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맥에는 터미널이 처음부터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 터미널 열기

Command + Space를 눌러 Spotlight 검색창을 엽니다. "터미널"이라고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2단계. Node.js 설치 확인

터미널에 node --version을 입력합니다.

숫자가 나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므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방법 A — 공식 사이트에서 받기: https://nodejs.org에 접속해서 LTS 버전의 맥용 설치
파일(.pkg)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방법 B — Homebrew로 설치하기: 맥을 좀 써 보신 분이라면 Homebrew라는 도구가
익숙할 것입니다. 터미널에 아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brew install node

둘 중 어느 방법이든 설치 뒤에 node --version으로 확인합니다.

3단계. 클로드 코드 설치와 실행

윈도우와 동일합니다. 터미널에 아래 2개 명령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npm install -g @anthropic-ai/claude-code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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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과정도 윈도우와 똑같습니다. 웹 브라우저가 열리면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림: 맥 터미널에서 클로드 코드를 처음 실행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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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리눅스에 AI 에이전트 설치하기

리눅스(Linux) 사용자라면 터미널이 이미 친숙할 것입니다. Ctrl + Alt + T로 터미널을 열고
시작합니다.

1단계. Node.js 설치 확인

node --version

숫자가 나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나오지 않으면 아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우분투(Ubuntu) 또는 리눅스 민트(Linux Mint) 기준:

sudo apt update sudo apt install -y nodejs npm

페도라(Fedora) 기준:

sudo dnf install -y nodejs npm

설치 뒤에 node --version으로 확인합니다. 버전이 18 미만이면 에이전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NodeSource라는 저장소를 추가해서 최신 LTS
버전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AI에게 "Node.js 최신 LTS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라고 물으면 운영체제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클로드 코드 설치와 실행

npm install -g @anthropic-ai/claude-code claude

리눅스에서 npm install -g 명령어가 권한 오류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
sudo를 붙여서 실행합니다.

sudo npm install -g @anthropic-ai/claud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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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과정은 윈도우, 맥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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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안 될 때는 이렇게

설치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가장 흔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문제 1. "node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나올 때

Node.js를 분명히 설치했는데도 이 오류가 나온다면, 터미널을 껐다가 다시 여세요. 새
터미널을 열어야 설치된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윈도우라면 컴퓨터를 한 번
재부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 2. npm install이 빨간 글씨와 함께 실패할 때

빨간 글씨가 나오면 겁이 나지만, 대부분은 권한 문제입니다. 윈도우에서는 터미널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해결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터미널"을 찾은 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명령어 앞에
sudo를 붙입니다.

문제 3. 로그인 화면이 뜨지 않을 때

방화벽이나 보안 프로그램이 웹 브라우저 연결을 막는 경우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잠시
끄거나, 터미널에 나타나는 URL을 직접 복사해서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 넣어 보세요.

문제 4. 어떤 오류인지 도무지 모르겠을 때

오류 메시지 전체를 복사해서 챗GPT(ChatGPT)나 클로드(Claude) 같은 AI 챗봇에게 붙여
넣고 "이 오류가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라고 물어 보세요. AI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이라도 웹 브라우저에서 챗봇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AI에게
도움을 받아서 AI를 설치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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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처음 시켜 볼 만한 안전한 심부름 다섯 가지

축하합니다! 설치가 끝났으니 이제 AI 에이전트에게 첫 심부름을 시켜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읽기만 하는" 안전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지우거나 바꾸는 일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마치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첫날부터 중요한 서류를 맡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가벼운 심부름으로 서로 호흡을
맞춰 봅니다.

아래 5개 심부름은 모두 컴퓨터의 정보를 "읽어 보기만" 하는 안전한 작업입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설정을 바꾸는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따라 해 보세요.

심부름 1. 내 컴퓨터의 기본 정보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 볼 일은 내 컴퓨터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1
내 컴퓨터의 운영체제 종류, 버전, CPU 이름, 메모리 용량,
디스크 여유 공간을 확인해서 표 형태로 정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운영체제 명령어를 실행해서 컴퓨터의 기본 사양을
깔끔한 표로 보여 줍니다. 병원에서 처음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내 컴퓨터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2
내 컴퓨터에서 지금 인터넷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공유기까지의 지연시간도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핑(ping) 테스트를 실행해서 인터넷 연결 상태와 응답
속도를 숫자로 알려 줍니다. "인터넷 잘 되는 것 같은데요?"라는 감(感)이 아니라,
밀리초(ms) 단위의 정확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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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2. 다운로드 폴더 현황 파악하기

이 장 맨 처음에 등장한 민수 씨처럼, 다운로드 폴더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프롬프트 예제 1
내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총 몇 개 있는지 세고,
확장자별로 분류해서 표로 보여 주세요.
아무것도 옮기거나 삭제하지 말고 현황만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다운로드 폴더를 살펴보고 "PDF 89개, JPG 112개, ZIP
43개……"처럼 확장자별 개수를 표로 정리해 줍니다. 마지막 줄에 "아무것도 옮기거나
삭제하지 말고"라는 말을 넣은 것이 중요합니다. AI에게 명확한 경계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2
다운로드 폴더에서 용량이 큰 파일 상위 10개를
파일 이름, 크기, 마지막 수정 날짜와 함께 보여 주세요.
파일을 옮기거나 지우지는 말아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용량 순서대로 큰 파일 10개를 골라서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어떤 파일이 디스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심부름 3. 디스크 공간 점검하기

컴퓨터가 느려졌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볼 것은 디스크 여유 공간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1
내 컴퓨터에 연결된 디스크(드라이브)마다
전체 용량과 남은 여유 공간을 확인해 주세요.
여유 공간이 10% 미만인 디스크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등 모든 디스크의 용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유 공간이 부족한 디스크가 있으면 따로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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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2
디스크에서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폴더 상위 5개를
찾아서 알려 주세요. 삭제하거나 옮기지는 말아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폴더별 용량을 조사해서 가장 큰 폴더 5개를 알려 줍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큰 파일이 숨어 있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심부름 4. 시작 프로그램 목록 보기

컴퓨터를 켤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부팅이 느려집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켜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프롬프트 예제 1
이 컴퓨터가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전체 목록을 뽑아 주세요. 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 줄씩 설명도 붙여 주세요.
끄거나 삭제하지 말고 목록만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뽑아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쉬운 말로 설명해 줍니다. 13장에서 다룰 "부팅 속도 개선"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2
방금 보여 준 시작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일반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것과 꺼도 되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끄지 말고 안내만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이것은 보안 프로그램이니 남겨 두세요", "이것은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 남긴 것이니 나중에 꺼도 됩니다"처럼 분류해 줍니다.

심부름 5. 오늘의 날씨를 물어보기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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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가벼운 심부름입니다. AI 에이전트가 터미널 안에서 정보를 찾아 주는 모습을
체험해 봅시다.

프롬프트 예제 1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각을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컴퓨터의 시스템 시계를 읽어서 오늘 날짜와 시각을 알려
줍니다. 아주 단순한 심부름이지만, AI가 내 컴퓨터에서 직접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2
현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메모리 사용량이 큰 순서대로 5개만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 중 메모리를 많이 쓰는 것 5개를
뽑아서 보여 줍니다. 작업 관리자를 열지 않고도 한 줄의 부탁으로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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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AI 에이전트와의 대화를 끝내려면 터미널에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exit

또는 키보드에서 Ctrl + C를 누릅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종료되고, 원래의 터미널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AI 에이전트를 종료해도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닫은 것일
뿐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싶으면 터미널에 claude 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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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첫 대화에서 기억할 세 가지

오늘 경험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 AI 에이전트는 내가 시킨 일만 합니다.

프롬프트에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쓰면, AI는 정말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삭제해 주세요"라고 쓰면 삭제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확인만 해 주세요",
"목록만 보여 주세요"처럼 안전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둘,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방금 네가 실행한 명령어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AI는
자신이 한 일을 쉬운 말로 설명해 줍니다. 마치 열심히 일하면서도 보고까지 잘하는 직원
같습니다.

셋, 잘못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 본 다섯 가지 심부름은 모두 "읽기 전용" 작업이었습니다. 컴퓨터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언가를 바꾸는 작업을 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4장에서 배울 "다섯 가지 약속"을 지키면 언제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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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한 줄 정리

AI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대화하는 것은 Node.js 설치, 클로드 코드 설치, 실행의 3단계면
충분하며, 처음에는 "확인만 해 주세요"부터 시작하면 안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AI 에이전트에게 실제로 무언가를 바꾸는 일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약속"을 배웁니다. 이 약속만 기억하면 실수하더라도 언제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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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다치지 않고 쓰는 다섯 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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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는 정말 유능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유능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아무
준비 없이 맡겨도 될까요? 현실 세계의 직원에게도 "이건 꼭 지켜 주세요"라는 업무 수칙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약속만 기억하면 컴퓨터를
다칠 일 없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배울 다섯 가지 약속은 이 책의 모든 실습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나중에 어떤
장을 펼치더라도 이 다섯 가지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AI 에이전트를 쓰기 전에 이 약속들을 먼저 익혀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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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느낌보다 측정이 먼저입니다

"컴퓨터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이런 말, 한 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느리다"는 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초가 느린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30초가 느린 것입니다. "느린 것
같다"라는 느낌만으로는 문제를 정확히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고치려면, 먼저 숫자로
재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좀
아픕니다"라고 하면, 바로 약을 주지 않습니다. 체온계로 열을 재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고쳐 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상태를 재
줘"라고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측정이 먼저일까요

느낌으로 판단하면 엉뚱한 곳을 고치게 됩니다. "인터넷이 느린 것 같아서" 공유기를
바꿨는데, 알고 보니 컴퓨터의 디스크가 꽉 차서 느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을 먼저
했다면 헛돈을 쓰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측정은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고치기 전에는 이만큼이었고, 고친 뒤에는
이만큼 좋아졌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있어야 진짜 좋아진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측정을 부탁하는 법

실습으로 바로 해 봅시다. AI 에이전트에게 아래처럼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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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1
지금 내 와이파이의 실제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를 측정하고, 인터넷 요금제
속도 대비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속도 측정 도구를 실행해서 실제 속도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느린 것 같다"가 아니라 "요금제의 62%만 나온다"처럼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2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느려요.
CPU, 메모리, 디스크, GPU 중 어디가
병목인지 측정 데이터로 판정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 읽기·쓰기 속도,
GPU 점유율을 한꺼번에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어디가 가장 바쁜지 알려 줍니다. 범인을
잡은 뒤에 고쳐야,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3
부팅 시간을 3번 연속 측정해서
평균값을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컴퓨터를 재시작하면서 전원 버튼을 누른 뒤 바탕화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잽니다. 한 번만 재면 우연히 빠르거나 느릴 수 있으므로, 3번
재서 평균을 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림: AI 에이전트가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사용률을 숫자로 보여 주는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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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정은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꿉니다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험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와 설탕의 양을 동시에 바꿔 버리면, 무엇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컴퓨터 설정도 똑같습니다. "느리다"는 문제를 고치려고 시작 프로그램도 줄이고,
드라이버도 바꾸고, 디스크 정리도 하고, 전원 설정도 바꿨다고 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빨라졌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문제가 더 심해졌다면 어떨까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바꿨으니, 어느 것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되돌려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바꾸는 순서

한 가지를 바꾸고, 결과를 확인하고, 괜찮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문제가 생겨도 방금 바꾼
한 가지만 되돌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도 이 원칙을 지키도록 부탁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4
부팅이 느린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여러 설정을 바꾸지 말고,
하나를 바꿀 때마다 부팅 시간을 다시 재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시작 프로그램 하나를 끄고 부팅 시간을 잽니다. 효과가
있으면 유지하고, 없으면 되돌립니다. 그런 다음 다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차근차근
진행하므로 어떤 변경이 효과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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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5
와이파이 속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변경 항목, 변경 전 속도, 변경 후 속도,
개선율, 부작용, 유지 여부를 표로 정리하면서
한 번에 설정 하나씩만 바꿔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설정을 바꿀 때마다 결과를 표로 기록합니다. 나중에 어떤
변경이 도움이 됐고 어떤 변경은 의미가 없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림: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개선율 / 유지 여부 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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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바꾸기 전 상태와 되돌리는 방법을 남깁니다

여행을 갈 때 지도 앱을 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는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되돌아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설정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어땠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설정을 바꾸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상태를 기록합니다. 설정값이 무엇이었는지 적어 둡니다. 둘째, 되돌리는 방법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것을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때는 이렇게 되돌린다"를 적어
둡니다.

이 두 가지를 AI 에이전트에게 자동으로 하도록 부탁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기록과 복구를 맡기기

프롬프트 예제 6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꾸기 전에 현재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파일로 저장하고, 나중에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복구 스크립트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현재 시작 프로그램 전체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스크립트(script)도 만들어 줍니다. 스크립트란 컴퓨터에게 내리는 명령을 모아 놓은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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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7
DNS 설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변경 전 DNS 서버 주소를 기록하고,
변경 후에 문제가 생기면 원래 DNS로
되돌리는 방법을 함께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현재 사용 중인 DNS(Domain Name System) 서버
주소를 먼저 알려 줍니다. DNS란 인터넷 주소를 찾아 주는 전화번호부 같은 것입니다. 바꾼
뒤에 웹사이트 접속이 안 되면, 기록해 둔 원래 주소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록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에게 "바꾸기 전에 기록을 남겨
주세요"라는 한 마디만 추가하면, AI가 알아서 해 줍니다. 이 습관 하나가 나중에 큰 사고를
막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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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삭제·포맷 같은 위험한 일은 백업부터 합니다

주의: 백업 먼저! 이 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데이터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백업을 먼저 하고 진행하세요.

세상에는 되돌릴 수 있는 일과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종이를 불에 태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정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삭제하거나, 디스크를
포맷(format)하거나,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포맷이란
디스크의 내용을 모두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백업(backup)을 먼저 합니다. 백업이란 중요한
파일을 다른 곳에 복사해 두는 것입니다. 외장하드, USB 메모리, 클라우드(cloud) 저장소
같은 곳에 복사하면 됩니다.

어떤 작업이 위험할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작업은 반드시 백업을 먼저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는 작업 주의: 디스크를 포맷하는 작업 주의: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 주의: 레지스트리(registry)를 수정하는 작업 (윈도우의 핵심 설정
저장소입니다) 주의: 부팅(booting) 설정을 변경하는 작업 (컴퓨터가 켜지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의: 디스크 파티션(partition)을 나누거나 합치는 작업

AI 에이전트에게 이런 작업을 시킬 때는, 프롬프트에 "백업 먼저"를 꼭 넣어 주세요.

AI 에이전트에게 안전하게 부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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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8
다운로드 폴더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옮기거나 삭제하기 전에,
무엇을 어디로 옮길지 미리보기를
먼저 보여 주고, 제가 승인한 뒤에만
실행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먼저 "이 파일은 문서 폴더로, 이 파일은 이미지 폴더로
옮기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보여 줍니다. 내가 "좋아요"라고 할 때까지 실제로 파일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드라이 런(dry-run)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런은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결과만 미리 보여 주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9
1년 넘게 열지 않은 파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별도 폴더로
옮겨 주세요. 옮기기 전에 목록을 먼저
보여 주고, 되돌리기 스크립트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오래된 파일 목록을 먼저 보여 줍니다. "삭제"가 아니라
"이동"으로 처리하므로, 나중에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찾아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스크립트까지 만들어 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백업의 3-2-1 규칙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백업 방법이 있습니다. 3-2-1 규칙이라고 합니다.

3: 중요한 파일은 3벌을 보관합니다. 2: 2가지 다른 종류의 저장 장치에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본체와 외장하드처럼요. 1: 1벌은 집 밖(클라우드 등)에 보관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입니다. 7장에서 AI
에이전트와 함께 자동 백업을 설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다룹니다.

[그림: 3-2-1 백업 규칙 — 원본 컴퓨터, 외장하드,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간단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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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결됐는지는 숫자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약속에서 "느낌보다 측정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약속은 그 짝입니다.
문제를 고친 뒤에도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빠진 것 같아"가 아니라 체중계에 올라가서 숫자로
확인해야 진짜 빠진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기 전에 잰 숫자와 고친 뒤에 잰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이것을 전후 비교라고
합니다. 전후 비교가 있어야 "진짜 좋아졌다", 또는 "효과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숫자로 확인할까요

상황에 따라 확인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팅이 느렸다면: 부팅 시간(초) 인터넷이 느렸다면: 다운로드 속도(Mbps)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느렸다면: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GB) 파일 정리를 했다면: 정리 전
파일 수와 정리 후 파일 수, 확보한 용량(GB) 백업을 설정했다면: 백업에 걸린 시간(분),
백업 성공 여부(성공/실패)

AI 에이전트에게 전후 비교를 부탁하는 법

프롬프트 예제 10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한 뒤,
정리 전과 후의 부팅 시간을 각각 3번씩
측정해서 평균값을 비교해 주세요.
"변경 전 평균 / 변경 후 평균 / 개선율"
형태로 정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고치기 전에 3번, 고친 뒤에 3번 부팅 시간을 잽니다.
그리고 "변경 전 평균 58초 → 변경 후 평균 31초 → 개선율 47%"처럼 결과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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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11
DNS를 변경한 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경 전과 후에
같은 웹사이트 5곳의 접속 시간을 측정해서
비교표로 정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네이버, 구글 같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을 DNS 변경
전후로 측정합니다. 표를 보고 "빨라졌으면 유지, 차이가 없으면 원래 DNS로 되돌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 비교 → 판단,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약속(측정이 먼저)에서 시작해서, 다섯 번째 약속(숫자로 확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둘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측정한다 → 한 가지를 바꾼다 → 기록을 남긴다 → 위험한 건 백업한다 → 숫자로 확인한다

이 다섯 가지가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따르면 컴퓨터를 다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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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섯 가지 약속을 하나의 프롬프트로

지금까지 배운 다섯 가지 약속을 하나의 프롬프트에 전부 담을 수 있습니다. 아래
프롬프트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복사해서 필요할 때마다 붙여 넣으면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12 (통합 프롬프트)
[여기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적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주세요.
1) 현재 상태를 먼저 측정해 주세요.
2) 설정은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 주세요.
3) 바꾸기 전 상태를 기록하고,
되돌리는 방법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4) 삭제나 포맷처럼 위험한 작업은
백업을 먼저 해 주세요.
5) 변경 전과 후를 숫자로 비교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다섯 가지 약속을 모두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측정으로 시작해서 숫자 비교로 마무리하고, 그 사이에 기록과 백업까지 챙겨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13
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는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결과만 미리 보여 주는 드라이 런 모드로
먼저 진행해 주세요.

→ 프롬프트 예제 12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하면 AI가 "실제로 건드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먼저 보여 줍니다. 시뮬레이션이란 "진짜
하기 전에 연습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결과를 확인한 뒤 "진짜로 실행해
주세요"라고 한 마디 더 하면 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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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가 다섯 가지 약속을 무시하고 바로 실행하려 한다면, 아래처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 주세요.

"잠깐, 실행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먼저 측정하고 기록해 주세요." "한꺼번에 바꾸지 말고,
하나를 바꾸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도구입니다. 내가 안전 수칙을 분명히 말하면, AI도
그에 맞춰 행동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 주문 없이 "알아서 해 줘"라고 하면, AI가 효율을
우선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AI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AI는 유능한 조수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길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운전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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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 줄 정리

이번 장에서 배운 다섯 가지 약속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약속 1. 느낌보다 측정이 먼저입니다 — 고치기 전에, 숫자로 재세요. 약속 2.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꿉니다 — 과학 실험처럼, 변수 하나만 바꾸세요. 약속 3. 바꾸기 전 상태와
되돌리는 방법을 남깁니다 — 돌아올 길을 만들어 두세요. 약속 4. 위험한 일은 백업부터
합니다 —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약속 5. 해결됐는지는 숫자로 확인합니다 —
고친 뒤에도, 숫자로 재세요.

이 다섯 가지는 이 책의 안전벨트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실습에서 이 약속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컴퓨터를 다칠 일이 없습니다. 이제 5장에서 AI에게
말을 잘 시키는 방법, 프롬프트의 기본을 배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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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AI에게 말 잘 시키는 법, 프롬프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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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같은 AI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민수 씨와 지영 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둘 다 컴퓨터가 느려져서 AI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퓨터가 느려. 고쳐 줘." AI는 일반적인 팁 몇 가지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민수 씨의 컴퓨터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윈도우 11 노트북인데, 요즘 부팅하면 바탕화면이 뜨기까지
2분 넘게 걸려요. 시작 프로그램 중에서 꺼도 되는 것을 찾아 주세요. 부팅 시간이 1분
이내로 줄어들면 성공입니다." AI는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하나하나 분석해 주었고, 지영
씨의 부팅 시간은 실제로 50초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AI를 썼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차이는 AI의 능력이 아니라, 부탁하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AI에게 건네는 부탁의 말을 프롬프트(prompt)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면 AI가 훨씬 정확하게 일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배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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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좋은 부탁은 상황·목표·확인 방법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프롬프트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세탁소에 빨래를 맡길 때를 생각해 봅시다. "빨래 좀 해 주세요"라고만
하면, 세탁소 아주머니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어떤 옷인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드라이클리닝인지 물세탁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 면 셔츠 세 장을 물세탁으로 해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필요합니다. 얼룩이 빠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알아듣고, 결과도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I에게 부탁할 때도 똑같습니다. 좋은 프롬프트에는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재료 1: 상황 —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AI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컴퓨터를 쓰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부터 그런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상황
설명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가 아파요"보다 "어제
저녁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콕콕 쑤셔요"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넣으면 좋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체제: 윈도우 11, 맥OS, 리눅스 민트 등 - 컴퓨터 종류: 데스크톱, 노트북, 기종 이름 -
증상: 무엇이,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문제인지 - 이미 시도한 것: 재부팅을 해 봤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는지

재료 2: 목표 — "이렇게 해 주세요"

AI에게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쳐 줘"는 목표가 아닙니다. "시작
프로그램 중에서 꺼도 되는 것을 골라 주세요"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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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말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부탁하면 AI도 사람처럼 헷갈립니다. 큰 일은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부탁하면 훨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료 3: 확인 방법 — "이것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4장에서 배운 다섯 가지 약속 중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해결됐는지는 숫자로
확인합니다." 이 원칙을 프롬프트 안에도 넣는 것입니다.

"부팅 시간이 1분 이내로 줄면 성공"처럼, AI가 일을 끝낸 뒤에 무엇을 재서 확인할지 알려
주면 됩니다. 확인 방법이 있으면 AI도 목표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도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프롬프트 = 상황 + 목표 + 확인 방법

이 공식만 기억하면, 앞으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1]

윈도우 11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부팅하면 바탕화면
이 뜨기까지 2분 넘게 걸립니다.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전부
확인해서, 꺼도 안전한 것과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을 구분해
주세요. 부팅 시간이 1분 이내로 줄어들면 성공입니다.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시작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역할을 설명하고 "꺼도 됨 /
유지 필요 / 판단 필요"로 분류해 줍니다. 부팅 시간 측정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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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OS 소노마를 쓰는 맥북에어입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500개 넘게 쌓여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문서, 이미지, 압축,
설치파일 네 종류로 자동 분류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실제로
옮기기 전에 어떤 파일을 어디로 옮길지 목록을 먼저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분류 규칙을 정한 뒤 "미리보기 목록"을 먼저 보여 줍니다.
여러분이 확인하고 승인한 뒤에야 실제로 파일을 옮기므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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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나쁜 프롬프트와 좋은 프롬프트 비교해 보기

이론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나쁜 프롬프트가 왜 나쁜지, 좋은 프롬프트가 왜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1: 인터넷 속도 문제

나쁜 프롬프트: "인터넷이 느려. 빠르게 해 줘."

이 프롬프트에는 상황도, 목표도, 확인 방법도 없습니다. AI는 와이파이 문제인지, 유선 랜
문제인지, DNS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공유기를 껐다 켜 보세요"처럼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답만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프롬프트:

[프롬프트 박스 3]

윈도우 11 데스크톱에서 와이파이를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제는 500Mbps인데, 실제 속도를 재 보니 50Mbps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2.4GHz와 5GHz 중 어느 대역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5GHz로 바꿔 주세요. 바꾸기 전과 후의
속도를 각각 3번씩 측정해서 비교표로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현재 연결 대역을 확인하고 5GHz 우선 접속으로 설정을
바꿔 줍니다. 변경 전후 속도를 표로 정리해 주므로 효과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세 가지 재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상황은 "500Mbps 요금제인데
50Mbps만 나온다"이고, 목표는 "5GHz로 바꿔 달라"이며, 확인 방법은 "전후 속도를
3번씩 측정해서 비교"입니다.

비교 2: 파일 정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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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프롬프트: "파일 좀 정리해 줘."

이 프롬프트를 받은 AI는 어떤 파일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로 옮길지 전혀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 중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프롬프트:

[프롬프트 박스 4]

우분투 리눅스를 쓰고 있습니다. 홈 폴더의 다운로드
디렉터리에 파일이 300개 넘게 쌓여 있습니다. 확장자 기준
으로 pdf, jpg, zip, deb 네 종류의 하위 폴더를 만들어
자동으로 분류해 주세요. 단, 실제로 옮기기 전에 어떤 파일을
어디로 옮길지 미리보기를 먼저 보여 주세요. 30일 넘게 열지
않은 파일은 따로 표시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먼저 "이 파일은 pdf 폴더로, 이 파일은 jpg 폴더로" 식의
이동 계획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이 "좋아, 진행해"라고 말한 뒤에야 실제로 파일을
옮깁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안전장치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옮기기 전에 미리보기를 먼저 보여
주세요"라는 한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4장에서 배운 약속 중 "바꾸기 전 상태와 되돌리는
방법을 남깁니다"를 프롬프트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은 것입니다.

비교 3: 백업 문제

나쁜 프롬프트: "백업해 줘."

좋은 프롬프트:

[프롬프트 박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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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10 데스크톱을 쓰고 있습니다. D 드라이브의 업무
폴더를 외장하드(F 드라이브)로 매일 밤 11시에 자동 백업
하고 싶습니다. 바뀐 파일만 복사하는 증분 방식으로 해
주세요. 백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로그 파일로 기록해
주세요. 백업 후에 파일 개수와 용량을 비교해서 정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증분 백업 스크립트를 만들고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에
등록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로그 파일 확인법까지 알려 주므로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쁜 프롬프트의 공통점 세 가지

지금까지 살펴본 나쁜 프롬프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짧습니다. 짧은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을 빠뜨리면 AI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가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고쳐 줘", "빠르게 해 줘"처럼 막연한 목표는 AI에게
수백 가지 선택지를 동시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일이 끝난 뒤에 잘 되었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으면, AI도 대충
끝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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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프롬프트를 더 잘 쓰는 네 가지 작은 습관

상황·목표·확인 방법, 이 세 가지 재료 위에 작은 습관 네 가지를 더하면 프롬프트의 품질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습관 1: 한 번에 하나만 부탁합니다

"인터넷 속도도 높이고, 시작 프로그램도 정리하고, 백업도 설정해 줘"처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부탁하면 AI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처럼, 하나를 끝내고 다음
것을 부탁하는 편이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습관 2: 위험한 작업에는 안전장치를 넣습니다

파일 삭제, 설정 변경, 포맷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을 시킬 때는 프롬프트 안에 안전장치
문장을 넣어 둡니다.

주의: 안전장치 문장 예시: - "실행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보여 주세요." - "변경 전 상태를
백업해 주세요." - "위험한 단계는 실행 전에 저에게 확인을 받아 주세요."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켜 줍니다.

습관 3: AI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게 합니다

AI는 가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각(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꿈을 꾸듯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현상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프롬프트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알려
주세요"라는 문장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습관 4: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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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 시작하지 말고, 이어서
수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프롬프트 박스 6]

방금 알려 준 방법이 제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류 메시지는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입니다. 관리자 권한
없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앞서 제안한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자 권한이
필요 없는 대안을 찾아 줍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며 점점 답을 좁혀 나가는 것을 점진적 구체화라고 합니다. 한 번의
프롬프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AI와의 대화는 핑퐁 게임과
비슷합니다. 주고받을수록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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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실습 — 나쁜 프롬프트를 직접 고쳐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연습해 봅시다. 아래에 나쁜 프롬프트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 무엇이
빠져 있는지 생각해 보고, 세 가지 재료(상황·목표·확인 방법)를 채워 넣어 좋은
프롬프트로 바꿔 보세요.

[연습 문제 1]

나쁜 프롬프트: "사진 이름을 바꿔 줘."

빠진 것을 확인합니다. - 상황: 어떤 컴퓨터? 사진이 몇 장? 어디에 있는 사진? - 목표: 어떤
규칙으로 이름을 바꿀 것인지? - 확인 방법: 바꾼 뒤에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개선 예시:

[프롬프트 박스 7]

윈도우 11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D:\여행사진 폴더에
IMG_로 시작하는 사진 200장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촬영날짜_순번 형식(예: 2025-07-15_001.jpg)으로 일괄 변경
해 주세요. 이름을 바꾸기 전에 변경 전후 대조표를 먼저
보여 주세요. 되돌리기 스크립트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파일의 촬영 날짜 정보를 읽어서 새 이름을 정하고, 변경
전후 대조표를 먼저 보여 줍니다. 실수가 생겨도 되돌리기 스크립트로 원래 이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2]

나쁜 프롬프트: "바이러스 검사해 줘."

빠진 것을 확인합니다. - 상황: 어떤 운영체제? 바이러스 백신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
목표: 전체 검사? 특정 폴더만 검사? 실시간 보호 설정? - 확인 방법: 검사 결과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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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것인지?

개선 예시:

[프롬프트 박스 8]

윈도우 11을 쓰고 있고, 윈도우 디펜더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웹 브라우저에서 이상한 팝업이 자꾸 뜹니다. 전체
검사를 실행하고, 위협이 발견되면 각각의 위험도와 처리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검사 결과 로그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윈도우 디펜더의 전체 검사를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줍니다. 위협이 발견되면 하나씩 설명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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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프롬프트,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재료 넣어야 할 내용

상황 목표 확인 방법 운영체제, 컴퓨터 종류, 증상, 시도한 것 AI에게 해 달라는 구체적인 한 가지 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숫자나 기준

그리고 네 가지 작은 습관도 함께 기억합니다.

1. 한 번에 하나만 부탁합니다. 2. 위험한 작업에는 안전장치 문장을 넣습니다. 3. AI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게 합니다. 4. 결과가 아쉬우면 이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 원리는 이 책의 6장부터 24장까지, 모든 실습에서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 가지 재료를 채워 넣어야 하지만, 몇 번 해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받는 사람이 읽기 쉽게 쓸수록, 답장도
정확해집니다.

중요: 한 줄 정리
AI에게 부탁할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 주고,
이것으로 확인할게요"라는 세 가지를 꼭 넣으세요.
그것만으로도 AI의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문제: 세 가지 재료를 다 넣었는데도 AI의 답이 엉뚱합니다. 대처: 프롬프트가 너무 길면
AI가 중간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앞쪽에 배치하고, 한 문장에 한 가지
내용만 담아 보세요.

문제: 어떤 상황 정보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처: AI에게 먼저 "내 컴퓨터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AI가 필요한 정보
목록을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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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프롬프트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대처: 부록 2의 "복사해서 바로 쓰는
프롬프트 모음"에서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프롬프트를 찾아 복사한 뒤, 자기 환경에 맞게 몇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처음부터 직접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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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반복되는 컴퓨터 일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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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파일 정리는 이제 제 일이 아닙니다



91 (김경진 변호사 저)

6-1. 다운로드 폴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토요일 아침, 급하게 지난달 세금 계산서를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엽니다. 파일이 742개입니다. PDF,
사진, 압축 파일, 설치 프로그램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름도 document(3).pdf,
IMG_20251128_001.jpg 같은 알 수 없는 것들뿐입니다. 결국 20분 동안 스크롤을 내리다
포기합니다.

이런 경험, 한두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다운로드 폴더는 컴퓨터에서 가장 지저분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일은
매일 들어오지만, 정리는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현관 앞 우편함과 비슷합니다.
편지, 광고지, 택배 송장이 매일 쌓이는데 분류하지 않으면 금세 산더미가 됩니다.

이 장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시켜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파일을 종류별로 나누고,
오래된 파일은 따로 모으고, 이 과정을 매일 밤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사진 파일 수백
장의 이름을 한꺼번에 깔끔하게 바꾸는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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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운로드 폴더 자동 분류하기

원리: 확장자가 곧 분류표입니다

컴퓨터의 모든 파일에는 확장자(extension)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확장자란 파일
이름 맨 뒤에 점(.) 뒤에 오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 report.pdf에서 pdf가 확장자입니다.
이 꼬리표만 보면 문서인지, 사진인지, 압축 파일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확장자를 보고 파일을 분류해 달라"고 부탁하면,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실행합니다.

- .pdf, .docx, .xlsx, .pptx, .hwp → 문서 폴더 - .jpg, .png, .gif, .heic, .webp → 이미지
폴더 - .zip, .rar, .7z, .tar.gz → 압축 폴더 - .exe, .msi, .dmg, .deb → 설치파일 폴더 -
.mp4, .mov, .avi, .mkv → 영상 폴더 - .mp3, .wav, .flac → 음악 폴더

이 과정을 사람이 직접 하면 파일 수백 개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이것을 몇 초 만에 끝냅니다.

실습 1: 다운로드 폴더를 종류별로 정리하기

주의: 안전 먼저: 처음 실행할 때는 반드시 "미리보기"부터 확인합니다. 파일을 실제로
옮기기 전에 어떤 파일이 어디로 갈지 목록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파일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1
다운로드 폴더의 파일을 문서, 이미지, 압축,
설치파일, 영상, 기타로 자동 분류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실제로 옮기기 전에 무엇을 어디로
옮길지 미리보기를 먼저 보여 주고, 제가 승인하면
그때 실행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파일 분류 스크립트를 만들되, 바로 실행하지 않고 "이
파일은 문서 폴더로, 저 파일은 이미지 폴더로 갑니다"라는 미리보기 목록을 먼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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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니다. 내가 확인하고 "좋아요"라고 하면 그때 실행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2
파일명에 "계약서", "견적", "청구"가 들어간
파일은 업무 폴더로 자동 이동시켜 주세요.
나머지 파일은 확장자별로 분류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파일 이름 속 키워드를 읽어서 업무 관련 문서를 따로
골라냅니다. 나머지 파일은 확장자 기준으로 각각의 폴더에 나눠 넣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리 전: Downloads/ document(3).pdf IMG_1234.jpg setup_v2.exe 2025년_견적서_최종.xlsx
photo_beach.heic project.zip ... (수백 개)

정리 후: Downloads/ 문서/ document(3).pdf ... 이미지/ IMG_1234.jpg photo_beach.heic ... 압축/
project.zip ... 설치파일/ setup_v2.exe ... 업무/ 2025년_견적서_최종.xlsx ...

[그림: 정리 전 뒤섞인 다운로드 폴더와 정리 후 깔끔하게 분류된 폴더를 나란히 비교한
화면]

운영체제별 차이

윈도우에서는 다운로드 폴더 경로가 보통 C:\Users\사용자이름\Downloads입니다.
맥에서는 /Users/사용자이름/Downloads입니다. 리눅스에서는
/home/사용자이름/Downloads 또는 ~/다운로드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어떤 운영체제를 쓰는지 자동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에
"다운로드 폴더"라고만 쓰면 됩니다. 에이전트가 알아서 맞는 경로를 찾아갑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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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뜹니다. 해결: 윈도우에서는 터미널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명령어 앞에 sudo를 붙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권한
오류가 나요"라고 알려 주면 해결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문제: 같은 이름의 파일이 이미 대상 폴더에 있습니다. 해결: AI 에이전트는 보통 파일 이름
뒤에 번호를 붙여서 충돌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report.pdf가 이미 있으면
report_1.pdf로 이름을 바꿔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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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오래된 파일 자동으로 치우기

다운로드 폴더에는 한 번 쓰고 다시 열지 않는 파일이 대부분입니다. 3개월 전에 받은 설치
파일, 반년 전에 내려받은 PDF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파일은 공간만 차지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오래된 파일을 따로 모아 달라"고 부탁하면, 에이전트는 파일의 마지막
수정일(modified date)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수정일이란 그 파일이 마지막으로
바뀌거나 열린 날짜입니다.

주의: 삭제가 아니라 "이동"부터 시작합니다. 섣불리 삭제하면 나중에 필요한 파일을 잃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별도 폴더로 옮겨 놓고, 한두 달 지나도 찾는 일이 없으면 그때 삭제를
고려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3
다운로드 폴더에서 30일 넘게 열지 않은 파일은
"오래된파일" 폴더로 옮기고, 90일이 넘은 파일은
삭제 후보 목록으로 만들어 주세요.
삭제하지 말고 목록만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파일의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30일 기준으로
"오래된파일" 폴더로 옮깁니다. 90일이 넘은 파일은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들을 삭제해도 될까요?"라는 후보 목록만 만들어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4
다운로드 폴더에서 용량이 큰 순서로 파일 50개를
뽑아서, 각 파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보관할지
삭제할지 판단 근거를 붙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용량이 큰 파일부터 순서대로 보여 주면서 "이 파일은
2024년 11월에 받은 게임 설치 파일이며 1.2GB입니다. 이미 설치를 마쳤다면 삭제해도
됩니다"처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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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매일 밤 알아서 정리되게 만들기: 예약 청소

여기까지는 내가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한 번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폴더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파일이 쌓입니다. 매번 직접 시키기는 번거롭습니다.

해결책은 예약 작업(scheduled task)입니다. 예약 작업이란 "이 시간이 되면 이 일을
자동으로 실행해 달라"고 컴퓨터에 미리 등록해 두는 기능입니다.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
시계와 같은 원리입니다.

실습 2: 매일 밤 자동 정리 예약하기

프롬프트 예제 5
매일 밤 12시에 다운로드 폴더가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예약 작업으로 등록해 주세요.
분류 규칙은 확장자별 자동 분류이고,
정리할 때마다 처리 결과를 로그 파일에
기록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운영체제에 맞는 예약 작업을 만들어 줍니다.
윈도우에서는 작업 스케줄러(Task Scheduler)를 이용하고, 맥에서는 launchd라는
기능을, 리눅스에서는 cron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매일 밤 12시에 자동으로 분류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오늘 PDF 12개를 문서 폴더로 옮겼습니다"같은 기록이 로그
파일에 남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6
자동 정리 스크립트에 안전장치를 넣어 주세요.
처음에는 파일을 옮기지 않고 "무엇을 옮길지"
로그만 남기는 시운전 모드로 일주일간 돌려 주세요.
일주일 후에 로그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실제 이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드라이런(dry-run)이라는 안전 모드를 먼저 적용합니다.
드라이런이란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미리 보여 주는 모드"입니다. 마치



97 (김경진 변호사 저)

요리하기 전에 레시피를 먼저 쭉 읽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로그만 쌓이므로
안심하고 규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약 작업이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예약 작업은 밤에 자동으로 돌아가므로, 내가 자는 동안 잘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를 열면 "마지막 실행 결과"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라고 나오면 정상입니다. 맥: 콘솔(Console) 앱을 열어서
로그를 확인합니다. 리눅스: 터미널에서 로그 파일을 열어 봅니다.

또는 AI 에이전트에게 "지난 일주일간 자동 정리 로그를 요약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월요일에 파일 15개, 화요일에 파일 8개를 옮겼습니다. 오류는 없었습니다"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문제: 예약 작업이 등록은 됐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해결: 가장 흔한 원인은 컴퓨터가 그
시간에 꺼져 있거나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에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컴퓨터 절전 모드 해제" 옵션을 켜면 됩니다. 또는 정리 시간을 컴퓨터가
켜져 있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문제: 정리 스크립트가 현재 내려받는 중인 파일까지 옮기려고 합니다. 해결: 다운로드 중인
파일은 보통 .tmp, .crdownload, .part 같은 임시 확장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자의
파일은 건드리지 않도록 스크립트에 예외 규칙을 넣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다운로드 중인 임시 파일은 제외해 주세요"라고 한 마디만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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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름 모를 사진 파일들의 바다

휴가를 다녀오면 사진이 500장쯤 쌓입니다. 문제는 파일 이름입니다. 아이폰으로 찍으면
IMG_4521.HEIC, 갤럭시로 찍으면 20250815_143022.jpg,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DSC_0001.NEF 같은 이름이 붙습니다. 같은 여행 사진인데 이름 규칙이 제각각이라
나중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파일 이름을 하나하나 손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진 500장을 한
장에 10초씩만 잡아도 5,000초, 약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AI 에이전트를 쓰면 이 작업을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원리: 사진 속에 숨어 있는 정보, EXIF

사진 파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엑시프(EXIF)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EXIF는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의 줄임말입니다.

EXIF 데이터에는 사진을 찍은 날짜와 시간, 카메라 종류, 촬영 장소(GPS 좌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진 뒷면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이 EXIF 데이터를 읽어서 파일 이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G_4521.HEIC라는 이름을 2025-08-15_제주도여행_001.jpg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습 3: 사진 파일 이름 일괄 변경하기

주의: 백업 먼저: 파일 이름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원본 폴더를 통째로 복사해 두세요.
이름을 잘못 바꾸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에 복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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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7
이 폴더의 사진 파일들을 촬영 날짜와 순번
형식으로 일괄 이름 변경해 주세요.
형식은 YYYY-MM-DD_001.jpg로 해 주세요.
이름을 바꾸기 전에 변경 전후 대조표를 먼저
보여 주고, 되돌리기 스크립트도 같이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먼저 변경 전후 대조표를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IMG_4521.HEIC → 2025-08-15_001.jpg"처럼 원래 이름과 새 이름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동시에 "되돌리기 스크립트"도 만들어 줍니다. 되돌리기 스크립트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에 원래 이름으로 복원해 주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8
파일명에 섞여 있는 특수문자와 공백을 전부
언더스코어(_)로 바꿔 주세요. 한글 파일명은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파일 이름에 들어 있는 괄호, 느낌표, 공백 같은 특수문자를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회의 자료 (최종).pdf"가 "회의_자료_최종.pdf"로 바뀝니다.
특수문자가 들어간 파일 이름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좀 더 똑똑하게: 사진을 날짜별 폴더로 나누기

이름만 바꾸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진을 찍은 날짜에 따라 폴더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9
이 폴더의 사진들을 촬영 날짜를 기준으로
연도/월 형태의 하위 폴더에 자동 분류해 주세요.
EXIF 데이터가 없는 파일은 "미분류" 폴더에
따로 모아 주세요.
중복 파일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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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사진의 EXIF 데이터를 읽어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리해
줍니다.

정리 후: 사진/ 2025/ 07_7월/ 2025-07-15_001.jpg 2025-07-15_002.jpg 08_8월/
2025-08-15_001.jpg ... ... 2024/ ... 미분류/ screenshot_unknown.png ...

EXIF 데이터가 없는 사진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나 스크린샷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파일은 "미분류" 폴더에 따로 모아 둡니다. 나중에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폴더로 옮기면 됩니다.

[그림: 촬영 날짜 기준으로 연도/월 폴더로 정리된 사진 폴더 구조]

같은 사진이 여러 개? 중복 파일 잡아내기

사진을 여러 기기에서 옮기다 보면 같은 사진이 두세 벌씩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에이전트는 파일의 내용을 비교해서 정확히 같은 사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해시(hash) 비교입니다. 해시란 파일의 내용을 짧은 고유 번호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같은 내용의 파일은 반드시 같은 해시 값을 갖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10
이 폴더에서 내용이 완전히 같은 중복 파일을
찾아서 목록으로 보여 주세요.
삭제하지 말고, 어떤 파일이 중복인지만
알려 주세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정리안도 제안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모든 파일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같은 값을 가진 파일끼리
묶어 보여 줍니다. "IMG_4521.jpg와 photo_copy.jpg는 100% 동일한 파일입니다"처럼
알려 줍니다. 삭제는 내가 직접 결정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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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IF 데이터가 없어서 촬영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해결: AI 에이전트에게 "EXIF가
없으면 파일의 생성일(created date)을 대신 사용해 주세요"라고 추가로 부탁합니다.
파일 생성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 한글 파일명이 깨집니다. 해결: 인코딩(encoding)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코딩이란 컴퓨터가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약속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한글 파일명이
깨져요. 인코딩을 UTF-8로 맞춰 주세요"라고 알려 주면 해결됩니다.

문제: 파일 수가 너무 많아서(수천 개 이상)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됩니다. 해결: 한 번에
100~200개씩 나누어 처리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먼저 2025년 사진만 처리해
주세요"처럼 범위를 좁혀서 부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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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 장에서 배운 것

이 장에서 우리는 AI 에이전트에게 파일 정리를 맡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째, 다운로드 폴더는 확장자 기준으로 자동 분류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분류
규칙을 알려 주면, 수백 개의 파일을 몇 초 만에 종류별 폴더로 나눠 줍니다.

둘째, 오래된 파일은 날짜 기준으로 자동 정리할 수 있습니다. 30일, 90일처럼 기간을
정해서 오래된 파일을 따로 모으거나 삭제 후보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예약 작업을 이용하면 매일 밤 알아서 정리됩니다. 한번 설정해 두면 다시는 다운로드
폴더 정리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사진 파일은 EXIF 데이터를 활용하면 촬영 날짜와 순번으로 이름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날짜별 폴더 분류와 중복 파일 제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파일 작업에는 안전장치가 필수입니다. 미리보기 확인, 드라이런 실행,
되돌리기 스크립트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원본 백업이 먼저입니다.

한 줄 정리
파일 정리는 규칙만 정해 주면 AI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할 일은 규칙을 정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참고] 이 장에서 사용한 프롬프트 한눈에 보기

1. 다운로드 폴더 확장자별 자동 분류 (미리보기 포함) 2. 파일명 키워드 기반 업무 파일 자동
분류 3. 오래된 파일 기간별 정리 (30일/90일 기준) 4. 용량 큰 파일 정리 후보 목록 생성 5.
매일 밤 자동 정리 예약 등록 6. 드라이런(시운전) 모드 안전 실행 7. 사진 파일 촬영
날짜+순번 일괄 이름 변경 8. 특수문자·공백 일괄 정리 9. 사진 EXIF 날짜별 폴더 자동 분류
10. 중복 파일 해시 비교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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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프롬프트는 부록 2 "복사해서 바로 쓰는 프롬프트 모음"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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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중한 자료를 지키는 자동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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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백업 먼저!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컴퓨터에 있는 중요한
파일을 USB나 외장하드에 한 번이라도 복사해 두세요. 백업을 배우다가 원본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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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왜 백업이 필요한가요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화면이 까맣습니다.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수리점에 가져갔더니 하드디스크가 고장 났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모은 사진, 작성 중이던 보고서, 아이의 졸업 영상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드디스크와 SSD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언젠가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거기에 더해 랜섬웨어(ransomware)라는 악성 프로그램이 파일을
몽땅 잠가 버리는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커피를 쏟거나, 노트북을 떨어뜨리거나,
실수로 파일을 지우는 일도 생깁니다.

이 모든 위험에서 내 자료를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백업(backup)입니다.
백업이란 중요한 파일의 복사본을 다른 곳에 따로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원본이 사라져도
복사본이 있으면 되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영영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장에서는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한 번 설정해 두면 매일 밤 자동으로 돌아가는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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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2-1 백업 규칙을 아이도 알기 쉽게

3-2-1이 뭔가요

백업의 세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3-2-1 규칙입니다.
숫자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3 — 파일의 복사본을 총 3벌 유지합니다. 2 — 서로 다른 종류의 저장 장치 2가지에 나눠
담습니다. 1 — 그중 1벌은 집 바깥(또는 인터넷 클라우드)에 둡니다.

생활 속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기장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일기장은 내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원본) 두 번째 일기장은 복사해서 거실 책장에
꽂아 둡니다. (같은 집, 다른 장소) 세 번째 일기장은 복사해서 할머니 댁에 맡깁니다. (다른
집)

이렇게 해 두면 서랍이 잠겨도, 집에 물이 새도, 심지어 집이 통째로 없어져도 할머니 댁에
있는 세 번째 일기장은 무사합니다.

컴퓨터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본: 내 컴퓨터 안의 파일 두 번째 복사본: 외장하드 또는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집 안의 네트워크 저장 장치) 세 번째 복사본: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림: 3-2-1 규칙 다이어그램 — 컴퓨터, 외장하드, 클라우드 아이콘이 선으로 연결된 모습]

왜 하나가 아니라 셋이어야 하나요

"외장하드에 하나만 복사하면 안 되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복사해 두면 그
외장하드도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외장하드가 같은 책상 위에 있으면, 커피를
쏟으면 둘 다 한꺼번에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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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이 세 군데에 흩어져 있으면, 세 곳이 동시에 사고를 당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3-2-1 규칙의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보안 전문가들은 이 규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3-2-1-1-0 규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추가된 숫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복사본 중 하나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오프라인)로 보관합니다. 0 — 복원
테스트에서 오류가 0건이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복사본은 랜섬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백업까지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외장하드를 뽑아 서랍에 넣어 두고, 백업할 때만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AI에게 우리 집 백업 구조를 설계해 달라고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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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규칙은 알겠는데, 막상 "내 컴퓨터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AI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1
내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이고, 외장하드
1TB짜리 하나와 구글 드라이브 무료 계정이 있습니다.
3-2-1 백업 규칙에 맞춰서 문서 폴더와 사진 폴더를
보호하는 백업 구조를 설계해 주세요. 무료 도구만
사용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내 환경에 맞는 백업 경로와 무료 도구 조합을 구체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2
원본, 외장하드, 클라우드 세 벌을 유지하는 백업
구조를 설계하고 자동화해 주세요. 운영체제는
맥OS이고, 외장 SSD 500GB와 아이클라우드 50GB
요금제를 사용 중입니다.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맥의 타임머신 기능과 아이클라우드를 조합해서 3-2-1
구조를 완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 줍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백업 도구들

백업에 비싼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체제마다 이미 훌륭한 무료 도구가
있습니다.

윈도우: robocopy (윈도우에 기본 내장된 파일 복사 명령어) 맥: rsync (터미널에서 쓰는
동기화 명령어) 또는 타임머신(Time Machine, 맥에 기본 내장) 리눅스: rsync (리눅스에
기본 내장)

이 밖에도 FreeFileSync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세 가지
운영체제에서 모두 쓸 수 있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설정할 수 있어서 초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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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3
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백업 도구를
추천해 주세요. 운영체제는 우분투 리눅스 24.04
입니다. 터미널 명령어와 GUI 프로그램을 각각 하나씩
알려 주고,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rsync(터미널)와 Déjà Dup(GUI) 등을 비교해서 내
수준에 맞는 도구를 골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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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매일 밤 알아서 돌아가는 백업 만들기

전체 백업과 증분 백업

자동 백업을 만들기 전에, 두 가지 백업 방식의 차이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전체 백업(full backup)은 매번 모든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복사하는 방식입니다.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장 공간도 많이 차지합니다.

증분 백업(incremental backup)은 지난번 백업 이후에 바뀐 파일만 골라서 복사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짧고 공간도 적게 씁니다. 마치 일기를 쓸 때, 처음부터 다시 베껴 쓰는
대신 오늘 쓴 페이지만 복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매일 밤 돌리는 백업은 증분 방식이 적합합니다. 처음 한 번만 전체 백업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바뀐 것만 복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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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윈도우에서 자동 백업 만들기

주의: 외장하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백업 대상 폴더에 열려 있는 파일이
있으면 닫아 주세요.

1단계: AI에게 백업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4
문서 폴더를 매일 밤 외장하드로 백업하는 작업을
만들어서 예약해 주세요. 백업은 바뀐 파일만
복사하는 증분 방식으로 하고, 매번 성공 여부를
로그로 남겨 주세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이고
외장하드 드라이브 문자는 E:입니다.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robocopy 명령어로 된 백업 스크립트(.bat 파일)를
만들고,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에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려 줍니다.

AI가 만들어 주는 스크립트의 핵심 구조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robocopy "C:\Users\내이름\Documents" "E:\Backup\Documents" /MIR
/LOG:"E:\Backup\log.txt"

여기서 /MIR은 "미러(mirror)"의 줄임말입니다. 원본 폴더와 백업 폴더를 거울처럼 똑같이
맞춰 주라는 뜻입니다. 새로 생긴 파일은 복사하고, 원본에서 지운 파일은 백업에서도
지웁니다. /LOG는 작업 결과를 기록 파일로 남기라는 뜻입니다.

2단계: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처음에는 반드시 시험 운전(dry-run)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5
방금 만든 백업 스크립트를 실제로 파일을 옮기지
않고, 어떤 파일이 복사될지 미리보기만 하는
dry-run 모드로 실행해 주세요. 결과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실제 실행으로 바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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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L 옵션(목록만 출력하고 실제로는 복사하지 않는 옵션)을
붙여서 안전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이것은 4장에서 배운 다섯 가지 약속 중 "측정 먼저, 하나씩 변경"에 해당합니다. 백업
스크립트도 처음부터 바로 실행하지 말고, 결과를 미리 확인한 뒤에 실제로 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테스트가 끝나면,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에 등록해서 매일 밤 자동으로 실행되게
합니다.

[그림: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에서 매일 밤 11시에 백업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설정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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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맥에서 자동 백업 만들기

맥에는 타임머신(Time Machine)이라는 훌륭한 백업 기능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외장하드를 연결하고 타임머신을 켜 두기만 하면, 매시간 자동으로 백업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타임머신은 외장하드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장하드 없이 다른 방법을
쓰고 싶다면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6
맥에서 rsync를 사용해서 문서 폴더와 사진 폴더를
외장 SSD로 매일 밤 10시에 자동 백업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launchd를 이용해서 예약 실행을
등록해 주세요. 처음에는 dry-run으로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rsync 명령어와 맥의 예약 실행 도구인 launchd 설정
파일을 함께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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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리눅스에서 자동 백업 만들기

리눅스에서는 rsync와 cron(크론, 리눅스의 예약 실행 도구)을 조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7
우분투 리눅스에서 rsync와 cron을 사용해서
/home/사용자이름/Documents 폴더를 외장하드
/mnt/backup으로 매일 자정에 증분 백업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백업 성공 여부를
로그 파일로 남기고, 실패하면 다음에 컴퓨터를
켤 때 알림이 뜨게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rsync 옵션 설명, 쉘 스크립트 작성, crontab 등록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해 줍니다.

백업이 정말 되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백업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백업은 했는데, 되살릴 수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사가 실패했거나 파일이 깨져 있으면, 막상 필요할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테스트하지 않은 백업은 백업이
아닙니다."

프롬프트 예제 8
지난 백업이 실제로 복원 가능한지 무작위로 파일
몇 개를 골라 검증해 주세요. 원본 파일과 백업
파일의 크기와 체크섬을 비교해서, 동일하면 정상,
다르면 경고를 표시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원본과 백업 파일을 대조하는 검증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체크섬(checksum)이란 파일의 내용을 숫자로 요약한 일종의 지문입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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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체크섬이 같으면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백업은 어떻게 하나요 — 세대별 보관

매일 백업을 하면 저장 공간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대별
보관(retention)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7일치: 매일 백업을 전부 보관합니다. 최근 4주치: 주 1회 백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웁니다. 최근 3개월치: 월 1회 백업만 남깁니다. 그 이전: 삭제합니다.

이 규칙도 AI에게 자동화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9
백업 폴더에 날짜별로 쌓인 백업 파일 중에서,
7일 이내는 전부 유지하고, 8일~30일은 일요일
백업만 남기고, 30일 넘은 것은 삭제하는 정리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삭제 전에 목록을
먼저 보여 주고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날짜를 계산해서 오래된 백업을 자동으로 정리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삭제 전에 목록을 먼저 보여 주므로 실수로 중요한 백업을 지울
걱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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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안 될 때는 이렇게

백업을 설정하다 보면 몇 가지 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1: 외장하드를 연결했는데 드라이브 문자가 바뀝니다. → 윈도우에서는 디스크 관리
도구에서 드라이브 문자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외장하드 드라이브 문자를 E:로
고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방법을 알려 줍니다.

문제 2: 백업 중에 "사용 중인 파일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 열려
있는 프로그램을 닫거나, 새벽 시간에 백업이 돌아가도록 예약 시간을 조정합니다.

문제 3: 백업이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로그 파일을 확인합니다. AI에게
"백업 로그 파일을 열어서 마지막 백업이 성공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문제 4: 클라우드 백업이 너무 느립니다. → 처음 한 번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바뀐 파일만 올라가므로 빨라집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면, 먼저 중요한 문서만 올리고,
사진과 영상은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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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마무리

이 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째, 3-2-1 규칙은 파일을 3벌 만들어, 2종류의 저장 장치에 담고, 1벌은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입니다.

둘째, 증분 백업은 바뀐 파일만 복사하므로 빠르고 공간을 아낍니다.

셋째, 백업은 한 번 설정해 두면 매일 밤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작업 스케줄러, 맥에서는 타임머신 또는 launchd, 리눅스에서는 cron을 사용합니다.

넷째, 백업한 파일이 정말 되살릴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테스트하지 않은
백업은 백업이 아닙니다.

다섯째, 이 모든 과정을 AI 에이전트에게 스크립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려운 명령어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 정리: 소중한 파일은 세 군데에 나눠 보관하고, AI에게 매일 밤 자동으로 복사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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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사진·PDF·영상, 한꺼번에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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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하나하나 손으로 바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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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팀장님이 말합니다. "오늘 나온 PDF 서른 개, 하나로 합쳐서 보내 줘."
마음이 급해집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열고, 페이지를 확인하고, 순서대로 붙이고, 제대로
합쳐졌는지 다시 열어 봅니다. 서른 개를 다 처리하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주말에는 또 다른 일이 기다립니다.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 500장을 블로그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파일을 열어 보니 확장자가 HEIC입니다. 블로그는 JPG만 받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를 변환하려니 앞이 캄캄합니다.

영상 편집을 마친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녹화 파일 스무 개의 크기가
제각각이고, 형식도 다릅니다. 통일된 규격으로 바꾸려면 변환 프로그램을 하나씩 돌려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작업을 수백 번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AI 에이전트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AI에게 규칙을 한 번만 알려
주면,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마치 사무실에 부지런한 인턴이 한 명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진, PDF, 영상 파일을 AI 에이전트와 함께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손으로 하면 반나절이 걸리던 일을, 프롬프트 한 줄로 몇 분 만에 끝내는 경험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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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일괄 처리가 필요한 이유

일괄 처리(batch processing)란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택배 기사가 집집마다 따로 돌지 않고, 같은 동네 물건을 한 번에 모아 배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컴퓨터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하나를 바꾸는 데 30초가 걸린다면, 100개를
바꾸려면 50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에게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전부 바꿔
주세요"라고 한 마디만 하면, 100개든 1,000개든 한 번에 처리됩니다. 걸리는 시간도 몇
초에서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일괄 처리가 사람의 손보다 나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빠릅니다. 컴퓨터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사람처럼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지 않습니다.

둘째,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100번째 파일쯤 되면 지쳐서 실수를 합니다. 순서를
빠뜨리거나, 이름을 잘못 붙이기도 합니다. 컴퓨터는 1번째 파일과 1,000번째 파일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셋째, 기록이 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로그(log)라는 기록이 자동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록을 보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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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PDF 서른 개를 하나로 합치기

주의: 시작 전 주의: 원본 파일은 반드시 다른 폴더에 복사해 두세요. 합치기 작업 중 원본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백업 먼저 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PDF를 합치는 작업을 병합(merge)이라고 합니다. 여러 장의 종이를 한 권의 책으로 묶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자료, 계약서, 보고서처럼 여러 문서를 하나로 묶어야 할 때 자주
쓰입니다.

왜 PDF 병합이 번거로울까요?

PDF 파일을 합치려면 보통 세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첫째, 유료 프로그램(예: 어도비
아크로뱃)을 구입합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무료 사이트를 찾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셋째,
전문가에게 부탁합니다.

유료 프로그램은 비쌉니다. 무료 사이트는 파일을 남의 서버에 올려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걱정됩니다. 특히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처럼 민감한 문서는 함부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이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 컴퓨터 안에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파일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원리: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PDF를 합칠까요?

AI 에이전트는 여러분의 부탁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PDF를 다루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윈도우에서는 파워셸(PowerShell)이라는 명령 도구를 쓰고,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터미널(terminal)이라는 명령 도구를 씁니다. 이 도구들 안에서 PyPDF2, pdftk, qpdf
같은 무료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작업합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들의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AI에게 "합쳐 주세요"라고
말하면, AI가 알맞은 도구를 스스로 골라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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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AI에게 PDF 합치기를 시켜 봅시다

아래 프롬프트를 AI 에이전트에게 입력해 보세요.

프롬프트 1
이 폴더(C:\회의자료)에 있는 PDF 30개를
파일명 순서대로 하나로 병합해 주세요.
합친 결과 파일의 이름은 "회의자료_전체.pdf"
로 만들어 주세요. 원본 파일은 그대로
남겨 두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폴더 안의 PDF 파일을 가나다순(또는 알파벳순)으로
정렬한 뒤, 하나의 파일로 합칩니다. 원본은 삭제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프롬프트 2
이 폴더의 PDF를 합치기 전에, 먼저 각
파일의 이름과 페이지 수를 목록으로 보여
주세요. 합친 뒤에는 전체 페이지 수가
맞는지 검증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합치기 전에 파일 목록을 먼저 보여 줍니다. 합친 뒤에는
"입력 파일 총 페이지 수"와 "결과 파일 페이지 수"를 비교해서 빠진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프롬프트 3
200페이지짜리 PDF를 장(chapter) 단위로
분할해 주세요. 목차 정보를 참고해서 나눠
주시고, 각 파일 이름에 장 번호와 제목을
넣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PDF의 북마크(bookmark)나 목차를 읽어서 챕터별로
분할합니다. 분할된 파일에는 "01장_서론.pdf", "02장_본론.pdf"처럼 알아보기 쉬운
이름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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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별 차이점

윈도우에서는 AI가 파워셸과 Python을 조합하여 작업합니다. 맥에서는
미리보기(Preview) 앱의 자동화 기능이나 Python을 사용합니다. 리눅스에서는 pdftk,
qpdf 같은 명령줄 도구를 직접 실행합니다.

어떤 운영체제를 쓰든 프롬프트는 같습니다. AI가 여러분의 컴퓨터 환경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PDF 압축과 파일명 자동 변경까지

PDF를 합치는 것 말고도, AI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이 더 있습니다.

프롬프트 4
스캔한 PDF들의 용량을 줄여 주세요.
화질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파일 크기를
절반 이하로 압축해 주세요. 압축 전후
파일 크기를 표로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각 PDF의 이미지 해상도를 적절히 낮추어 용량을
줄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압축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파일명 /
원래 크기 / 압축 후 크기 / 줄어든 비율"을 표로 정리해 보여 줍니다.

프롬프트 5
여러 PDF에서 "계약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페이지만 추출해서 새 PDF 한 개로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모든 PDF의 텍스트를 읽어서 "계약서"라는 단어가
포함된 페이지만 골라냅니다. 골라낸 페이지들을 하나의 새 PDF로 묶어 줍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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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가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암호가 걸린 PDF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AI에게 "암호가 걸린 파일은
건너뛰고, 나머지만 합쳐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둘째, 파일이 깨져 있는 경우입니다. 다운로드가 중간에 끊기면 PDF 파일이 손상됩니다.
AI에게 "합치기 전에 각 파일이 정상인지 먼저 검사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문제가 있는
파일을 미리 걸러 줍니다.

[그림: PDF 병합 전후 비교 — 왼쪽에 30개 파일 목록, 오른쪽에 합쳐진 1개 파일]

무료 도구 안내

AI 에이전트 없이도 PDF를 합칠 수 있는 무료 도구들이 있습니다. PDFsam Basic은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PDF24는 윈도우
전용이지만 합치기, 나누기, 압축까지 모두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Stirling PDF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면서도 파일이 내 컴퓨터 밖으로 나가지 않는 안전한 도구입니다.

다만 이런 도구들은 하나하나 직접 조작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를 쓰면 "이 폴더에 있는
거 전부 합쳐 주세요" 한 마디로 끝납니다. 그 차이가 바로 AI 에이전트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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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아이폰 사진 HEIC를 JPG로 몽땅 바꾸기

주의: 시작 전 주의: 변환 작업 전에 원본 사진을 별도 폴더에 백업하세요. 변환 뒤에 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 담긴 촬영 정보(날짜, 위치 등)가 중요하다면 반드시
원본을 보관하세요.

HEIC가 뭔가요?

HEIC(High Efficiency Image Container)는 아이폰이 사진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같은 화질의 JPG보다 용량이 약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폰 저장 공간을
아끼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문제는 호환성(compatibility)입니다. 호환성이란 "다른 기기나 프로그램에서도 제대로
열리느냐"를 뜻합니다. HEIC 파일은 윈도우 컴퓨터에서 바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 쇼핑몰, 관공서 민원 사이트 등에서도 HEIC를 받아 주지 않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HEIC를 JPG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JPG는 거의 모든 기기와 프로그램에서
열리는, 사진 파일의 "공용어"와 같은 형식입니다.

왜 사진 변환이 골치 아플까요?

사진이 5장이라면 손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뒤 500장, 1,000장이 쌓여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하나 변환하다가는 하루가 다 갑니다.

게다가 사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데이터라고 합니다. 촬영 날짜, 시간, 카메라 설정, GPS 위치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변환 과정에서 이 정보가 사라지면 "이 사진이 언제, 어디서 찍힌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면, EXIF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형식만 바꿔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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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AI에게 사진 변환을 시켜 봅시다

프롬프트 1
이 폴더에 있는 HEIC 파일을 전부 JPG로
변환해 주세요. 원본 HEIC 파일은 "원본"
이라는 하위 폴더로 옮겨서 보관해 주세요.
변환할 때 EXIF 정보(촬영 날짜, 위치 등)는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폴더 안의 모든 HEIC 파일을 찾아서 JPG로 변환합니다.
원본 파일은 삭제하지 않고 별도 폴더에 보관합니다. 사진에 담긴 촬영 정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프롬프트 2
아이폰에서 옮긴 사진 500장을 JPG로
변환하되, 긴 변을 1920픽셀로 줄여 주세요.
변환이 끝나면 전체 파일 수, 성공 수,
실패 수를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사진을 변환하면서 동시에 크기도 줄여 줍니다. 블로그나
SNS에 올릴 사진이라면, 가로 1920픽셀이면 충분히 선명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결과
요약을 보여 줍니다.

프롬프트 3
사진에 들어 있는 위치 정보(GPS)를 전부
제거해 주세요. 촬영 날짜와 카메라 설정은
남겨 두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사진 속 위치 정보만 골라서 지웁니다.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집 주소나 자주 가는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유용합니다.

JPG 말고 다른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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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WebP라는 형식을 많이 씁니다. WebP는 JPG보다 용량이
더 작으면서도 화질이 거의 같습니다. 웹페이지가 빨리 열리게 하려면 WebP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프롬프트 4
블로그에 올릴 이미지를 WebP 형식으로
변환해 주세요. 한 장당 200KB 이하로
맞춰 주세요. 변환 전후의 파일 크기를
비교 표로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WebP로 변환하면서 용량을 200KB 이하로
맞춥니다. 화질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눈에 띄는 품질 저하 없이 용량을 줄입니다.

워터마크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나 작품 사진에 워터마크(watermark)를 넣어야 할 때도 AI가 도와줍니다.
워터마크란 사진 위에 살짝 비치는 글씨나 로고를 말합니다. "무단 복제 금지"라는 표시를
넣거나, 회사 로고를 넣을 때 씁니다.

프롬프트 5
이미지 100장의 우측 하단에 "© 2026 우리
회사"라는 글자를 반투명 워터마크로 넣어
주세요. 원본은 따로 보관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100장의 사진 우측 하단에 반투명 글자를 넣습니다. 원본
파일은 별도 폴더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나중에 워터마크 없는 사진이 필요할 때도 걱정
없습니다.

운영체제별 참고 사항

윈도우에서는 HEIC 파일을 기본적으로 열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HEIF
이미지 확장"을 설치해야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이 확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변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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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에서는 HEIC가 기본 지원되므로 미리보기에서 바로 열립니다. 다만 대량 변환은 역시 AI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것이 빠릅니다.

리눅스에서는 libheif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도구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변환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일이 HEIC가 아닌 HEIF인 경우입니다. HEIF(High Efficiency Image Format)는
HEIC의 원래 이름입니다. 확장자가 .heif로 되어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HEIC와 HEIF 파일을 모두 찾아서 변환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둘째, "라이브 포토(Live Photo)" 파일인 경우입니다. 아이폰의 라이브 포토는 사진과
짧은 영상이 함께 저장됩니다. 이 경우 AI에게 "라이브 포토의 사진 부분만 JPG로 추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림: HEIC와 JPG 파일 아이콘 비교 — HEIC는 열리지 않는 모습, JPG는 정상 표시]

무료 도구 안내

AI 에이전트 없이 직접 변환하고 싶다면, iMazing HEIC Converter가 가장 쉽습니다.
윈도우와 맥에서 모두 쓸 수 있고, 완전 무료입니다. 파일을 드래그해서 놓으면 바로
변환됩니다. 파일이 인터넷으로 전송되지 않고 내 컴퓨터에서 처리되므로 개인정보 걱정도
없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쓰고 싶다면, iLoveIMG나 FreeConvert 같은 사이트도 있습니다. 다만
무료 버전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파일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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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영상과 음성도 한꺼번에 바꿉니다

사진과 PDF만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과 음성 파일도 AI 에이전트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덱(codec)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코덱은 영상이나 음성을 압축하고 풀어 주는
기술입니다. 영상을 DVD에 담을 때와 유튜브에 올릴 때는 서로 다른 코덱을 씁니다. 마치
같은 내용의 편지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쓰는 것처럼, 같은 영상을 다른 코덱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 작업을 변환(conversion) 또는 트랜스코딩(transcoding)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영상 일괄 변환이 필요합니다

회의 녹화 파일이 MKV 형식인데, 편집 프로그램은 MP4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강의 녹음
파일 스무 개의 음량이 제각각이어서 통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의
해상도를 1080p로 맞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나하나 하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AI에게 한 번에 맡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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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AI에게 영상 변환을 시켜 봅시다

프롬프트 1
이 폴더의 MKV 영상 파일 20개를 MP4
형식으로 변환해 주세요. 해상도는 1080p로
통일하고,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해 주세요.
변환이 끝나면 파일별 처리 시간과 출력
크기를 표로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FFmpeg라는 무료 도구를 사용해서 영상을 변환합니다.
FFmpeg(에프에프엠펙)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쓰는 영상 처리의 표준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AI가 알아서 사용합니다.

프롬프트 2
강의 녹음 파일 15개의 음량이 제각각입니다.
모든 파일의 음량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세요. 너무 조용한 부분은 키우고,
너무 큰 부분은 줄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음량 정규화(loudness normalization)라는 기술로
모든 파일의 소리 크기를 통일합니다. 팟캐스트나 온라인 강의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영상 변환이 아주 느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AI에게 "GPU 가속을 사용해서 변환해
주세요"라고 말해 보세요. GPU(그래픽카드)가 있는 컴퓨터라면 변환 속도가 몇 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변환 도중 에러가 나면, AI에게 "실패한 파일을 건너뛰고 나머지를 계속 처리해 주세요.
실패한 파일의 목록은 따로 저장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AI가 실패한 파일만 모아서
별도로 보고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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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일괄 처리할 때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어떤 파일을 일괄 처리하든, 아래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면 안전합니다. 이 원칙은 4장에서
배운 "다치지 않고 쓰는 다섯 가지 약속"의 일괄 처리 버전입니다.

첫째, 원본을 먼저 백업합니다. 변환하기 전에 원본 파일을 다른 폴더나 외장 디스크에
복사해 둡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원본은 무사합니다.

둘째, 작은 단위로 먼저 테스트합니다. 파일이 500개라면, 처음에는 5개만 골라서 시험해
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면 그때 전체를 돌립니다.

셋째, 결과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잘 된 것 같다"가 아니라, 입력 파일 수와 출력 파일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전후 파일 크기도 비교합니다.

넷째, 로그를 남깁니다. AI에게 "처리 결과를 로그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록을 보고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먼저 시뮬레이션합니다. AI에게 "실제로 바꾸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미리보기만 보여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드라이런(dry-run)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런은 "연습 달리기"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파일을 건드리지 않고, 무엇이 바뀔지만
미리 보여 줍니다.

프롬프트 (드라이런 예제)
이 폴더의 이미지를 변환하기 전에, 실제로
바꾸지 말고 어떤 파일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보기를 먼저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이 파일은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라는 목록을 보여
줍니다. 확인 후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때 실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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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드라이런 결과 화면 예시 — 변경 전 파일명, 변경 후 파일명, 예상 크기가 나란히
표시]



137 (김경진 변호사 저)

8-7. 한 번 만들어 두면 평생 쓰는 자동화

지금까지는 필요할 때마다 AI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작업이 매주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매번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스크립트(script)입니다. 스크립트란 컴퓨터에게 내리는 명령을 미리
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요리 레시피와 비슷합니다. 한 번 레시피를 적어 두면, 다음에는
레시피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AI에게 "이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프롬프트 1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다운로드" 폴더의
HEIC 사진을 자동으로 JPG로 변환하고,
변환된 사진을 "사진_정리" 폴더로 옮기는
예약 작업을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윈도우에서는 작업 스케줄러(Task Scheduler),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크론(cron)이라는 예약 도구를 사용해서 자동 실행을 설정합니다. 한 번
만들어 두면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서 돌아갑니다.

프롬프트 2
특정 폴더에 새 PDF 파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기존 PDF에 합쳐 주는 감시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합칠 때마다
날짜와 파일명을 로그에 기록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폴더 감시(folder watcher)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 스크립트가 켜져 있으면, 새 파일이 폴더에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합치기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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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마무리: 핵심 요약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나, 같은 작업의 반복은 AI 에이전트에게 맡기면 됩니다. PDF 합치기, 사진 변환, 영상
형식 바꾸기 모두 프롬프트 한 줄로 해결됩니다.

둘, 원본 백업은 모든 작업의 출발점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원본을 지켜 두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셋, 작은 단위로 테스트하고, 결과를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잘 된 것 같다"가
아니라 "입력 30개, 출력 30개, 전체 페이지 수 일치"처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넷, 자주 하는 작업은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자동화합니다. 한 번 만들어 두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다섯, 무료 도구가 충분히 많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도, AI 에이전트와 무료
도구만으로 대부분의 일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파일 하나를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천 개를 한 번에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은
AI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사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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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세상에 없던 나만의 기능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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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단축키 하나로 마법 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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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보드 자동 정리 도구 만들기 / 업무 앱 네 개를 한 번에 여는 매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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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불편

아침마다 같은 일을 합니다. 컴퓨터를 켜고, 메일 프로그램을 열고, 메신저를 띄우고, 업무
폴더를 열고, 브라우저에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네 가지를 열려면 클릭만 열 번이
넘습니다. 겨우 준비를 마치면 벌써 5분이 지나 있습니다.

복사·붙여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전화번호를 복사하면 앞뒤로 쓸데없는
공백이 따라옵니다. 주소를 복사하면 줄바꿈이 섞여 들어옵니다. 하나를 복사하면 이전에
복사한 것은 사라집니다. 사소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겪는 일입니다.

이 장에서는 AI 에이전트에게 부탁해서 이 두 가지 불편을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을 배웁니다.
단축키 하나로 복잡한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세상에 없던 나만의 도구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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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클립보드,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클립보드(clipboard)란 무엇인가요

클립보드(clipboard)란 컴퓨터에서 복사(Ctrl+C)한 내용을 잠시 보관하는 임시
보관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사와 붙여넣기 사이에서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관함이 딱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복사한 뒤 주소를 복사하면,
전화번호는 사라집니다. 다시 찾으려면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복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복사하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딸려 옵니다.
불필요한 줄바꿈, 이상한 특수문자, 웹 링크에 붙은 긴 추적 코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쓰레기를 매번 손으로 지우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클립보드 자동 정리 도구란 무엇인가요

클립보드 자동 정리 도구란 복사한 내용을 AI가 알아서 깔끔하게 다듬어 주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복사한 텍스트에서 쓸데없는 줄바꿈을 없애거나, 연속된
공백을 하나로 줄이거나, URL 뒤에 붙은 추적 코드를 잘라 내는 일을 자동으로 해 줍니다.

생활 속 비유를 들면, 마트에서 사 온 과일의 포장 비닐을 벗기고 씻어서 접시에 올려 주는
도우미와 같습니다. 복사는 여러분이 하지만, 정리는 도구가 알아서 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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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AI에게 클립보드 정리 도구 만들어 달라고 하기

이제 AI 에이전트에게 직접 부탁해 봅니다. 아래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1
복사한 텍스트에서 불필요한 줄바꿈과 연속된
공백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클립보드 정리
도구를 만들어 주세요. 단축키 Ctrl+Shift+V를
누르면 정리된 텍스트가 붙여넣기 되게 해
주세요. 내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입니다.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AutoHotkey(오토핫키) v2 또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단축키 하나로 복사한 텍스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붙여넣기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2
클립보드에 복사된 URL에서 utm_source,
utm_medium 같은 추적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도구를 만들어 주세요. 복사하는
순간 자동으로 정리되고, 원래 URL은 로그
파일에 남겨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URL을 자동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원래 주소는 로그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3
복사한 텍스트를 최근 50개까지 기억하고,
Ctrl+Shift+H를 누르면 목록에서 골라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클립보드 히스토리 도구를
만들어 주세요. 주민번호나 카드번호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외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클립보드 기록을 50개까지 보관하는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자동으로 빼 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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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별 차이

클립보드 도구를 만드는 방식은 운영체제마다 조금 다릅니다.

윈도우에서는 AutoHotkey(오토핫키) v2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AI에게 "AutoHotkey v2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AutoHotkey는 무료이고,
설치 파일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참고로, 윈도우 10 이상에서는 Win+V 단축키를 누르면
기본 클립보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텍스트 정리 기능은 없기 때문에, AI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맥에서는 셸 스크립트(shell script)나 Automator(오토메이터)라는 내장 도구를
활용합니다. AI에게 "맥 Automator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리눅스에서는 xclip이나 xdotool 같은 명령줄 도구를 조합합니다. AI에게 "Bash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림: 윈도우에서 AutoHotkey v2 스크립트가 실행된 모습. 트레이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AutoHotkey를 설치했는데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첫째, AutoHotkey v2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v1과 v2는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v1이 설치된 상태에서 v2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오류가 납니다.

둘째, 스크립트 파일의 확장자가 `.ahk`인지 확인합니다. 확장자가 `.txt`로 되어 있으면
메모장으로 열리기만 하고 실행되지 않습니다.

셋째, 백신 프로그램이 스크립트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I에게 "백신이
AutoHotkey 스크립트를 차단합니다. 어떻게 예외 등록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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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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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단축키 하나로 업무 환경 한 방에 세팅하기

매일 아침, 같은 클릭을 반복하고 있다면

출근하면 늘 같은 순서로 프로그램을 엽니다. 메일, 메신저, 업무 폴더, 브라우저. 네 가지를
열고, 각각의 창을 화면에 적당히 배치하고, 필요한 탭을 띄우는 데 매일 5분은 걸립니다.
일주일이면 25분, 한 달이면 2시간 가까이 됩니다. 1년이면 하루치 근무 시간을 넘깁니다.

매크로(macro)란 여러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컨의
"전원" 버튼 하나를 누르면 TV가 켜지고, 셋톱박스도 켜지고, 입력이 HDMI로 바뀌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이 프로그램 네 개를 이 위치에 열어 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라고
부탁하면, 단축키 하나로 모든 준비가 끝나는 매크로를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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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업무 시작 매크로 만들기

아래 프롬프트를 AI 에이전트에게 입력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4
단축키 Ctrl+Alt+W를 누르면 다음 4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각각 지정된
위치에 창이 배치되는 매크로를 만들어 주세요.
1. 크롬 브라우저 → 왼쪽 화면 절반
2. 파일 탐색기(D:\업무 폴더) → 오른쪽 위
3. 슬랙(Slack) → 오른쪽 아래
4. 아웃룩(Outlook) → 최대화
내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이고, 모니터는
1920×1080 해상도 1대입니다.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AutoHotkey v2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단축키
하나로 네 프로그램이 열리고, 화면에 깔끔하게 배치됩니다. 매일 아침 5분의 반복 작업이
1초로 줄어듭니다.

프롬프트 예제 5
회의 시작 단축키를 만들어 주세요.
Ctrl+Alt+M을 누르면 다음 세 가지가
한 번에 실행되게 해 주세요.
1. 바탕화면에 오늘 날짜로 회의록 파일 생성
(예: 2026-08-16_회의록.txt)
2. 줌(Zoom) 앱 실행
3. 화면 녹화 시작
회의가 끝나면 같은 단축키를 다시 누르면
녹화가 멈추게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회의 준비를 한 번에 해 주는 매크로를 만들어 줍니다.
회의록 파일 생성, 화상회의 앱 실행, 녹화 시작이 단축키 하나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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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6
자주 가는 폴더 5곳을 단축키로 바로 여는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Ctrl+1 → D:\프로젝트\현재진행
Ctrl+2 → D:\문서\계약서
Ctrl+3 → C:\Users\내이름\Downloads
Ctrl+4 → D:\회의록
Ctrl+5 → D:\참고자료
폴더가 이미 열려 있으면 새 창을 띄우지 말고
기존 창을 앞으로 가져오게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숫자 단축키로 자주 쓰는 폴더를 즉시 여는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이미 열려 있는 폴더는 다시 열지 않고 앞으로 가져오기만 하므로 창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별 매크로 도구

윈도우에서는 AutoHotkey(오토핫키) v2가 가장 강력하고 자유롭습니다. 무료이고, AI가
코드를 잘 만들어 줍니다. 2026년 현재 AutoHotkey v2는 활발하게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AI 모델들이 v2 문법을 매우 잘 이해합니다.

맥에서는 Shortcuts(단축어) 앱이나 Automator(오토메이터)를 씁니다. AI에게 "맥
단축어 앱으로 업무 시작 자동화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리눅스에서는 Bash 스크립트와 xdg-open, wmctrl 같은 도구를 조합합니다. AI에게
"리눅스 Bash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림: 단축키를 누르자 4개 프로그램이 화면에 깔끔하게 배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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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한 걸음 더: 나만의 텍스트 치환기 만들기

자주 쓰는 문장을 약어로 입력하기

업무 중에 매번 같은 문장을 타이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주소, 이메일 서명,
계좌번호, 인사말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도 AI에게 부탁하면 약어(abbreviation)만
입력해도 전체 문장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7
어디서든 아래 약어를 입력하면 지정된 문장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텍스트 치환 도구를 만들어
주세요.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한국빌딩 4층
;;서명 → 감사합니다. 홍길동 드림 /
010-1234-5678
;;날짜 → (오늘 날짜를 자동 입력)
치환 목록은 텍스트 파일 하나로 관리해서
언제든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약어 입력 시 자동으로 전체 문장이 완성되는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치환 목록을 별도 텍스트 파일로 분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약어를 추가하고
싶을 때 파일만 열어서 한 줄 추가하면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8
선택한 텍스트를 단축키 Ctrl+Shift+T로
즉시 영어로 번역해서 작은 팝업 창에 보여
주는 도구를 만들어 주세요. 번역 결과를
클립보드에도 복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선택한 텍스트를 즉시 번역해 주는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번역 앱을 따로 열 필요 없이 단축키 하나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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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 사항

주의: 매크로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단축키와 매크로는 편리하지만, 잘못 설정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첫째, 기존 단축키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Ctrl+S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저장" 기능에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축키에 매크로를 연결하면
저장이 안 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에게 매크로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다른
프로그램의 기본 단축키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좋습니다.

둘째, 처음에는 연습 모드(dry-run)로 시작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동하는 매크로를
만들었다면, 처음에는 "실제로 실행하지 말고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목록만 보여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목록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되돌리기 방법을 미리 준비합니다. 매크로가 예상과 다르게 작동했을 때를 대비하여,
"매크로를 끄는 단축키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보통 ESC 키나 F12 키를
비상 정지용으로 지정합니다.

주의: 클립보드 도구를 쓸 때의 보안 주의 사항

클립보드에는 비밀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복사될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 기록 도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민감한 정보 패턴(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이
감지되면 기록에서 제외해 주세요"라고 AI에게 요청합니다. 또한, 클립보드 기록 파일은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폴더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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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마무리

이 장에서 배운 것

이 장에서는 AI 에이전트에게 부탁해서 세 가지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 클립보드에 복사한 텍스트를 자동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도구입니다. 줄바꿈,
공백, 추적 코드 같은 쓰레기를 단축키 하나로 없앨 수 있습니다.

둘, 업무 시작 매크로입니다. 매일 아침 여는 프로그램 네 개를 단축키 하나로 실행하고,
화면에 자동 배치할 수 있습니다.

셋, 자주 쓰는 문장을 약어로 자동 입력하는 텍스트 치환기입니다. 주소, 서명, 인사말을
두세 글자만 입력하면 전체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세상에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말로 부탁해서 나만의 필요에 꼭 맞는 도구를 직접 만든 것입니다. 컴퓨터를 1000%
활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한 줄 정리

"단축키 하나에 여러 작업을 묶으면, 매일 5분의 반복이 1초의 마법이 됩니다."

참고: 이 장에서 사용한 도구 정리

도구 이름 운영체제 가
격

용도

AutoHotkey v2 윈도우 무
료

단축키, 매크로, 텍스트 치환

Shortcuts(단축어) 맥 무
료

앱 실행 자동화, 작업 묶기

Automator 맥 무
료

파일·텍스트 자동 처리



155 (김경진 변호사 저)

도구 이름 운영체제 가
격

용도

xdotool + wmctrl 리눅스 무
료

창 배치, 키 입력 자동화

CopyQ 전체 무
료

클립보드 히스토리 관리

다음 장 예고

10장에서는 AI에게 "지켜보는 일"을 시킵니다. 관심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알려 주는
감시 도구, 내 컴퓨터 상태를 한눈에 보여 주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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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나 대신 지켜보는 감시병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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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매일 아침 가격을 확인하는 사람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서 "좀 더 내려가면
사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당 쇼핑몰에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합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20% 할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빠서 쇼핑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확인하니 할인 행사는 끝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24시간 쉬지 않고 무언가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이 상품 가격을 지켜보다가
내려가면 알려 줘"라고 시키면, 컴퓨터가 쉬지 않고 감시병 역할을 해 줍니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감시병을 만들어 봅니다. 하나는 웹페이지나 상품 가격의 변화를
감시하는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내 컴퓨터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보여 주는
대시보드(dashboard)입니다. 대시보드란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중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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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웹페이지 감시란 무엇인가요

인터넷에 있는 웹페이지는 수시로 바뀝니다. 쇼핑몰의 상품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관심
있는 채용 공고가 새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중요한 공지사항이 게시되기도
합니다.

웹 스크레이핑(web scraping)이란 컴퓨터가 사람 대신 웹페이지를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 오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브라우저를 열고 페이지를
읽는 과정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이 기술을 활용한 감시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정 상품의 가격을 정해진 시간마다 확인합니다. 둘째, 가격이 내가 정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알림을 보냅니다. 셋째, 가격 변동 이력을 기록해서 나중에 추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비유하자면, 시장에 파견한 심부름꾼이 30분마다 가게에 가서 가격표를 확인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전화로 알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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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감시 도구를 만들기 전에 알아 둘 것

웹페이지 감시 도구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첫째, 법적·윤리적 주의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자동 수집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마다 이용 약관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용도로 소량의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확인 주기입니다. 너무 자주 확인하면(예를 들어 1초마다) 해당 사이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간격이 적당합니다.

셋째, 웹페이지 구조가 바뀌면 도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디자인을
바꾸면 가격을 읽어 오는 위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AI에게 다시 수정을
부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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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AI에게 가격 감시 도구 만들어 달라고 하기

이제 실제로 AI 에이전트에게 가격 감시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 봅시다. 단계별로 따라
하면 됩니다.

[단계 1] 어떤 정보를 감시할지 정합니다

먼저, 감시하고 싶은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쇼핑몰에서 파는 B
노트북의 가격"처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웹페이지 주소(URL)를 준비해 둡니다.

[단계 2] AI에게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관심 상품 페이지의 가격 변동을 기록하고,
목표가 아래로 떨어지면 알림을 보내 주는
도구를 만들어 주세요. 확인 주기는 1시간으로
설정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파이썬(Python) 스크립트를 작성해 줍니다. 스크립트란
컴퓨터가 순서대로 실행하는 명령어 모음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1시간마다 해당 페이지를
방문해서 가격을 확인하고, 내가 정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알림을 보내 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이 공지사항 페이지가 바뀌면 알려 주는
감시 도구를 만들어 주세요. 확인 주기는
30분으로 설정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지정한 웹페이지의 내용이 이전과 달라졌는지 30분마다
비교하는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공지가 올라오면 바탕화면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단계 3] 도구를 실행하고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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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들어 준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처음에는 현재 가격이나 페이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후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으로 확인을 반복합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실제로 알림이 잘
오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가격 감시 스크립트가 터미널에서 실행되는 화면. "현재 가격: 1,290,000원 / 목표
가격: 1,100,000원 / 상태: 감시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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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감시 범위를 넓혀 봅시다

한 가지 상품만 감시하는 것으로는 아쉽습니다. AI에게 조금 더 부탁해 봅시다.

프롬프트 박스
지켜보는 사이트 여러 곳의 변경 사항을
하루 한 번 요약 리포트로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여러 사이트를 한꺼번에 감시하고, 하루가 끝날 때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정리한 보고서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변경 전과 후의 내용을 나란히 비교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표시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이전 내용과 현재 내용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부분을
색깔이나 표시로 구분해 주는 기능을 추가해 줍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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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이미 만들어진 무료 도구도 있습니다

AI에게 직접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방법 외에, 이미 만들어진 무료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Amazon)에서 쇼핑하는 분이라면 캐멀캐멀캐멀(CamelCamelCamel)이라는
무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존 상품의 가격 변동 이력을 그래프로 보여 주고, 원하는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이메일로 알려 줍니다. Keepa라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도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국내 쇼핑몰의 경우에는 이런 전용 도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에게 직접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프롬프트 박스
페이지 전체가 아니라 내가 지정한 특정
영역의 변화만 감지하게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웹페이지 전체가 아니라 가격이 표시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도록 도구를 수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나 배너가 바뀌어도
불필요한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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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안 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문제: 스크립트를 실행했는데 가격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원인: 해당 쇼핑몰이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읽을 수
없습니다. 해결: AI에게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로 렌더링되는 페이지입니다.
Selenium이나 Playwright를 사용해서 가격을 가져오도록 수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Selenium(셀레니움)과 Playwright(플레이라이트)는 실제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조종하는 도구입니다.

문제: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원인: 알림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해결:
AI에게 "알림을 이메일이 아니라 바탕화면 팝업으로 바꿔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운영체제 기본 알림 기능을 사용하면 별도 설정 없이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며칠 후 스크립트가 멈춰 있습니다. 원인: 네트워크 오류나 사이트 점검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스크립트가 멈출 수 있습니다. 해결: AI에게 "오류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고 기록만
남긴 뒤 다음 주기에 다시 시도하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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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왜 컴퓨터 상태를 감시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계기판을 봅니다.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엔진 온도가 정상인지,
속도는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합니다. 경고등이 켜지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므로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CPU(중앙처리장치)가 얼마나 바쁜지, 메모리(RAM)가 얼마나
차 있는지, 디스크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멈추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러 곳을 따로따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작업 관리자를 열어야 하고, 디스크 용량은 파일 탐색기에서 봐야 하고,
네트워크 상태는 또 다른 설정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열어 보기 귀찮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면, 이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 주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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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대시보드에 넣으면 좋은 정보

대시보드에 어떤 정보를 넣을지는 나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용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 사용률: 중앙처리장치가 얼마나 바쁜지를 백분율로 보여 줍니다. 100%에 가까우면
컴퓨터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사용량: 메모리(RAM)가 얼마나 차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90%를 넘으면
프로그램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 여유 공간: 하드디스크나 SSD에 남은 공간을 보여 줍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파일
저장이나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트워크 속도: 현재 인터넷 연결 상태와 속도를 보여 줍니다.

CPU 온도: 컴퓨터 내부 온도를 보여 줍니다. 너무 높으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주요 폴더 용량 변화: 특정 폴더가 며칠 사이에 급격히 커지고 있다면,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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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AI에게 대시보드 만들어 달라고 하기

[단계 1] 어떤 정보를 보고 싶은지 정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항목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둡니다. 처음에는 CPU, 메모리,
디스크 여유 공간 세 가지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단계 2] AI에게 부탁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내 컴퓨터의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 여유 공간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로컬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세요. 웹 브라우저
에서 열어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8080 같은 주소로 접속해서 내 컴퓨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컬(local)이란 내 컴퓨터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뜻이므로, 외부에서는 접속할 수 없어서 안전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디스크 여유 공간이 10% 아래로 내려가면
큰 파일 상위 20개 목록과 함께 경고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대시보드에 경고 기능을 추가해 줍니다.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지면 화면에 경고 표시가 뜨고, 어떤 파일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지 목록도 함께
보여 줍니다.

[단계 3] 결과를 확인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한 뒤,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대시보드에 접속합니다. CPU 사용률이
게이지(gauge) 형태로, 메모리 사용량이 막대그래프로, 디스크 여유 공간이 원형 차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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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웹 브라우저에서 열린 로컬 대시보드 화면. CPU 사용률 게이지, 메모리 사용량
막대그래프, 디스크 여유 공간 원형 차트가 한 화면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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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대시보드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기본 대시보드에 기능을 하나씩 추가해 봅시다.

프롬프트 박스
주요 폴더들의 용량을 매일 기록해서 증가
추이를 그래프로 보는 기능을 대시보드에
추가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매일 주요 폴더의 용량을 기록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보여 주는 기능을 추가해 줍니다. 어떤 폴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하루 만에 1GB 이상 커진 폴더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폴더 용량을 비교해서, 갑자기 용량이 크게 늘어난 폴더를
발견하면 알림을 보내 주는 기능을 추가해 줍니다. 로그 파일이 쌓이거나, 프로그램이 임시
파일을 과도하게 만드는 것을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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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운영체제별 차이점

윈도우(Windows): 파이썬을 설치한 뒤 `psutil`이라는 라이브러리(library)를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란 미리 만들어 놓은 도구 상자입니다. `psutil`은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정보를 읽어 오는 도구들이 들어 있는 상자입니다.
파워셸(PowerShell)에서 `pip install psutil`이라고 입력하면 설치됩니다.

맥(macOS):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파이썬과 `psutil`을 사용합니다. 다만 CPU 온도를
읽으려면 추가 도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macOS에서 CPU 온도를 읽을 수 있게
수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리눅스(Linux): `psutil` 외에도 `/proc` 디렉터리에서 시스템 정보를 직접 읽어 올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Cockpit이라는 무료 도구를 설치하면, 별도로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아도 웹 브라우저에서 시스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에게 맞춤형 대시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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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이미 만들어진 무료 도구 소개

AI에게 직접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유롭지만,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Libre Hardware Monitor는 무료이고 오픈 소스(open source)인 프로그램입니다. 오픈
소스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PU 온도, 팬 속도, 전압, 클럭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 줍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top은 터미널(terminal)에서 실행하는 시스템 모니터입니다. 터미널이란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까만 화면을 말합니다. btop은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사용량을 깔끔한 그래프로 보여 줍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먼저 써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AI에게 추가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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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안 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문제: 대시보드를 실행했는데 CPU 온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인: 일부 컴퓨터에서는
온도 정보를 읽으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해결: 스크립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윈도우에서는 파워셸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문제: 대시보드가 너무 많은 CPU를 사용합니다. 원인: 정보를 갱신하는 주기가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 AI에게 "갱신 주기를 5초에서 30초로 늘려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문제: 컴퓨터를 껐다 켜면 대시보드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원인: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 AI에게 "컴퓨터가 켜질 때 이 대시보드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작업 스케줄러(Task
Scheduler), 맥에서는 LaunchAgent, 리눅스에서는 systemd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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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감시 도구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시 도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세 가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 첫째, 로그 파일 크기를 확인합니다. 감시 도구는 결과를 파일에 기록합니다. 이
파일이 계속 커지면 디스크 공간을 차지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로그 파일이 너무 크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감시 도구의 로그 파일이 100MB를 넘으면
오래된 기록을 자동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로그 파일이 일정 크기를 넘으면 오래된 부분을 자동으로
삭제하거나 압축하는 기능을 추가해 줍니다.

둘째, 감시 대상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쇼핑몰이 주소를 바꾸거나 디자인을 변경하면,
가격 감시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림이 한동안 오지 않으면, 도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셋째, 보안에 신경 씁니다. 대시보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공유 네트워크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대시보드에 간단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나만 접속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대시보드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기능을
추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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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감시 도구끼리 연결하기

가격 감시 도구와 시스템 대시보드를 따로따로 쓸 수도 있지만, 하나로 합치면 더
편리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가격 감시 결과와 시스템 상태를 모두 보여
주는 통합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세요. 웹
브라우저에서 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상단에는 시스템 상태를, 하단에는 가격 감시 현황을 보여
주는 통합 대시보드를 만들어 줍니다. 한 화면에서 내 컴퓨터의 건강 상태와 관심 상품의
가격 변동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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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월별 리포트 자동 생성

감시 도구가 매일 기록한 데이터를 월 단위로 정리하면, 컴퓨터의 상태 변화를 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월말마다 한 달간의 용량 변화 리포트를
자동 생성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매달 마지막 날에 한 달간의 디스크 용량 변화, CPU 평균
사용률, 메모리 사용 추이를 정리한 리포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
"지난달에 비해 디스크가 20GB 줄었다"거나 "CPU 사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컴퓨터 교체나 업그레이드 시기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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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 장에서 배운 것을 정리합니다.

첫째, AI 에이전트에게 웹페이지 감시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상품 가격이 떨어지거나
공지사항이 바뀔 때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AI 에이전트에게 시스템 대시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CPU, 메모리, 디스크
상태를 자동차 계기판처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감시 도구는 만들어 놓은 뒤에도 로그 관리, 감시 대상 변경 확인, 보안 설정 등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줄 정리: 사람은 24시간 지켜볼 수 없지만, AI 감시병은 쉬지 않고 지켜보다가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바로 알려 줍니다.





179 (김경진 변호사 저)

제11장. 내 문서 전용 검색기와 우리 집 제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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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그 파일,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김 대리는 오후 회의 자료를 준비하다가 막혔습니다. 지난달 거래처에서 보내온 계약
조건이 적힌 문서가 필요합니다. 파일 이름이 뭐였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계약"으로 검색하니 수십 개가 나옵니다. 하나씩 열어 보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습니다. 컴퓨터에 파일이 수백 개, 수천 개 쌓이면 파일
이름만으로는 원하는 문서를 찾기 어렵습니다. "본문 안에 적힌 내용"으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구글에서 웹페이지를 검색하듯, 내 컴퓨터 안의 문서를 검색하는
도구를 AI 에이전트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리: 색인이란 무엇인가요

책 뒤에 붙어 있는 "찾아보기"를 떠올려 보세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23쪽, 45쪽,
112쪽에 나온다고 미리 정리해 둔 목록입니다. 이 목록 덕분에 책 전체를 넘기지 않아도
원하는 내용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도 같은 원리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색인(index)이라고 합니다. 색인이란,
문서 안에 들어 있는 단어들을 미리 뽑아서 "이 단어는 어느 파일의 몇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둔 목록입니다.

색인을 한 번 만들어 두면, 나중에 검색할 때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색인 목록만 훑으면 되니까 수천 개 파일에서도 1초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들 "내 문서 전용 검색기"는 이런 흐름으로 동작합니다.

1단계: 지정한 폴더 안의 문서를 전부 읽습니다. 2단계: 문서 안의 단어를 뽑아 색인 목록을
만듭니다. 3단계: 검색어를 입력하면 색인에서 찾아 결과를 보여 줍니다.

전문검색(full-text search)이란, 파일 이름이 아니라 파일 본문 안의 글자까지 검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 만들 검색기가 바로 전문검색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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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파일을 검색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만들 검색기는 다음과 같은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파일: TXT, MD, CSV, JSON 등 글자로 된 파일 - 워드 문서: DOCX 파일 - PDF
문서: 글자가 포함된 PDF 파일 - 스프레드시트: XLSX 파일 안의 텍스트

스캔한 이미지 PDF처럼 글자가 그림으로 들어 있는 파일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글자 인식)이라는 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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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AI 에이전트와 함께 검색기 만들기

이 실습에서는 AI 에이전트에게 파이썬(Python) 기반의 간단한 검색 도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파이썬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AI가 코드를 대신 써 줍니다. 우리는 프롬프트만 잘
전달하면 됩니다.

- 1단계: 환경 확인

먼저 AI 에이전트에게 현재 환경을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내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버전을 알려 주세요."

→ AI가 파이썬 설치 여부와 버전을 확인해 줍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 방법도
안내합니다.

- 2단계: 검색기 뼈대 만들기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기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내 문서 폴더에 TXT, MD, PDF, DOCX 파일이
수천 개 있습니다. 파일 이름이 아니라 본문
안의 글자까지 검색할 수 있는 로컬 전문검색
도구를 파이썬으로 만들어 주세요.
색인을 먼저 만들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파일 이름과 본문 일부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해 주세요.
처음에는 읽기 전용으로 동작하고, 원본
파일은 절대 수정하지 않게 해 주세요."

→ AI가 whoosh, pdfplumber, python-docx 같은 무료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검색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색인을 생성하는 스크립트와 검색하는 스크립트, 두 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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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들어 준 코드는 보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색인 생성기입니다. 지정한
폴더를 돌면서 문서를 읽고, 단어 목록을 만들어 저장합니다. 둘째는 검색기입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색인에서 해당 단어가 포함된 파일을 찾아 보여 줍니다.

[그림: 검색기 실행 화면 — 검색어 입력 후 결과 목록이 나오는 터미널 화면]

- 3단계: 새 파일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색인 갱신하기

문서가 계속 늘어나면 색인도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I에게 자동 갱신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문서 폴더에 새 파일이 추가되거나 기존 파일이
수정되면 색인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파일 변경을 감지하는 워처
방식으로 만들되, 컴퓨터 자원을 많이 쓰지
않게 해 주세요."

→ AI가 파일 시스템 감시(file watcher) 기능을 추가합니다. 새 파일이 들어오면 그 파일만
색인에 추가하므로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4단계: 웹 브라우저에서 편하게 검색하기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치는 것이 불편하다면, 웹 브라우저에서 검색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이 검색기를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로컬 웹 화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결과가 아래에 나오고,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파일이 열리는
방식으로 해 주세요. 외부 인터넷으로는
접속할 수 없게, 내 컴퓨터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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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Flask나 FastAPI 같은 간단한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검색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5000 같은 주소로 접속하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localhost"란 "내 컴퓨터 자신"이라는 뜻이므로 외부에서는 접속할 수
없어서 안전합니다.

[그림: 웹 브라우저 검색 화면 —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결과 목록이 표시된 모습]

이미 만들어진 무료 검색 도구도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미 잘 만들어진 무료 도구를 쓸 수도 있습니다.

- DocFetcher: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전문검색 도구입니다. 내
컴퓨터 안의 파일을 구글처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AnyTXT Searcher: 윈도우 전용 무료
도구입니다. PDF, 워드, 엑셀 등 다양한 문서의 본문을 빠르게 검색합니다. - Everything +
IFilter: Everything은 파일 이름 검색에 특화된 도구인데, IFilter를 추가하면 본문 검색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도구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과정도 AI 에이전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DocFetcher를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문서
폴더와 바탕화면을 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주세요. 색인이 완성되면 테스트로
'계약서'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 주세요."

→ AI가 DocFetcher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뒤, 지정한 폴더를 색인 대상으로
등록합니다. 색인이 완성되면 테스트 검색까지 수행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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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처음 색인을 만들 때는 파일 수에 따라 수십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변경된 파일만 갱신하므로 빨라집니다. AI에게 "색인 대상 폴더를 좁혀
주세요"라고 하면 꼭 필요한 폴더만 먼저 색인할 수 있습니다.

- PDF 검색 결과가 안 나온다면: 스캔한 이미지 PDF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에게 "이
PDF가 텍스트 기반인지 이미지 기반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 보세요. 이미지
기반이라면 OCR 처리가 필요합니다.

- 한글 검색이 이상하다면: 색인 도구의 언어 설정이 영어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AI에게
"한국어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색인 설정으로 바꿔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주의: 검색기는 파일을 읽기만 하므로 원본이 손상될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색인 파일이
디스크 공간을 차지합니다. 보통 원본 크기의 10~30% 정도입니다. 디스크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운영체제별 참고 사항

- 윈도우: 윈도우에는 기본 검색(Windows Search)이 내장되어 있지만, PDF 본문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도구를 따로 설치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맥: 맥의 Spotlight는 기본적으로 PDF와 워드 문서의 본문까지 검색합니다. 하지만
TXT나 MD 파일의 한국어 검색은 약할 수 있습니다. DocFetcher를 추가로 설치하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리눅스: recoll이라는 무료 전문검색 도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AI에게 "recoll을
설치하고 내 홈 폴더를 색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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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아, 그 파일 회사 컴퓨터에 있는데…"

토요일 오후, 급히 확인할 서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은 회사 데스크톱에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는 꺼져 있습니다. 결국 차를 타고 회사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왕복 2시간이
날아갔습니다.

만약 집에서 회사 컴퓨터를 원격으로 켤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전원 버튼을 누르러 직접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술이 바로 WOL(Wake-on-LAN,
웨이크온랜)입니다.

이 절에서는 AI 에이전트와 함께,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여러 대의 PC를 원격으로 켜고 끄는
"우리 집 제어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리: 매직 패킷이라는 마법의 신호

WOL은 아주 간단한 원리로 동작합니다.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랜(LAN) 케이블이 꽂혀 있으면 네트워크 카드에는 아주 약한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의 대기 모드처럼, 네트워크 카드가 신호를 기다리며
조용히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특별한 신호를 보내면 네트워크 카드가 "아, 나를 깨우라는 신호구나!" 하고 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이 특별한 신호를 매직 패킷(magic packet)이라고 합니다.

매직 패킷은 해당 컴퓨터의 MAC 주소(MAC address)를 담고 있습니다. MAC 주소란
네트워크 카드마다 붙어 있는 고유한 이름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주소이므로,
같은 네트워크에 여러 컴퓨터가 있어도 원하는 컴퓨터만 정확히 깨울 수 있습니다.

WOL이 동작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컴퓨터의 BIOS(바이오스) 설정에서 WOL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카드 설정에서 "매직 패킷으로 깨우기" 옵션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187 (김경진 변호사 저)

주의: 중요: WOL은 보통 유선 랜(이더넷 케이블)으로만 동작합니다. 와이파이로 연결된
컴퓨터는 대부분 WOL이 되지 않습니다. 원격으로 켜고 싶은 컴퓨터는 랜 케이블을 꽂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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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AI 에이전트와 함께 제어판 만들기

- 1단계: WOL 사전 준비

주의: 백업 먼저: BIOS 설정을 변경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BIOS에서 WOL 외의 다른
설정은 건드리지 마세요. 혹시 실수로 다른 값을 바꿨다면 "Load Default
Settings(기본값 불러오기)"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에게 현재 컴퓨터의 WOL 준비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이 컴퓨터에서 Wake-on-LAN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트워크 카드의
MAC 주소를 알려 주고,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카드 설정에서 WOL 관련 옵션이 켜져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꺼져 있다면 켜는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 AI가 네트워크 카드의 MAC 주소를 알려 주고, WOL 설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윈도우라면 장치 관리자의 네트워크 어댑터 속성에서, 맥이나 리눅스라면 해당 명령어로
확인합니다.

운영체제별로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윈도우: 장치 관리자 → 네트워크 어댑터 → 속성 → 고급 탭 → "Wake on Magic
Packet" 항목을 "Enabled"로 설정합니다. 또한 전원 관리 탭에서 "이 장치가 컴퓨터의
대기 모드를 해제할 수 있음"에 체크합니다.

- 맥: 시스템 설정 → 에너지 절약(또는 배터리) → "네트워크 접근을 위해 깨우기"를
켭니다.

- 리눅스: 터미널에서 ethtool 명령어로 WOL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g"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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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설정은 AI 에이전트가 직접 바꿀 수 없으므로, 컴퓨터를 재시작할 때 직접 BIOS에
들어가서 "Wake on LAN" 또는 "Power On by PCI-E" 같은 항목을 켜야 합니다. AI에게
내 메인보드 제조사를 알려 주면 해당 BIOS에서 찾아야 할 메뉴 이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BIOS 설정 화면에서 Wake on LAN 옵션이 Enabled로 설정된 모습]

- 2단계: 다른 컴퓨터에서 WOL 신호 보내기

WOL 준비가 끝난 컴퓨터를 끄고, 다른 컴퓨터에서 매직 패킷을 보내 봅니다.

프롬프트 박스
"MAC 주소가 AA:BB:CC:DD:EE:FF인 컴퓨터에
Wake-on-LAN 매직 패킷을 보내서 전원을
켜 주세요. 먼저 패킷을 보내는 도구를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 ping을 보내서
컴퓨터가 실제로 켜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 AI가 wakeonlan(리눅스/맥) 또는 wolcmd(윈도우) 같은 무료 도구를 설치하고, 매직
패킷을 보냅니다. 그 다음 ping 명령어로 대상 컴퓨터가 응답하는지 확인합니다.

※ 위 프롬프트에서 AA:BB:CC:DD:EE:FF 부분은 실제로 깨우고 싶은 컴퓨터의 MAC
주소로 바꿔야 합니다. 1단계에서 AI가 알려 준 주소를 사용하세요.

- 3단계: 원격으로 안전하게 끄기

컴퓨터를 원격으로 켰으니, 원격으로 끄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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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박스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를 원격으로
안전하게 종료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운영체제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먼저 경고를 보내는
안전장치도 넣어 주세요."

→ AI가 운영체제별 원격 종료 방법을 안내합니다. 윈도우는 shutdown /s /m 명령어를,
맥과 리눅스는 SSH를 통한 종료 명령을 사용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장
경고를 보내는 기능도 추가합니다.

- 윈도우 → 윈도우: shutdown /s /m \\컴퓨터이름 /t 60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t 60은
"60초 뒤에 끈다"는 뜻이므로 사용자가 저장할 시간이 있습니다.

- 리눅스/맥 → 리눅스/맥: SSH로 접속한 뒤 sudo shutdown -h +1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1"은 1분 뒤에 끈다는 뜻입니다.

주의: 원격 종료는 되돌릴 수 없는 작업입니다. 상대 컴퓨터에서 저장하지 않은 문서가
있으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대기 시간을 두고, 가능하다면 종료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는 장치를 만들어 두세요.

- 4단계: 여러 대를 한 번에 관리하는 제어판 만들기

집이나 사무실에 컴퓨터가 2~3대 이상 있다면, 하나씩 관리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모든
장비의 상태를 한눈에 보고, 버튼 하나로 켜고 끌 수 있는 제어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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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박스
"집에 컴퓨터가 3대 있습니다. 각 컴퓨터의
이름, IP 주소, MAC 주소를 등록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각 컴퓨터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상태를 보여 주고, 켜기(WOL)와
끄기(종료) 버튼이 있는 제어판을 만들어
주세요. 끄기 버튼을 누르면 '정말 끌까요?'
확인 창이 먼저 뜨게 해 주세요.
이 제어판은 내 컴퓨터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AI가 웹 기반 제어판을 만들어 줍니다. 각 컴퓨터의 상태가 초록색(켜짐) 또는
빨간색(꺼짐)으로 표시되고, 켜기/끄기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끄기 버튼에는 확인 창이
먼저 나타나서 실수로 끄는 일을 막아 줍니다.

[그림: 웹 브라우저 제어판 화면 — 컴퓨터 3대의 이름, 상태, 켜기/끄기 버튼이 표시된 모습]

- 5단계: 장비 목록을 파일로 관리하기

컴퓨터가 추가되거나 IP 주소가 바뀔 때마다 코드를 수정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장비
정보를 별도 파일로 분리하면 관리가 편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제어판에 등록할 컴퓨터 목록을 별도의
텍스트 파일(devices.csv)로 관리할 수
있게 바꿔 주세요. 파일 형식은 이름, IP
주소, MAC 주소 세 항목으로 하고,
컴퓨터를 추가하거나 뺄 때 이 파일만
수정하면 되게 해 주세요."

→ AI가 장비 목록을 CSV 파일로 분리합니다. 새 컴퓨터를 추가하고 싶으면 devices.csv
파일에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장비 목록 파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2 (김경진 변호사 저)

이름,IP주소,MAC주소 거실PC,192.168.1.10,AA:BB:CC:DD:EE:01
서재노트북,192.168.1.20,AA:BB:CC:DD:EE:02
작업실서버,192.168.1.30,AA:BB:CC:DD:EE:03

안 될 때는 이렇게

- 매직 패킷을 보냈는데 컴퓨터가 안 켜진다면: BIOS에서 WOL이 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컴퓨터 앞에서 직접 BIOS에 들어가 "Wake on LAN" 또는 "Resume by
LAN" 항목을 확인하세요. 또한 윈도우의 "빠른 시작(Fast Startup)" 기능이 WOL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어판 → 전원 옵션 → "빠른 시작 켜기"를 해제해 보세요.

- 같은 공유기인데 안 되는 경우: 공유기가 매직 패킷의 브로드캐스트를 차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기 관리 페이지에서 "매직 패킷 전달" 또는 "WOL 지원" 옵션을 켜 보세요.
AI에게 공유기 모델명을 알려 주면 해당 설정을 찾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원격 종료 명령이 거부된다면: 상대 컴퓨터의 방화벽이 원격 종료 요청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AI에게 "원격 종료를 허용하는 방화벽 규칙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외부(집 밖)에서 WOL을 쓰고 싶다면

지금까지 만든 제어판은 같은 네트워크(같은 공유기에 연결된 장비들) 안에서만
동작합니다. 외부, 예를 들어 카페에서 집 컴퓨터를 켜고 싶다면 추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유기의 포트 포워딩(port forwarding)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유기에서 특정 포트로 들어오는 매직 패킷을 내부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전달하도록 설정합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VPN에 접속하면 마치 집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므로, 위에서 만든 제어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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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보안 주의: 포트 포워딩은 외부에서 집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길을 여는 것이므로
보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포트 포워딩을
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VPN 방식이 보안상 더 권장됩니다.

11장 마무리

핵심 요약

이번 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내 문서 전용 검색기입니다. 색인이라는 "찾아보기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면, 수천 개
파일의 본문까지 1초 만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고, DocFetcher나
AnyTXT Searcher 같은 무료 도구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여러 대의 PC를 원격으로 켜고 끄는 제어판입니다. WOL(Wake-on-LAN) 기술을
사용하면 매직 패킷이라는 신호로 꺼져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켤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제어판을 만들면 여러 대의 상태를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시중에 파는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도, AI에게 말 한마디면 내 컴퓨터에
세상에 없던 기능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한 줄 정리

"내 컴퓨터를 구글처럼 검색하고, 리모컨처럼 다루는 도구를 AI 에이전트가 뚝딱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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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느린 컴퓨터의 원인을 찾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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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인터넷이 느릴 때: 네트워크와 드라이버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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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인터넷 요금은 매달 꼬박꼬박 내는데,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회사에서 화상회의를 하는데 내 얼굴만 자꾸 멈춥니다. 유튜브 영상이 빙글빙글 로딩
표시만 돕니다. 분명 통신사에서 "기가 인터넷"이라고 했는데, 막상 써 보면 체감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이 느리면 통신사 탓"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신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컴퓨터와 공유기 사이, 그 짧은 거리에서
속도가 깎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와이파이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유선 랜이 제 속도를
못 내거나, DNS(Domain Name System)라는 보이지 않는 안내원이 느리게 일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AI 에이전트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원인을 찾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직접 숫자로 재고, 느린 구간을 찾아내고, AI와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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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그 와이파이, 정말 빠른 건가요?

집에 있는 공유기를 보면 뒤쪽에 작은 글씨로 "AX3000"이나 "Wi-Fi 6"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빠를 것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막상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쓰면
한참 느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 와이파이에는 차선이 두 개 있습니다

와이파이에는 크게 두 가지 주파수 대역(frequency band)이 있습니다. 도로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2.4GHz 대역입니다. 이것은 마을 안 좁은 길과 비슷합니다. 멀리까지 신호가
닿지만, 차가 많아서 정체가 심합니다. 이웃집 공유기, 전자레인지,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모두 이 길을 함께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아파트에서는 속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5GHz 대역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와 비슷합니다. 차선이 넓고 차가 적어서
훨씬 빠릅니다. 다만 거리가 멀어지거나 벽이 두꺼우면 신호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신 공유기 중에는 6GHz 대역을 추가로 지원하는 와이파이 7(Wi-Fi 7) 제품도 있습니다.
6GHz는 아직 차가 거의 없는 새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6년 현재 삼성 갤럭시
S24 이상, 아이폰 15 프로 이상, 최신 노트북 일부가 와이파이 7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5GHz만 잘 써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충분히 빠릅니다.

문제는 많은 컴퓨터가 기본 설정으로 2.4GHz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좁은 골목길로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면, 지금 어떤
대역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5GHz로 바꿔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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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AI와 함께 와이파이 속도를 잰 뒤 개선하기

주의: 와이파이 어댑터 설정을 바꾸면 일시적으로 인터넷이 끊길 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문서를 저장한 뒤 진행하세요.

먼저 현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느린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설정을 바꾸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측정 먼저, 변경은 그다음"이 원칙입니다.

단계 1: 현재 속도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1
지금 내 와이파이의 실제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를
측정하고, 인터넷 요금제 스펙 대비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속도 측정 도구를 실행하고, 통신사 요금제 속도와 비교한
결과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단계 2: 현재 어느 대역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2
지금 2.4GHz와 5GHz 중 어느 대역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5GHz 우선으로 접속되게 바꿔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현재 연결된 대역을 알려 주고, 무선 어댑터 설정에서
5GHz를 우선으로 잡아 줍니다.

단계 3: 변경 전후의 속도를 비교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3
어댑터 설정을 바꾸기 전과 후의 속도를 각각 3회씩
측정해서 평균값을 표로 비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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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변경 전 속도 3회, 변경 후 속도 3회를 측정한 뒤
평균·최솟값·최댓값을 표로 정리해 줍니다. 정말 빨라졌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도 측정 결과 비교 표 — 2.4GHz 연결 시 평균 속도와 5GHz 연결 시 평균 속도를
나란히 보여 주는 화면]

운영체제별로 확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윈도우에서는 `netsh wlan show interfaces` 명령어로 현재 연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에서는 Option 키를 누른 채 메뉴 막대의 와이파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리눅스에서는 `iwconfig` 또는 `nmcli device wifi
show-password` 명령어를 씁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운영체제를 알려 주면 알아서 맞는
방법을 골라 실행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5GHz로 바꿨는데 오히려 속도가 떨어졌다면, 공유기와 컴퓨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것입니다. 5GHz는 벽을 잘 못 뚫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공유기를 컴퓨터
가까이 옮기거나, 중간에 메시(mesh) 공유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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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랜선을 꽂았는데도 느리다고요?

와이파이가 느려서 아예 랜선을 꽂았습니다. "유선이니까 빠르겠지"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속도를 재 보니 기가비트(1Gbps) 인터넷인데 겨우 100Mbps밖에 안 나옵니다. 열 배나
차이가 납니다. 분명 선도 꽂고 불도 들어오는데, 속도가 10분의 1이라니 황당한 일입니다.

원리: 속도에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유선 랜에는 "링크 협상(link negotiation)"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공유기(또는 스위치)가 처음 만나서 "우리 얼마나 빠르게 통신할까요?"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협상에서 1Gbps로 합의가 되어야 기가비트 속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100Mbps로 떨어집니다.

첫째, 랜 케이블이 오래되었거나 규격이 낮은 경우입니다. 기가비트 속도를 내려면
CAT5e(카테고리 5e) 이상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10년 넘은 케이블은 CAT5일 수
있는데, 이 케이블로는 100Mbps까지만 됩니다.

둘째, 랜카드(NIC, Network Interface Card) 드라이버가 오래되었거나 설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속도와 듀플렉스(duplex) 설정이 "자동 협상" 대신 "100Mbps 고정"으로
잡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케이블을 써도 느립니다.

셋째, 공유기나 스위치의 해당 포트가 고장 났거나 100Mbps 전용 포트인 경우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순서대로 확인해서 범인을 찾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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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AI와 함께 유선 속도의 범인을 잡기

주의: 랜카드 드라이버를 변경하면 일시적으로 네트워크가 끊깁니다. 중요한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라면 완료된 후에 시작하세요.

단계 1: 링크 속도가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4
유선인데 링크 속도가 100Mbps로 잡혀 있어요.
왜 1Gbps로 안 붙는지 원인을 확인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링크 속도, 케이블 상태, 드라이버 버전, 스위치 포트
설정을 차례로 확인하고 원인을 좁혀 줍니다.

단계 2: 드라이버 절전 설정을 점검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5
랜 드라이버의 절전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끈 다음 속도를 다시 측정해서 차이를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전원 관리 설정에서 "에너지 효율 이더넷(Energy
Efficient Ethernet)" 같은 절전 옵션을 찾아 끄고, 전후 속도를 비교해 줍니다.

[그림: 장치 관리자에서 네트워크 어댑터 속성 화면 — '속도 및 듀플렉스' 항목이 '1.0Gbps
전이중'으로 설정된 모습]

유선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을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번: 다른 랜 케이블로 바꿔 꽂아 봅니다. 케이블 옆면에 "CAT5e" 또는 "CAT6"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번: 공유기의 다른 포트에 꽂아 봅니다. 특정 포트만 고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3번: 그래도 안 되면 AI 에이전트에게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갱신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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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때는 이렇게: 케이블과 포트를 다 바꿔 봤는데도 100Mbps에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컴퓨터에 달린 랜카드 자체가 100Mbps 전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USB 기가비트 이더넷
어댑터(1만 원 안팎)를 구입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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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속도는 빠른데 왜 웹페이지가 늦게 뜰까요?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 재 보면 다운로드 500Mbps가 나옵니다. 충분히 빠릅니다. 그런데
브라우저에서 새 웹페이지를 열면 하얀 화면에서 한참 멈춰 있다가 갑자기 확 뜹니다.
속도는 빠른데 반응이 느린 이 이상한 현상,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리: DNS는 인터넷의 전화번호부입니다

우리가 브라우저에 "www.naver.com"이라고 입력하면, 컴퓨터는 이 이름만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컴퓨터가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223.130.200.107" 같은
숫자 주소, 즉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입니다.

DNS(Domain Name System)란 이름을 숫자 주소로 바꿔 주는 안내원입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찾아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
이 안내원에게 물어보는데, 안내원이 느리면 웹페이지도 늦게 열립니다.

보통 통신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DNS 서버를 쓰게 됩니다. 이 서버가 빠르면 문제없지만,
느리거나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무료로 쓸 수 있는 빠른 공개 DNS 서버로 바꾸면
웹페이지가 눈에 띄게 빨리 열립니다.

2026년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개 DNS 서버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DNS: 주소는 1.1.1.1과 1.0.0.1입니다. 전 세계 300개 이상
도시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평균 응답 시간이 약 11밀리초(1000분의 11초)로 가장
빠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가장 엄격해서 접속 기록을 24시간 안에 삭제합니다.

구글(Google) 공개 DNS: 주소는 8.8.8.8과 8.8.4.4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DNS로,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응답 시간은 약 17~20밀리초입니다.

쿼드나인(Quad9) DNS: 주소는 9.9.9.9와 149.112.112.112입니다. 속도도 빠르지만,
악성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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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모두 무료입니다. 어떤 것이 내 위치에서 가장 빠른지는 직접 측정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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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AI와 함께 DNS를 비교하고 바꾸기

단계 1: 현재 DNS와 공개 DNS의 응답 속도를 비교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6
지금 쓰는 DNS 서버가 뭔지 확인하고, 구글 DNS,
클라우드플레어, 통신사 DNS의 응답속도를 각각 측정해서
비교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현재 설정된 DNS 서버를 알려 주고, 세 곳의 DNS에
100번씩 질의를 보내 평균 응답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비교해 줍니다.

단계 2: 가장 빠른 DNS로 변경하고 효과를 확인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7
방금 비교한 것 중 가장 빠른 DNS로 변경하고, 변경 전후의
웹페이지 접속 시간을 측정해서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네트워크 설정에서 DNS 서버 주소를 바꾸고, 주요
웹사이트 10곳의 접속 시간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줍니다.

[그림: DNS 응답 속도 비교 결과 — 통신사 DNS, 구글 DNS, 클라우드플레어 DNS의 평균
응답 시간을 막대 그래프로 보여 주는 화면]

DNS를 바꾸는 방법도 운영체제마다 다릅니다.

윈도우에서는 설정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와이파이(또는 이더넷) → DNS 서버 할당을
"수동"으로 바꾸고, 원하는 DNS 주소를 입력합니다. 파워셸 명령어로는
`Set-DnsClientServerAddress` 를 씁니다.

맥에서는 시스템 설정 → 네트워크 → 사용 중인 연결 → 세부사항 → DNS 탭에서 "+"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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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에서는 `/etc/resolv.conf` 파일을 편집하거나 `nmcli` 명령어로 변경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내 운영체제에서 DNS를 클라우드플레어로 바꿔 주세요"라고 말하면
알아서 맞는 방법을 실행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DNS를 바꿨는데 특정 사이트만 안 열린다면, DNS 캐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AI에게 "DNS 캐시를 초기화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ipconfig /flushdns`, 맥에서는 `sudo dscacheutil -flushcache`, 리눅스에서는
`sudo systemd-resolve --flush-caches`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추가로 DNS over HTTPS(DoH)라는 기능을 쓰면 DNS 질의 자체가 암호화되어 보안이
한층 강해집니다. 최신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엣지)는 이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DoH를 켜면 응답 시간이 아주 약간(1~2밀리초) 늘어날 수 있습니다.
AI에게 "DoH를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응답 속도 차이를 측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실제
차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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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 장의 핵심 요약

이 장에서 배운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와이파이가 느리다면 2.4GHz에서 5GHz로 대역을 바꾸는 것만으로 속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유선 랜이 느리다면 케이블, 포트, 드라이버를 하나씩 바꿔 가며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바꾸면 뭐가 원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속도는 빠른데 웹페이지가 늦게 열린다면 DNS를 클라우드플레어(1.1.1.1)나
구글(8.8.8.8)로 바꿔 보세요. 무료이고, 1분이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같습니다. "느낀 것"이 아니라 "잰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속도를 숫자로 재고, 하나를 바꾸고, 다시 재서 비교하는 것. 이것이 AI 에이전트와
함께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는 정석입니다.

한 줄 정리: 느리다고 느끼면 먼저 재세요. AI가 숫자로 원인을 찾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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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부팅이 느릴 때: 시작 프로그램 대청소



212 (김경진 변호사 저)

아침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바탕화면이 나타났는데 마우스를 움직여도 반응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클릭해도 한참 동안 모래시계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화면은 떴지만 실제로
일을 시작할 수 있기까지 3분, 길면 5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커피를 타러
가거나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매일 아침 5분이면 한 달에 2시간, 1년이면 하루치 근무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장에서는 느린 부팅의 가장 흔한 원인인 시작 프로그램(startup program)을 AI
에이전트와 함께 찾아내고 정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모두 다루니
자신의 컴퓨터에 맞는 부분을 골라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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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왜 부팅이 느려지는 걸까요

컴퓨터의 부팅(booting)이란 전원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바탕화면이 떠서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상태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점검 단계입니다. 컴퓨터가 켜지면 메인보드가 메모리, 저장장치,
그래픽카드 같은 부품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체제 로딩 단계입니다.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된 윈도우, 맥OS,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를 메모리에 불러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시작 프로그램 실행 단계입니다. 로그인한 직후에 자동으로 켜지도록
등록된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실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팅이 느려지는 원인은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마다 "컴퓨터 켜질 때 자동으로 시작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예"를 누릅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부팅할 때 동시에 켜지는 프로그램이
10개, 20개, 심지어 30개가 넘기도 합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학교 정문이 열리자마자 학생 30명이 동시에 좁은 복도로
뛰어 들어가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밀치고 부딪히면서 교실에 도착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5명씩 나눠서 들어가면 금방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정리란 바로 이 복도의 교통 정리를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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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몰래 켜지는 프로그램 전부 찾아내기

시작 프로그램은 눈에 보이는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처럼 여러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운영체제별로 숨어 있는 장소가 다르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찾기

윈도우에서 시작 프로그램이 숨어 있는 장소는 크게 네 곳입니다.

첫째, 작업 관리자의 시작 프로그램 탭입니다. Ctrl + Shift + Esc를 눌러 작업 관리자를
열고, "시작 프로그램" 탭을 클릭하면 목록이 나타납니다.

둘째, 레지스트리(registry)의 Run 키입니다. 레지스트리란 윈도우의 설정 저장소인데,
여기에 "컴퓨터 켜지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작업 스케줄러(Task Scheduler)입니다. 특정 시간이나 조건에 맞춰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예약된 작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팅 직후 실행되도록 예약된 작업도
많습니다.

넷째, 서비스(services)입니다. 화면에 창이 뜨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이 네 곳을 한 번에 전수 조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1
부팅할 때 자동 실행되는 프로그램 전체 목록을 뽑아
주세요. 작업 관리자의 시작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지스트리 Run 키, 작업 스케줄러,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찾아 주세요. 각 항목마다 무슨 프로그램
이고 왜 설치됐는지 한 줄로 설명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네 곳에 숨어 있는 자동 실행 항목을 모두 찾아서 이름,
경로, 용도를 정리한 목록을 만들어 줍니다.



215 (김경진 변호사 저)

프롬프트 예제 2
방금 새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 프로그램, 레지스트리, 작업 스케줄러, 서비스
중 어디에 자동 실행 항목을 심어 놨는지 확인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새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어떤 자동 실행 경로를
등록했는지 확인해 줍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직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맥에서 찾기

맥에서 시작 프로그램이 숨어 있는 장소는 크게 세 곳입니다.

첫째, 로그인 항목(Login Items)입니다. 시스템 설정 → 일반 → 로그인 항목 및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런치에이전트(LaunchAgent)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입니다. ~/Library/LaunchAgents 폴더와
/Library/LaunchAgents 폴더에 .plist라는 파일로 숨어 있습니다. 앱을 삭제해도 이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맥 부팅이 느려지는 원인 중 68%
이상이 바로 이 불필요한 런치에이전트 파일 때문입니다.

셋째, 런치데몬(LaunchDaemon)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로그인 여부와 상관없이
컴퓨터가 켜지면 바로 실행되는 시스템 수준 서비스입니다. /Library/LaunchDaemons
폴더에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3
맥의 로그인 항목, ~/Library/LaunchAgents,
/Library/LaunchAgents, /Library/LaunchDaemons
에 있는 자동 실행 항목을 전부 찾아서 목록으로
보여 주세요. 이미 삭제한 프로그램이 남겨 놓은
찌꺼기 파일이 있으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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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맥의 숨겨진 자동 실행 항목까지 찾아서 정리해 줍니다.
특히 이미 지운 앱의 잔여 파일을 찾아 주는 것이 유용합니다.

리눅스에서 찾기

리눅스에서는 시스템디(systemd)라는 프로그램이 부팅 과정을 관리합니다. 시스템디에는
부팅 시간을 분석해 주는 도구가 기본으로 들어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터미널에서 systemd-analyze blame 명령을 입력하면 어떤 서비스가 부팅 때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었는지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4
리눅스 부팅 과정을 systemd-analyze 명령으로
분석해 주세요. 부팅 시간이 긴 서비스 상위 10개를
뽑아서 각각 무슨 서비스인지, 끌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특히 snap이나 cloud-init처럼
데스크톱 환경에서 불필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리눅스의 부팅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각 서비스의 역할과
비활성화 가능 여부를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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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꺼도 되는 것과 남겨야 하는 것 구분하기

시작 프로그램을 무턱대고 전부 끄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끄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도 되는 것"과 "남겨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이 판단을 맡기면 훨씬 안전합니다.

주의: 시작 프로그램을 끄기 전에 반드시 현재 목록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꺼도 되는 프로그램

게임 런처가 대표적입니다. 스팀(Steam), 에픽게임즈(Epic Games) 같은 게임 플랫폼은
부팅할 때 자동으로 켜져서 백그라운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만 직접 실행하면
됩니다.

메신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코드(Discord), 텔레그램(Telegram),
슬랙(Slack) 같은 프로그램은 필요할 때 열면 됩니다.

각종 업데이터(updater)도 있습니다. 어도비(Adobe), 자바(Java), 제조사 유틸리티 등은
업데이트를 확인하기 위해 부팅할 때마다 실행됩니다. 이런 업데이터가 5개, 10개 동시에
돌면 부팅 직후에 컴퓨터가 몹시 느려집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끄고 한 달에 한 번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 앱도 살펴볼 대상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드롭박스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면 부팅 직후 세 프로그램이 동시에 파일을 확인하느라 디스크를 바쁘게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하나만 자동 시작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끄면 안 되는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백신, 방화벽)은 끄면 안 됩니다.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켜 주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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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드라이버 관련 프로그램도 남겨야 합니다. 엔비디아(NVIDIA), AMD, 인텔(Intel)
등의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끄면 화면 표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직접 등록한 서비스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시스템 보호 관련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블루투스 관련 프로그램은 무선 마우스나 키보드를 쓰고 있다면 꺼서는 안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5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세 가지로 분류해 주세요.
첫째, 꺼도 안전한 것. 둘째, 유지해야 하는 것.
셋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것. 각 항목마다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 이유를 한 줄로 붙여 주세요.
그리고 끄기 전에 현재 상태를 복원할 수 있도록
백업 방법도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시작 프로그램을 안전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눠 주고,
변경 전 상태를 되돌리는 방법까지 알려 줍니다.

"지연 시작"이라는 현명한 방법

꼭 부팅할 때 켜야 하지만 당장은 급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완전히 끄는 대신 지연 시작(delayed start)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이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팅 직후의 병목 현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프롬프트 예제 6
클라우드 동기화 앱 3개가 부팅 직후에 동시에
실행되어서 디스크가 바빠집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시작 시점을 30초 간격으로 분산시켜 주세요.
완전히 끄지는 말고, 로그인 후 시간차를 두고
순서대로 켜지게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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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여러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을 분산시켜서 부팅 직후의
과부하를 줄여 줍니다.

"빠른 시작" 기능, 켜야 할까 꺼야 할까

윈도우에는 빠른 시작(Fast Startup)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종료할 때 시스템 상태를
저장해 뒀다가 다음에 켤 때 빠르게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름만 보면 무조건 켜야 할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빠른 시작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컴퓨터 한 대에 운영체제 하나만 설치해서 쓰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듀얼 부팅(한 컴퓨터에 윈도우와 리눅스를
함께 설치)을 하고 있거나, 절전 모드에서 깨어날 때 화면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거나,
외장 장치를 자주 연결하고 분리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7
빠른 시작 기능이 현재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내 사용 환경 기준으로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빠른 시작을 끈 상태와 켠 상태의 부팅 시간을
각각 3회씩 측정해서 비교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빠른 시작 기능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측정
데이터로 켜는 것이 좋은지 끄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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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부팅 시간을 숫자로 재서 전후 비교하기

4장에서 배운 "느낌보다 측정이 먼저"라는 원칙을 여기서 실천합니다. "뭔가 빨라진 것
같아"는 좋은 신호이지만, 정확한 증거는 아닙니다. 숫자로 재야 진짜 개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윈도우

윈도우에서는 이벤트 뷰어(Event Viewer)에 부팅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벤트 ID
100번이 부팅 성능 기록이고, 이벤트 ID 101번은 어떤 프로그램이 부팅을 얼마나
지연시켰는지 기록합니다. AI에게 이 기록을 분석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PowerShell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입니다. 윈도우 11 기준으로 설정 → 앱
→ 시작 프로그램에서 각 항목의 "시작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음"으로 표시된
항목이 부팅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측정 방법: 맥

맥에서는 콘솔(Console) 앱이나 터미널의 log 명령어로 부팅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맥은 보통 30초에서 60초 안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애플 실리콘(M1~M4)
맥이라면 20초 이내가 정상입니다. 만약 2분 이상 걸린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측정 방법: 리눅스

리눅스에서는 systemd-analyze라는 명령어가 부팅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펌웨어, 부트로더, 커널, 사용자 공간 각각의 소요 시간이 초 단위로
나옵니다.

systemd-analyze blame을 실행하면 어떤 서비스가 가장 오래 걸렸는지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systemd-analyze critical-chain을 실행하면 서비스들 사이의 의존 관계, 즉
"A가 끝나야 B가 시작된다"는 연쇄 관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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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ystemd-analyze blame 실행 결과 화면. 서비스 이름과 소요 시간이 나열된 모습]

세 번 재서 평균 내기

부팅 시간은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재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하기 전에 3회 이상 부팅 시간을 재서 평균, 최솟값, 최댓값을 기록해
둡니다. 정리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3회 이상 측정합니다. 그래야 "정말 빨라졌는지"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8
지금 부팅 시간이 실제로 몇 초인지 이벤트 로그
기준으로 측정해 주세요. 부팅 과정을 OS 로딩,
로그인, 바탕화면 준비 단계로 나눠서 어디에서
오래 걸리는지 분석해 주세요. 최근 한 달간
부팅 시간 추이도 뽑아서 언제부터 느려지기
시작했는지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부팅의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을 측정하고, 느려진 시점과
원인을 추적해 줍니다.

실전: 정리 전후 비교 실습

이제 실제로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그 효과를 숫자로 확인하는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주의: 백업 먼저! 시작 프로그램 설정을 바꾸기 전에 현재 목록과 설정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AI 에이전트에게 백업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1단계: 현재 상태 측정입니다. AI에게 부팅 시간을 3회 측정해 달라고 합니다. 동시에 부팅
직후 CPU, 디스크, 메모리 사용률도 기록합니다.

2단계: 시작 프로그램 전수 조사입니다. 네 곳(작업 관리자, 레지스트리, 작업 스케줄러,
서비스)에 숨어 있는 자동 실행 항목을 모두 찾아냅니다.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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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각 운영체제의 방법을 따릅니다.

3단계: 분류와 정리입니다. AI에게 "꺼도 되는 것 / 남겨야 하는 것 / 판단 필요"로 분류해
달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한 개를 끄고 재부팅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다음
것을 끕니다.

4단계: 정리 후 측정입니다. 정리가 끝나면 다시 부팅 시간을 3회 측정합니다.

5단계: 비교입니다. 정리 전과 후의 숫자를 비교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9
시작 프로그램 정리의 전후 효과를 측정해 주세요.
정리하기 전 부팅 시간을 3회 측정하고, 정리한 후
부팅 시간을 3회 측정해서 비교해 주세요. 결과는
"변경 항목 / 변경 전 평균 / 변경 후 평균 /
개선율 / 부작용 / 유지 여부" 표 형태로 정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정리 전후의 부팅 시간을 비교하고, 각 변경의 효과를 표로
정리해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10
부팅 직후 5분 동안 CPU를 많이 쓰는 프로세스
상위 5개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감시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매 부팅마다 기록이 남도록 해서
나중에 추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부팅 직후의 시스템 부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정리 전후를 비교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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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안 될 때는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했는데도 부팅이 여전히 느리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SSD가 아닌 하드디스크(HDD)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드디스크는 구조적으로
SSD보다 훨씬 느립니다. 시작 프로그램을 아무리 줄여도 기본 속도 자체가 느린 것입니다.
18장에서 다루는 SSD 교체가 가장 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윈도우 업데이트가 밀려 있는 경우입니다. 부팅 직후에 밀린 업데이트를 설치하느라
시스템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모두 완료한 다음 다시 측정해 보세요.

디스크 용량이 거의 찬 경우입니다. 저장 공간이 10% 미만으로 남으면 운영체제가 필요한
임시 파일을 만들 여유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하거나 외장
저장장치로 옮겨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세요.

악성 프로그램(malware)이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으로 전체 검사를 한 번
돌려 보세요.

하드웨어 자체의 노후화인 경우입니다. 오래된 컴퓨터라면 15장 이후에서 다루는 컴퓨터
재활용 방법을 참고하세요.

프롬프트 예제 11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했는데도 부팅이 느립니다.
부팅 지연의 다른 원인을 찾아 주세요.
디스크 종류(SSD인지 HDD인지), 디스크 여유 공간,
밀린 윈도우 업데이트, 악성 프로그램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시작 프로그램 외의 다른 부팅 지연 원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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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정기 점검 습관 만들기

시작 프로그램 정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새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마다 자동
실행 항목이 몰래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새 프로그램을 설치한 직후에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팅 속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이 점검을 자동화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12
시작 프로그램 점검을 자동화해 주세요. 매달 1일에
자동 실행 항목 수와 부팅 시간을 기록하고,
지난달과 비교하는 리포트를 만들어 주세요.
새로 추가된 항목이 있으면 눈에 띄게 표시해
주세요. 처음에는 기록만 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읽기 전용 모드로 실행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매월 자동으로 시작 프로그램 상태를 점검하고 변화를
기록하는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한 줄 정리

부팅이 느린 가장 흔한 원인은 몰래 등록된 시작 프로그램이며, AI에게 전수 조사와 분류를
맡기고 숫자로 전후를 비교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빨라집니다.

이 장에서 사용한 프롬프트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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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용도 | 핵심 키워드

1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 전수 조사 레지스트리, 스케줄러, 서비스

2 새 프로그램 설치 후 확인 자동 실행 항목 심기

3 맥 자동 실행 전수 조사 LaunchAgent, 찌꺼기

4 리눅스 부팅 지연 분석 systemd-analyze, 서비스

5 시작 프로그램 3단계 분류 꺼도 안전 / 유지 / 판단 필요

6 시작 시점 분산 지연 시작, 시간차

7 빠른 시작 기능 비교 Fast Startup, 전후 측정

8 부팅 시간 단계별 측정 이벤트 로그, 추이 분석

9 정리 전후 비교 표 개선율, 부작용

10 부팅 직후 부하 감시 CPU 상위 프로세스, 자동 기록

11 시작 프로그램 외 원인 점검 SSD/HDD, 업데이트, 악성 프로그램

12 월간 자동 점검 리포트 읽기 전용, 월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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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전체적으로 느릴 때: 병목 찾기 탐정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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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범인을 모르면 해결도 없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컴퓨터를 켠 지 3시간쯤 됐습니다. 브라우저에 탭을 12개
열어 놓고, 엑셀 파일 하나와 워드 문서 하나를 함께 편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우스
포인터가 뚝뚝 끊기기 시작합니다. 글자를 입력하면 한 박자 늦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아,
또 느려졌네." 한숨이 나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를 한 번 껐다가 다시 켭니다. 다시 켜면 잠깐은
빨라집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느려집니다. 그래서 또 재부팅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컴퓨터가 느려지는 원인은 보통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CPU(중앙처리장치)가 바쁘거나, 메모리(RAM)가 부족하거나, 디스크(저장장치)가
느리거나, GPU(그래픽처리장치)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 중
어디가 아픈지 모른 채 재부팅만 반복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장에서는 AI 에이전트와 함께 "탐정 놀이"를 합니다. 컴퓨터를 느리게 만드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범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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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CPU, 메모리, 디스크, GPU 중 범인은 누구일까요

컴퓨터의 네 가지 일꾼을 소개합니다

컴퓨터가 일하는 모습을 식당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CPU는 주방장입니다. 모든 요리를 직접 합니다. 주문이 몰리면 주방장이 바빠져서 음식이
늦게 나옵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계산하고, 명령을 처리하는 모든 일을
CPU가 담당합니다.

메모리(RAM)는 조리대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재료를 올려놓는 넓은 작업 공간입니다.
조리대가 좁으면 재료를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만큼 요리가
느려집니다. 컴퓨터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메모리 위에 올라갑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디스크를 임시 메모리처럼 사용하는데, 이것을 스왑(swap)이라고
합니다. 디스크는 메모리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느리기 때문에 컴퓨터가 크게
느려집니다.

디스크는 식재료 창고입니다. 필요한 재료를 가지러 창고에 다녀와야 합니다. 창고가
멀거나 문이 잘 안 열리면 재료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HDD(하드디스크)는 먼
창고이고,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바로 옆방 창고입니다.

GPU는 디저트 전문 셰프입니다. 그래픽 처리, 영상 재생, 3D 작업처럼 눈에 보이는 화면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디저트 주문이 밀리면 디저트 셰프가 바빠지고, 다른 일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림: CPU, 메모리, 디스크, GPU를 식당의 주방장, 조리대, 창고, 디저트 셰프로 비유한
그림]

컴퓨터가 느려졌을 때 이 네 일꾼 중 누가 힘들어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병목(bottleneck)
진단입니다. 병목이란 좁은 병 입구처럼, 전체 흐름을 가로막는 지점을 뜻합니다.

작업 관리자로 5초 만에 상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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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 볼 수 있는 일은 작업 관리자를 여는 것입니다. 윈도우에서는 키보드의 Ctrl +
Shift + Esc 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작업 관리자의 "성능" 탭을 누르면 CPU, 메모리, 디스크, GPU 네 가지 항목이 나란히
보입니다. 각 항목 옆에 퍼센트(%)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각 일꾼이 얼마나
바쁜지를 알려 주는 지표입니다.

간단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90% 이상이 계속 유지되면: 그 부분이 병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50~89% 사이에서
오르내리면: 바쁘긴 하지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 50% 미만이면: 이 부분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첫 번째 단서일 뿐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AI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윈도우 작업 관리자의 성능 탭 화면. CPU, 메모리, 디스크, GPU 사용률이 표시된
모습]

AI 에이전트에게 병목 진단을 맡기기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게 병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의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롬프트 박스 1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느려졌습니다. CPU, 메모리,
디스크, GPU 중 어디가 병목인지 측정 데이터로
판정해 주세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과
각각의 리소스 사용량도 함께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시스템의 CPU 사용률, 메모리 점유율, 디스크 읽기·쓰기
속도, GPU 사용률을 한꺼번에 측정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바쁜지를 수치와 함께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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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2
평소 작업 중 10분간 리소스 사용률을 기록해서
느려지는 순간이 어디서 오는지 잡아 주세요.
기록은 5초 간격으로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10분 동안 5초마다 CPU, 메모리, 디스크, GPU의
사용률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기록이 끝나면 어느 시점에 어떤 부분이 급격히 올라갔는지
분석해 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3
느려지는 순간마다 리소스를 가장 많이 쓰는
프로세스 상위 5개를 자동으로 캡처하는 감시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컴퓨터를 계속 지켜보다가, CPU나 메모리 사용률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자동으로 "범인 후보" 프로그램 5개를 기록하는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맥과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맥에서는 "활성 상태 보기(Activity Monitor)"를 사용합니다. Spotlight
검색(Command + Space)에서 "활성 상태 보기"를 입력하면 열 수 있습니다. CPU,
메모리, 에너지, 디스크, 네트워크 탭이 있어서 윈도우의 작업 관리자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에서 top 또는 htop 명령어를 입력하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리소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운영체제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명령어를, 맥에서는 맥 명령어를, 리눅스에서는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진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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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범인별 대표 증상 정리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범인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PU가 범인일 때] - 팬 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 프로그램을 전환할 때 반응이 느립니다.
- 동영상 재생이 끊깁니다. - 압축이나 변환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메모리가 범인일 때] - 프로그램을 여러 개 열면 점점 느려집니다. - 켜 놓은 지 몇 시간
지나면 느려집니다. - 프로그램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꺼집니다. - 디스크 사용량도 함께
올라갑니다. (스왑 때문입니다.)

[디스크가 범인일 때] -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때 오래 걸립니다. -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눌러도 한참 뒤에 열립니다. - 작업 관리자에서 디스크 사용률이 100%에 붙어 있습니다. -
부팅이 오래 걸립니다.

[GPU가 범인일 때] - 영상을 재생하면 화면이 끊기거나 깨집니다. - 게임이나 3D 작업에서
프레임이 뚝뚝 떨어집니다. - 화면 전환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미리보기가 느립니다.

주의: 증상만으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가 부족하면 디스크
사용량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디스크 문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측정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 작업 관리자가 열리지 않을 때: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작업 관리자조차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Ctrl + Alt + Delete 를 눌러서 나오는 화면에서 "작업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AI 에이전트가 명령어를 실행하지 못할 때: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뒤 다시 시도합니다. -
측정 결과가 모두 낮은데도 느릴 때: 네트워크 문제이거나, 특정 프로그램 자체의 버그일 수
있습니다. AI에게 "CPU, 메모리, 디스크, GPU 모두 사용률이 낮은데 컴퓨터가 느립니다.
다른 원인을 찾아 주세요."라고 요청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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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메모리를 몰래 먹는 프로그램 추적하기

"아침엔 괜찮았는데 오후엔 느려요"의 비밀

아침에 컴퓨터를 켰을 때는 쌩쌩하다가, 오후가 되면 느려지는 경험을 해 보셨나요? 이런
증상의 범인은 대부분 메모리를 몰래 차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일을 끝내면 사용하던 메모리를 깨끗하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은 일을 끝내고도 메모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메모리 누수(memory
leak)라고 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메모리 누수가 있는 프로그램을 오래 켜 두면, 처음에는 조금이던 메모리 사용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결국 메모리가 가득 차고, 컴퓨터는 디스크를 임시 메모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메모리 사용량 실시간 확인하기

가장 흔한 메모리 도둑은 웹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 탭 하나하나가 각각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탭을 20개, 30개씩 열어 두면 수 기가바이트(GB)의 메모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작업 관리자의 "프로세스" 탭에서 "메모리" 열을 누르면, 메모리를 많이 쓰는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메모리 누수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처럼
원래 메모리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누수를 제대로 잡으려면,
시간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로 메모리 도둑 추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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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는 일정 시간 동안 각 프로그램의 메모리 사용량을 기록하고, 계속 늘어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4
컴퓨터를 켜 놓은 지 몇 시간 지나면 메모리가
90%까지 찹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메모리를 더 차지하는지 시간대별로
추적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모든 프로세스의 메모리 사용량을 일정 간격으로
기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 누수 의심됩니다"라고 알려 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5
브라우저 탭별 메모리 사용량을 뽑아서 가장 많이
먹는 탭을 찾아 주세요. 닫아도 괜찮은 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브라우저에서 열려 있는 탭 각각의 메모리 사용량을
조사합니다. 유독 메모리를 많이 먹는 탭이 있으면 어떤 사이트인지 알려 주고, 닫아도 될지
조언해 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6
이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1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기록해서, 메모리 누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판정해 주세요. 결과를 표로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1시간 동안 자동으로 메모리 변화를 관찰합니다. 관찰이
끝나면 "프로그램 이름 / 시작 시 메모리 / 1시간 후 메모리 / 증가량"을 표로 정리해 줍니다.
증가량이 비정상적으로 큰 프로그램이 있으면 메모리 누수로 판정합니다.

메모리 도둑을 찾았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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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를 과하게 차지하는 프로그램을 찾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처합니다.

첫째, 해당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다시 엽니다. 메모리 누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사용하던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둘째,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메모리 누수는 프로그램의 버그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 버전에서 이미 고쳐졌을 수 있습니다.

셋째, 대안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크롬 브라우저가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쓴다면, 파이어폭스나 엣지를 써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브라우저 탭 관리를 습관화합니다. "나중에 볼 사이트"는 북마크에 저장하고 탭을
닫습니다. 탭 10개만 유지해도 메모리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진짜 부족한 것인지 확인하기

메모리 사용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최신 운영체제는 남는
메모리를 캐시(cache)로 활용합니다. 캐시란 자주 쓰는 데이터를 미리 메모리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면 캐시를 비워서 내어 줍니다.

따라서 진짜 메모리 부족인지 확인하려면 "사용 가능한 메모리"와 "페이지 파일 사용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7
페이지 파일(스왑) 사용 현황까지 확인해서 메모리가
실제로 부족한 상태인지 판단해 주세요. 캐시로
쓰이는 양과 진짜 부족한 양을 구분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메모리의 실제 사용량, 캐시 양, 페이지 파일 사용량을
구분해서 알려 줍니다. "메모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는 "캐시가 많아서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판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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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때는 이렇게

- 어떤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먹는지 도무지 모르겠을 때: AI에게 "부팅 직후와 3시간 사용
후의 시스템 상태를 비교해서 뭐가 누적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
특정 프로그램을 끄면 안 되는 상황일 때: AI에게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설정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메모리 절약
모드" 같은 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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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램 추가와 SSD 교체,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부품을 바꿔야 할까?" 고민이 시작될 때

소프트웨어 설정을 아무리 만져도 속도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떠오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메모리(RAM)를 추가하거나, HDD를 SSD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둘 다 비용이 드는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면 "램을
늘려라"는 의견과 "SSD로 바꿔라"는 의견이 반반입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정답은 "내 컴퓨터의 병목이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병목 진단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램을 추가하면 좋아지는 경우

메모리가 병목인 경우에 램을 추가하면 효과가 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램 추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 현재 메모리가 4GB 또는 8GB이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 열면 느려지는 경우. - 작업
관리자에서 메모리 사용률이 자주 85% 이상인 경우. - 페이지 파일(스왑) 사용량이 높은
경우. 이것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디스크를 대신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 브라우저 탭을 많이
열거나, 대용량 엑셀 파일을 다루는 경우.

일반적인 사무 작업에는 16GB면 충분합니다. 영상 편집이나 가상 머신을 돌리는 경우에는
32GB를 권장합니다.

주의: 2025년 하반기부터 AI 데이터센터의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DDR5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존에 10만 원대이던 32GB DDR5 키트가 30만~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램 구매를 고려한다면 현재 시세를 꼭 확인합니다.

SSD로 교체하면 좋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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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가 병목인 경우에 SSD로 교체하면 효과가 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SSD
교체를 먼저 고려합니다.

- 현재 HDD(하드디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경우입니다. - 부팅이 1분
이상 걸리는 경우. -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눌러도 한참 뒤에 열리는 경우. - 작업 관리자에서
디스크 사용률이 자주 100%에 붙는 경우. -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때 오래 걸리는 경우.

아직 HDD를 사용하고 있다면, SSD 교체는 가장 체감 효과가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부팅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빨리 열립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0GB SSD는 3만~5만 원대, 500GB SSD는 5만~8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판단을 맡기기

"내 컴퓨터에서는 뭐가 더 효과적일까?"를 AI 에이전트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8
내 작업 패턴 기준으로 램 증설과 SSD 교체 중
뭐가 효과가 클지 측정 데이터로 판단해 주세요.
현재 메모리 용량, 디스크 종류, 평소 사용 패턴을
확인한 뒤 추천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현재 메모리 용량과 사용률, 디스크 종류(HDD인지
SSD인지)와 읽기·쓰기 속도, 스왑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SSD 교체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는 "램을 8GB에서 16GB로 늘리는 것이
우선입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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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박스 9
현재 디스크가 HDD인지 SSD인지 확인하고, SSD라면
읽기·쓰기 속도를 측정해서 제품 스펙 대비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SSD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현재 설치된 디스크의 종류를 알아내고, 실제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미 SSD를 쓰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면, SSD의 수명이 다 되어 가고 있거나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AI가 원인을 찾아 줍니다.

둘 다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램 추가와 SSD 교체를 둘 다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 램이 4GB이면서 HDD를 쓰고 있는 오래된 컴퓨터. - 램이 8GB인데, 메모리 부족 때문에
HDD에 스왑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SSD 교체를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램을 추가하는 순서를 권장합니다. SSD 교체가 비용 대비 체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의: 부품을 교체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SSD 교체의 경우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SSD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존 디스크의 내용을 새 SSD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복제(클론)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업그레이드 전후를 숫자로 비교하기

부품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변경 전 상태"를 기록해 둡니다. 그래야 바꾼 뒤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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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박스 10
램 증설(또는 SSD 교체)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를 기록해 주세요. 부팅 시간, 프로그램
실행 시간, 메모리 사용률, 디스크 속도를 각각
3회씩 측정해서 평균값을 남겨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부팅 시간, 주요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 메모리 사용률,
디스크 읽기·쓰기 속도를 각각 3번씩 측정합니다. 평균값, 최솟값, 최댓값을 표로 정리해
줍니다. 나중에 부품을 교체한 뒤 같은 프롬프트를 다시 실행하면 전후 비교가 깔끔하게
됩니다.

GPU가 병목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GPU가 병목인 경우는 일반적인 사무 작업보다는 게임, 영상 편집, 3D 작업, AI 추론 같은
그래픽 집약적인 작업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GPU가 병목이라면 다음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첫째, GPU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만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GPU 하드웨어 가속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브라우저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하드웨어 가속이 꺼져 있으면, GPU 대신 CPU가 영상 처리를 담당해서 느려집니다.

프롬프트 박스 11
GPU 드라이버가 최신인지 확인하고, 하드웨어 가속이
켜져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GPU가 제 성능을
내고 있는지 간단한 벤치마크로 확인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GPU 드라이버 버전을 확인하고, 브라우저와 주요
프로그램의 하드웨어 가속 설정을 점검합니다. 필요하다면 간단한 성능 테스트를 실행해서
GPU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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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GPU 교체를 고려합니다. 다만 GPU는 RAM이나 SSD보다 비싸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합니다. 사무 작업 위주라면 GPU 교체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 어떤 부품을 사야 할지 모르겠을 때: AI에게 "내 컴퓨터 모델은 - - - 입니다. 호환되는 램과
SSD 목록을 알려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 노트북이라서 부품 교체가 어려울 때: 최근
노트북은 메모리가 메인보드에 납땜되어 있어서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집중합니다. AI에게 "노트북에서 하드웨어 교체 없이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 SSD를 이미 쓰고 있는데도 디스크가 느릴 때:
SSD의 여유 공간이 10% 미만이면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하거나,
더 큰 용량의 SSD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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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발열 때문에 성능이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CPU나 GPU는 너무 뜨거워지면 스스로 속도를 낮춥니다. 이것을
스로틀링(throttling)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면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느려지는"
원인이 됩니다.

무거운 작업을 30분 이상 계속할 때 갑자기 느려진다면, 발열과 스로틀링을 의심해 봅니다.

프롬프트 박스 12
작업 중 CPU 온도와 클럭 속도를 동시에 기록해서,
열 때문에 성능이 깎이는 스로틀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온도가 몇 도일 때 클럭이
떨어지는지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CPU 온도와 클럭 속도를 동시에 기록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클럭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으면 "스로틀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
줍니다.

스로틀링이 확인되면, 다음 방법을 시도합니다.

- 노트북이라면 바닥에 쿨링 패드를 놓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합니다. -
데스크톱이라면 내부 먼지를 청소합니다. 특히 CPU 팬과 방열판에 먼지가 쌓이면 냉각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 전원 옵션을 "균형" 모드로 변경합니다. "고성능" 모드는 항상
최대 속도로 작동해서 발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컴퓨터 내부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원 케이블을 뽑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에어 스프레이(압축 공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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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핵심 요약

이 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컴퓨터가 느려지는 원인은 대부분 CPU, 메모리, 디스크, GPU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2. "느린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작업 관리자나 AI 에이전트를 통해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메모리를 몰래 먹는 프로그램(메모리 누수)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4. 램 추가와 SSD 교체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는 내 컴퓨터의 병목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

5. 아직 HDD를 쓰고 있다면, SSD 교체가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6. 부품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현재 상태를 숫자로 기록하고, 바꾼 뒤에 같은 방법으로
측정해서 비교합니다.

7.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도 느려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온도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 줄 정리: "느리다고 무작정 재부팅하지 마세요. AI에게 누가 범인인지 물어보면,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이 장에서 사용한 프롬프트 한눈에 보기

프롬프트 1: CPU, 메모리, 디스크, GPU 중 어디가 병목인지 측정 데이터로 판정 프롬프트
2: 10분간 리소스 사용률 기록 후 느려지는 순간 분석 프롬프트 3: 리소스 상위 5개
프로세스 자동 캡처 감시 스크립트 프롬프트 4: 시간대별 메모리 증가 추적으로 누수
프로세스 찾기 프롬프트 5: 브라우저 탭별 메모리 사용량 조사 프롬프트 6: 1시간 동안 5분
간격 메모리 기록 후 누수 판정 프롬프트 7: 페이지 파일 사용 현황으로 진짜 메모리 부족
판단 프롬프트 8: 램 증설과 SSD 교체 중 무엇이 효과적인지 판단 프롬프트 9: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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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속도·건강 상태 확인 프롬프트 10: 업그레이드 전후 비교용 현재 상태 기록 프롬프트
11: GPU 드라이버·하드웨어 가속 점검 프롬프트 12: CPU 온도와 클럭 기록으로 스로틀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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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부

오래된 컴퓨터에 새 역할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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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버리지 마세요, 아직 쓸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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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속에 잠든 컴퓨터가 있으시지 않나요? "새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창고에 넣어 둔 노트북, 회사에서 반납하라고 한 뒤 구석에 쌓인 데스크톱.
이런 컴퓨터들이 전 세계에서 해마다 수천만 대씩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회사의 발표
하나로 갑자기 못 쓰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하드웨어는 여전히 멀쩡합니다.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면, 이 오래된 컴퓨터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오래된 컴퓨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와 함께 컴퓨터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살릴 수 있는 컴퓨터와 정말 보내 줘야
하는 컴퓨터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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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회사가 지원을 끊어도 컴퓨터는 멀쩡합니다

"지원 종료"라는 말이 무서워 보이지만

2025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윈도우 10(Windows 10)의 공식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도, 기술 지원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억 대의 컴퓨터가 이 발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애플(Apple)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가을에 나올 macOS 27 골든 게이트(Golden
Gate)부터는 인텔(Intel) 칩을 쓰는 맥(Mac)을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2018년 이전에
나온 맥북은 이미 최신 macOS를 설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내 컴퓨터는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원
종료(End of Support)라는 말의 진짜 뜻을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원 종료"는 "고장"이 아닙니다

지원 종료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우리는 이제 이 제품을 관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제조사가
"이 차의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증이 끝났다고
해서 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달라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안 업데이트가 멈춥니다. 새로 발견되는 취약점을 막아 주는 패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어려워집니다. 최신 앱들이 오래된 운영체제를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공식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에 물어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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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CPU(중앙처리장치)는 여전히 계산을 합니다.
메모리(RAM)는 여전히 데이터를 담습니다. 하드디스크나 SSD는 여전히 파일을
저장합니다. 화면도 켜지고, 키보드도 눌립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어제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버려지는 컴퓨터, 아까운 자원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500만 톤의 전자 폐기물(e-waste)이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양은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컴퓨터 한
대에는 금, 은, 구리 같은 귀한 금속이 들어 있고, 반대로 납이나 수은 같은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컴퓨터를 살려서 쓰면, 환경도 지키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컴퓨터에
가벼운 운영체제를 입히면, 인터넷 검색이나 문서 작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6장과 17장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컴퓨터를 다시 살리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운영체제를 가볍게 만들어서 계속 쓰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설정을 최적화하면 체감 속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리눅스(Linux)처럼 가벼운 운영체제로 갈아입히는 방법입니다. 리눅스는 무료이고,
오래된 하드웨어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보안 업데이트도 계속 나옵니다.

셋째, 용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파일 저장 전용 서버, 아이 학습용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첫 번째 단계는 같습니다. 이 컴퓨터가 아직 살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AI 에이전트와 함께 건강검진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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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AI와 함께하는 오래된 컴퓨터 건강검진

왜 건강검진이 필요할까요

사람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듯이, 컴퓨터도 되살리기 전에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디스크에 불량이 생겼거나 배터리가 부풀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진 없이 무작정 새 운영체제를 설치했다가, 다음 날 디스크가 완전히
고장 나면 시간만 낭비하는 셈입니다.

오래된 컴퓨터의 건강검진은 네 가지 항목을 확인합니다.

첫째, 디스크(SSD 또는 하드디스크)의 건강 상태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 고장
나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둘째, 메모리(RAM)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메모리에 결함이 있으면 갑자기
꺼지거나 블루스크린이 발생합니다.

셋째, 배터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노트북이라면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CPU와 GPU의 온도를 살펴봅니다. 오래된 컴퓨터는 먼지가 쌓여서 열이 잘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건강검진을 부탁합시다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직접 검사하려면 복잡한 명령어를 여러 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면, 한마디로 전체 검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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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1
이 컴퓨터는 5년 이상 된 오래된 장비입니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싶으니, 아래 항목을 전부
점검해 주세요.
1) 디스크(SSD 또는 HDD)의 SMART 건강 상태
2) 메모리(RAM) 용량과 오류 여부
3) 배터리 설계 용량 대비 현재 용량(노트북인 경우)
4) CPU 온도와 팬 상태
각 항목마다 정상·주의·위험으로 판정하고, 결과를
표로 정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운영체제에 맞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네 가지 항목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AI 에이전트는 윈도우에서는 PowerShell 명령어를, 맥에서는 터미널 명령어를,
리눅스에서는 smartctl이나 lm-sensors 같은 도구를 자동으로 골라서 실행합니다.
결과를 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한눈에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 AI 에이전트가 출력한 건강검진 결과 표 예시. 디스크-정상, 메모리-정상,
배터리-주의(원래 용량의 62%), CPU 온도-정상]

디스크 건강부터 확인합니다

디스크는 컴퓨터의 서랍장과 같습니다.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이 여기에 보관됩니다.
서랍장이 부서지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넣어도 꺼낼 수 없습니다.

디스크 건강을 확인하는 기술을 SMART(Self-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Technology)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스스로 감시하고 분석해서 보고하는 기술"입니다.
디스크가 자기 상태를 기록해 두는 일종의 건강 일지입니다.

주의: SMART에서 경고가 뜬 디스크는 언제든 갑자기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경고가
나왔다면, 중요한 데이터를 먼저 백업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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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2
이 컴퓨터에 장착된 모든 디스크(SSD, HDD)의 SMART
정보를 읽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특히 아래 항목에 주의해서 판정해 주세요.
- 재할당된 섹터 수(Reallocated Sectors)
- 보류 중인 불량 섹터 수(Pending Sectors)
- 전원 켜진 시간(Power-On Hours)
- SSD라면 남은 수명 비율(Wear Leveling)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가능' 또는 '교체 권장'으로
판정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디스크의 핵심 건강 지표를 뽑아서 교체가 필요한지 알려
줍니다.

메모리와 배터리도 챙깁니다

메모리(RAM)는 컴퓨터의 작업 책상과 같습니다. 책상이 넓으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펼쳐 놓고 할 수 있고, 좁으면 한 가지만 겨우 합니다. 오래된 컴퓨터의 메모리가 4GB
이하라면, 최신 웹 브라우저 하나만 열어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노트북의 심장입니다. 오래 쓰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어서, 처음에 8시간 쓸 수
있었던 노트북이 1시간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트랙패드가 들뜨거나 케이스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이 눈에 보이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세요.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수리점에 맡기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3
이 노트북의 배터리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설계 용량과 현재 최대 충전 용량을 비교해서
배터리 건강도를 퍼센트로 알려 주세요.
충전 사이클 횟수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건강도가 60% 이하이면 교체를 권장하는 안내도
붙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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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숫자로 보여 주고 교체 시기를 알려
줍니다.

CPU 온도와 먼지 문제

오래된 컴퓨터는 안쪽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열이 잘
빠지지 않아서 CPU가 스스로 속도를 낮춥니다. 이것을 열 스로틀링(thermal
throttling)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너무 뜨거우니까 천천히 일하겠습니다"라고
CPU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CPU 온도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현재 온도가 정상 범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데 온도가 70도를 넘는다면, 먼지 청소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4
현재 CPU 온도를 측정하고, 지금 아무 작업도 안 하는
상태에서 정상 범위인지 판정해 주세요.
온도가 높다면 먼지 청소가 필요한 것인지,
써멀 페이스트 재도포가 필요한 것인지 구분해서
조치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CPU 온도를 확인하고 과열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려
줍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 SMART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윈도우에서는 관리자 권한으로 터미널을 열어야
합니다.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smartmontools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smartctl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설치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 배터리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데스크톱 컴퓨터에는 배터리가 없으므로 정상입니다.
노트북인데 정보가 안 나오면, 배터리가 너무 오래되어 컨트롤러가 응답하지 않는 것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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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온도 센서 값이 이상하게 높거나 0으로 나온다면: 드라이버 문제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온도 센서 드라이버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257 (김경진 변호사 저)

15-3. 살릴 컴퓨터와 보내 줄 컴퓨터 구분하는 기준

모든 컴퓨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 보면, 크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부품은 멀쩡한데 소프트웨어만 오래된 경우"입니다. 이런 컴퓨터가 가장 살리기
좋습니다. 가벼운 운영체제를 새로 입혀 주거나, 기존 운영체제를 최적화하면 쌩쌩하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일부 부품에 문제가 있지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가 느리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면, SSD로 교체하면 됩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했으면 새 배터리를 넣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핵심 부품이 고장 났거나 교체 비용이 너무 큰 경우"입니다.
메인보드(motherboard)가 고장 났거나, CPU 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수리비가 새 컴퓨터
값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보내 줘야 합니다.

판정 기준표: 살리기 vs 보내 주기

AI 에이전트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258 (김경진 변호사 저)

프롬프트 예제 5
방금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컴퓨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판정해 주세요. 아래 기준으로 분류해 주세요.
[그대로 살릴 수 있음]
- 디스크 SMART 정상, 메모리 4GB 이상, CPU 온도 정상
[부품 교체 후 살릴 수 있음]
- 디스크에 경고가 있으면 SSD 교체 비용 안내
- 메모리가 4GB 미만이면 증설 가능 여부와 비용 안내
- 배터리 건강도 60% 이하면 교체 비용 안내
[살리기 어려움]
- 디스크 SMART 위험 + 메모리 오류 + 과열
- 수리 비용이 비슷한 중고 컴퓨터 가격을 넘는 경우
판정 결과와 함께,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안내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건강검진 결과를 종합해서 이 컴퓨터를 살릴지 보낼지
판단하고,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안내해 줍니다.

살릴 수 있다면: 다음 장으로 가세요

AI가 "그대로 살릴 수 있음" 또는 "부품 교체 후 살릴 수 있음"으로 판정했다면, 축하합니다.
이 컴퓨터는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운영체제를 계속 쓰되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5부에서 배운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특히 13장의 시작 프로그램 정리와 14장의 병목 해소가 효과적입니다.

아예 새로운 운영체제를 입히고 싶다면, 16장에서 리눅스(Linux)를 소개합니다. 인텔맥
사용자라면 17장을 참고하세요. 윈도우 PC 사용자라면 18장이 도움이 됩니다.

되살린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19장에서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내 줘야 한다면: 올바른 이별법

수리 비용이 지나치게 크거나 핵심 부품이 고장 난 컴퓨터는 보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컴퓨터에는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유해 물질이 들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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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주의: 컴퓨터를 폐기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디스크에는 사진, 문서,
로그인 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6
이 컴퓨터를 폐기하기 전에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삭제하고 싶습니다. 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지우는 방법을 운영체제별로 안내해
주세요. 단, 실행하기 전에 중요한 파일을 먼저 백업
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윈도우·맥·리눅스 각각에서 디스크를 안전하게 완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 뒤에는 아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지자체 전자제품 무료 수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소형 가전 무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제조사의 수거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삼성, LG, 애플 등 주요 제조사는 자사 제품 무료
수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부품만 따로 분리해서 필요한 분에게 나눕니다. 메모리, SSD, 전원 케이블 같은 부품은
다른 컴퓨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 디스크를 완전 삭제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HDD(하드디스크)의 경우 용량에
따라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밤에 돌려 놓고 아침에 확인하세요. SSD는 보안
지우기(Secure Erase) 기능이 있어서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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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아예 켜지지 않아서 데이터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디스크를 분리해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뒤 삭제할 수 있습니다. USB 연결 케이스를 사용하면 쉽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외장 케이스로 연결한 디스크를 완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라고
부탁하세요.

한 줄 정리

"지원 종료"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정이지 컴퓨터의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에게 건강검진을 부탁하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보내 줘야 하면 올바르게 보내
주세요.

핵심 요약

• 지원 종료는 "무상 보증 만료"와 같습니다. 하드웨어가 고장 나는 것이 아닙니다.

• 되살리기 전에 건강검진 먼저! 디스크·메모리·배터리·온도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 디스크 SMART 정상 + 메모리 4GB 이상이면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부품 고장으로 수리비가 중고 컴퓨터 값을 넘으면, 올바르게 폐기합니다.

• 폐기할 때는 반드시 개인 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뒤, 전자제품 수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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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히기: 리눅스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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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컴퓨터는 멀쩡한데 윈도우가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5년 쓴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켜 보니 윈도우 업데이트가 밀려 있고,
부팅에 3분이 넘게 걸립니다. 인터넷만 쓰려고 해도 버벅거립니다. "이 컴퓨터 이제 버려야
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컴퓨터 부품은 아직 멀쩡합니다. 느려진 것은 부품이 아니라, 부품 위에 입혀진
옷, 바로 운영체제(OS)입니다. 무거운 겨울 코트를 벗기고 가벼운 반팔 티셔츠로
갈아입히면 어떨까요? 그 가벼운 옷이 바로 리눅스(Linux)입니다.

원리: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입는 옷입니다

컴퓨터를 사람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CPU와 메모리 같은 부품은 사람의 몸입니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그 몸에 입히는 옷입니다. 윈도우(Windows)는 기능이
많은 두꺼운 정장과 같습니다. 갖춘 것이 많은 대신 무겁습니다. 리눅스는 기능은
충분하면서도 훨씬 가벼운 옷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윈도우를 쓸 때는 부품의 힘 상당 부분이 운영체제 자체를 돌리는 데 쓰입니다. 최신 윈도우
11은 4GB 이상의 메모리와 64GB 이상의 저장 공간을 요구합니다. 반면 리눅스는 같은
부품에서 운영체제가 차지하는 몫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남는 힘이 인터넷, 문서 작성,
동영상 같은 실제 작업에 돌아갑니다.

리눅스에 대한 흔한 오해 세 가지

첫 번째 오해는 "리눅스는 전문가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리눅스는 윈도우처럼 마우스로 클릭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도 있고, 바탕화면에 아이콘도 있고, 인터넷 브라우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크롬, 파이어폭스 같은 웹
브라우저는 리눅스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라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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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카카오톡 웹 버전도 문제없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설치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리눅스는 USB 하나만 꽂으면 화면
안내를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설치 과정을 도와주는
방법까지 알려 드립니다.

리눅스가 무료인 이유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라는 한 회사가 만들고, 돈을 받고 파는 상품입니다.
리눅스는 다릅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개발자가 함께 만들고,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공개한 운영체제입니다. 이런 방식을 오픈 소스(Open Source)라고 합니다. 무료라고
품질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 세계 웹사이트 서버의
대부분이 리눅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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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리눅스도 종류가 수백 개입니다

리눅스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같은 엔진을 쓰는 자동차라도 세단, SUV, 경차가 있는
것처럼, 리눅스도 용도와 취향에 따라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포판(distribution, 줄여서 distro)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오래된 컴퓨터에 특히 잘
맞고, 초보자도 쓰기 편한 3가지를 골라 소개합니다.

추천 1: 리눅스 민트(Linux Mint) — 윈도우와 가장 비슷합니다

리눅스 민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보자용 리눅스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최신
버전은 리눅스 민트 22.3 "제나(Zena)"이며, 2029년 4월까지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차기 버전인 리눅스 민트 23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리눅스 민트의 가장 큰 장점은 윈도우를 써 본 사람이라면 바로 익숙하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화면 아래에 작업 표시줄이 있고, 왼쪽 아래에 시작 메뉴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윈도우와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리눅스 민트에는 3가지 맛이 있습니다. 시나몬(Cinnamon)은 가장 기능이 풍부하고,
메이트(MATE)는 중간, Xfce(엑스에프씨이)는 가장 가볍습니다. 오래된 컴퓨터라면 Xfce
버전을 고르면 됩니다.

최소 사양: 메모리 2GB 이상, 저장 공간 20GB 이상 추천 사양: 메모리 4GB 이상 공식
사이트: https://linuxmint.com

[그림: 리눅스 민트 Xfce 바탕화면 — 윈도우와 비슷한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줄이
보입니다]

추천 2: MX 리눅스(MX Linux) — 오래된 컴퓨터의 전문가입니다

MX 리눅스는 "오래된 컴퓨터에서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리눅스"로 유명합니다. 2026년
현재 최신 버전은 MX 리눅스 25.2이며, 데비안(Debian) 13 "트릭시(Trixie)"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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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졌습니다.

MX 리눅스의 특별한 점은 MX 도구(MX Tools)라는 자체 관리 프로그램 모음입니다. USB
부팅 디스크 만들기, 시스템 백업, 드라이버 설치 같은 어려운 일을 버튼 하나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MX 리눅스는 Xfce, KDE, 플럭스박스(Fluxbox)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에는 Xfce 버전을 추천합니다.

최소 사양: 메모리 1GB 이상, 저장 공간 8GB 이상 추천 사양: 메모리 2GB 이상 공식
사이트: https://mxlinux.org

[그림: MX 리눅스 Xfce 바탕화면과 MX 도구 메뉴]

추천 3: 조린 OS(Zorin OS) — 가장 예쁘고 현대적입니다

조린 OS는 아일랜드에서 만든 리눅스입니다. 2026년 4월에 나온 조린 OS 18.1이 최신
버전이며, 2029년 6월까지 지원됩니다. 조린 OS의 가장 큰 특징은 바탕화면 모양을 윈도우
스타일이나 맥 스타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쓰던 운영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설정하면 낯설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조린 OS에는 일반 컴퓨터용 코어(Core) 버전과 오래된 컴퓨터용 라이트(Lite) 버전이
있습니다. 라이트 버전은 가벼운 Xfce 데스크톱을 사용하며, 15년 된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린 OS 팀은 버전 19부터는 라이트 버전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버전 18 라이트는 2029년까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최소 사양 (라이트): 메모리 1GB 이상, 저장 공간 10GB 이상 추천 사양: 메모리 2GB 이상
공식 사이트: https://zorin.com/os

[그림: 조린 OS 라이트 바탕화면 — 윈도우 스타일 레이아웃이 적용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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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에 뭘 골라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간단한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윈도우에서 넘어와서 가장 편하게 쓰고 싶다면 → 리눅스 민트 Xfce를 추천합니다.
사용자가 많아서 한국어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기 쉽습니다.

메모리가 2GB 이하인 정말 오래된 컴퓨터라면 → MX 리눅스 Xfce를 추천합니다. 최소
사양이 가장 낮고, 자체 관리 도구가 편리합니다.

예쁜 화면을 좋아하고 맥 스타일도 써 보고 싶다면 → 조린 OS 라이트를 추천합니다. 설치
후 바로 세련된 화면이 나옵니다.

AI에게 내 컴퓨터에 맞는 리눅스를 추천받기

어떤 리눅스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AI 에이전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1
내 컴퓨터 사양은 인텔 코어 i5-3320M, 메모리 4GB,
저장 공간 HDD 500GB입니다. 이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가벼운 리눅스 배포판 3가지를 추천해 주세요.
각각의 최소 사양, 장단점, 초보자 친화도를 비교표로
정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내 컴퓨터 사양에 맞는 리눅스를 비교 분석해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2
내 오래된 노트북에 리눅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lscpu와 free -h 명령어의 결과를 아래에 붙여 넣을
테니, 이 사양에 가장 잘 맞는 리눅스 배포판과 데스크톱
환경 조합을 추천해 주세요. 추천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실제 측정값을 바탕으로 최적의 리눅스를 골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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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처음 해 보는 일이라 겁이 납니다

리눅스를 설치하려면 USB 메모리에 리눅스를 담아서, 그 USB로 컴퓨터를 켜야 합니다.
처음 해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리눅스 민트
Xfce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MX 리눅스나 조린 OS도 과정이 거의 같습니다.

준비물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8GB 이상 USB 메모리 1개가 필요합니다. USB 안에 있는 자료는 모두 지워지니,
비어 있거나 지워도 되는 USB를 준비합니다.

둘째, 리눅스를 설치할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15장에서 건강검진을 통과한 컴퓨터이면
됩니다.

셋째, 리눅스 파일(ISO 이미지)을 내려받을 인터넷이 연결된 다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면 됩니다.

주의: 백업 먼저! 리눅스를 설치하면 컴퓨터 안의 기존 자료가 모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파일을 외장 하드, USB, 또는 클라우드에 백업해 주세요.
7장에서 배운 3-2-1 백업 규칙을 떠올려 보세요.

1단계: 리눅스 파일 내려받기

리눅스 민트 공식 사이트(https://linuxmint.com)에 접속합니다. "Download" 메뉴를
누릅니다. 3가지 버전 중 "Xfce Edition"을 선택합니다. 나라별 미러(mirror) 서버 목록이
나오면, 아무 곳이나 눌러서 내려받습니다. 파일 크기는 약 2.5GB이므로 인터넷 속도에
따라 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내려받은 파일의 이름은 linuxmint-22.3-xfce-64bit.iso처럼 생겼습니다. 이 파일을 ISO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CD나 DVD에 들어갈 내용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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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리눅스 민트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Xfce Edition을 선택하는 화면]

2단계: 설치 USB 만들기

내려받은 ISO 파일을 USB에 그냥 복사하면 안 됩니다. USB를 "부팅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전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운영체제별로 방법이 다릅니다.

- 윈도우에서 만들 때: 루퍼스(Rufus)

루퍼스는 가장 많이 쓰이는 무료 USB 부팅 프로그램입니다. 설치할 필요도 없이
내려받아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루퍼스 공식 사이트(https://rufus.ie)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습니다. rufus-4.x.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장치" 항목에서 준비한 USB를 선택합니다. "부트
유형" 옆의 "선택" 버튼을 눌러 내려받은 ISO 파일을 고릅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둡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USB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약 5~10분 뒤에 완성됩니다.

주의: USB 안의 모든 자료가 지워진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빈 USB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림: 루퍼스 화면에서 ISO 파일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 모습]

- 맥에서 만들 때: 발레나 에처(balenaEtcher)

발레나 에처는 맥, 윈도우, 리눅스 모두에서 쓸 수 있는 USB 부팅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이
단순해서 초보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발레나 에처 공식 사이트(https://etcher.balena.io)에서 맥용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을 열면 3단계만 따라 하면 됩니다: "Flash from file"을 눌러 ISO 파일을 고르고,
"Select target"에서 USB를 고르고, "Flash!"를 누르면 끝입니다.

[그림: 발레나 에처의 3단계 화면 — 파일 선택 → USB 선택 → Flash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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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눅스에서 만들 때

이미 리눅스를 쓰고 있다면 발레나 에처를 써도 되고, 터미널에서 dd 명령어를 써도 됩니다.
MX 리눅스를 쓰고 있다면 "MX 라이브 USB 메이커"라는 자체 도구가 내장되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AI에게 USB 만들기를 도와 달라고 하기

USB를 만드는 과정에서 막히면, AI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3
윈도우 10 컴퓨터에서 리눅스 민트 22.3 Xfce ISO
파일을 루퍼스로 USB에 굽고 싶습니다. 루퍼스에서
GPT와 MBR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 컴퓨터가
UEFI인지 레거시 BIOS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내 컴퓨터의 부팅 방식을 확인하는 방법과 루퍼스 설정을
알려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4
맥에서 발레나 에처로 리눅스 설치 USB를 만들었는데,
USB로 부팅이 안 됩니다. 맥에서 USB 부팅 키가
무엇인지, 보안 부팅 설정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맥의 USB 부팅 방법과 보안 설정 변경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3단계: USB로 컴퓨터 부팅하기

설치 USB가 준비되었으면, 리눅스를 설치할 컴퓨터에 USB를 꽂고 부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는 하드디스크(또는 SSD)에 있는 윈도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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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합니다. USB로 부팅하려면 컴퓨터를 켤 때 특별한 키를 눌러야 합니다.

- 윈도우 PC: 컴퓨터를 켜자마자 F12, F2, ESC, 또는 Del 키를 연타합니다. 제조사마다
키가 다릅니다.

삼성: F2를 눌러 BIOS에 진입한 뒤 부팅 순서를 변경합니다. LG: F12를 눌러 부팅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레노버: F12를 누릅니다. HP: ESC를 누른 뒤 F9를 누릅니다. 델: F12를
누릅니다.

- 맥: 전원 버튼을 누른 직후 Option(Option) 키를 길게 누릅니다. 부팅 가능한 디스크
목록이 나오면 USB를 선택합니다.

[그림: 부팅 메뉴에서 USB를 선택하는 화면]

4단계: 먼저 체험해 보기 (라이브 모드)

USB로 부팅하면, "Install Linux Mint"와 "Start Linux Mint" 두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여기서 "Start Linux Mint"를 먼저 선택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을 라이브 모드(Live Mode)라고 부릅니다. 하드디스크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USB에서 바로 리눅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옷가게에서 옷을 사기 전에 입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이 되는지, 화면이 정상으로 나오는지, 한글 입력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모드에서 문제가 없으면 바탕화면에 있는 "Install Linux Mint"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림: 라이브 모드 바탕화면에 Install Linux Mint 아이콘이 보이는 화면]

5단계: 설치하기

설치 화면은 마법사(wizard) 형태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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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선택: "한국어"를 고릅니다. 키보드 레이아웃: "한국어"를 고릅니다. 멀티미디어 코덱: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 설치"에 체크합니다. MP3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하는 데
필요합니다. 설치 유형: "디스크를 지우고 Linux Mint 설치"를 선택합니다.

주의: "디스크를 지우고 설치"를 선택하면 기존 윈도우와 모든 자료가 삭제됩니다. 백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윈도우와 리눅스를 함께 쓰고 싶다면 "기타"를 선택하여
파티션을 나눌 수 있지만, 이 방법은 17장과 18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시간대: "Asia/Seoul"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이름과 비밀번호를
정합니다. 비밀번호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설정을 바꿀 때 필요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모든 답을 마치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약 10~20분 정도 걸립니다. 설치가 끝나면 USB를
빼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림: 설치 화면에서 "디스크를 지우고 Linux Mint 설치"를 선택하는 모습]

6단계: 첫 부팅 후 해야 할 일

리눅스가 설치되고 처음 부팅하면, 환영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더 해 주면
됩니다.

업데이트 관리자를 열어 최신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보안 패치와 버그 수정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 주세요. 한국어 입력기(ibus 또는 fcitx)를 설정합니다. 환영 화면에서
"입력 방법"을 눌러 한글 키보드를 추가합니다. 시스템 스냅샷 도구인
타임시프트(Timeshift)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리눅스의 복원 지점(윈도우의 시스템
복원과 비슷합니다)을 만들어 주는 도구입니다.

AI에게 첫 설정을 도와 달라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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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5
리눅스 민트 22.3 Xfce를 방금 설치했습니다. 처음
부팅 후에 해야 할 필수 설정 목록을 알려 주세요.
업데이트, 한글 입력, 타임시프트 설정, 불필요한
서비스 끄기를 포함해 주세요. 각 단계의 명령어 또는
메뉴 경로를 함께 적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리눅스 설치 직후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안내해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6
리눅스 민트에서 한글 입력이 안 됩니다. ibus와 fcitx
중 어떤 입력기를 쓰는 것이 좋은지 추천하고, 설치부터
한영 전환 단축키 설정까지 전체 과정을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한글 입력 설정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줍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USB로 부팅이 안 되는 경우: BIOS 설정에서 Secure Boot(보안 부팅)을 끄고, 부팅
순서에서 USB를 첫 번째로 올려 주세요. 제조사마다 BIOS 진입 키가 다르니 컴퓨터
뒷면이나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중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경우: 유선 랜 케이블을 연결하고 설치를 진행하세요. 설치가
끝난 뒤에 AI 에이전트에게 와이파이 드라이버 설치를 도와 달라고 하면 됩니다.

화면 해상도가 이상한 경우: 설치 후 "시스템 설정 →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픽 드라이버 문제라면 "드라이버 관리자"에서 추천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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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7
리눅스 민트를 설치한 뒤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습니다.
유선 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lspci | grep -i net
명령어 결과를 아래에 붙여 넣을 테니, 와이파이가 안
되는 원인을 진단하고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와이파이 칩셋을 파악하고,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명령어를 알려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8
리눅스를 설치하려고 USB로 부팅을 시도했는데, 부팅
메뉴가 나오지 않고 바로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내
컴퓨터는 삼성 노트북 NT900X5L입니다. BIOS 진입
방법과 USB 부팅 순서 변경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해당 모델의 BIOS 진입 키와 부팅 순서 설정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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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마무리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리눅스는 무료이면서 가벼운 운영체제입니다. 오래된 컴퓨터에 리눅스를 설치하면
윈도우보다 훨씬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리눅스는 리눅스 민트, MX
리눅스, 조린 OS 3가지입니다. 설치 과정은 USB를 만들고, USB로 부팅하고,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막히는 순간마다 AI 에이전트에게 내 컴퓨터 사양과 오류 내용을
전달하면, 해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리눅스는 오래된 컴퓨터에 입히는 가벼운 옷이고, AI 에이전트는 그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을 도와주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다음 장 예고: 17장에서는 macOS 업데이트가 끊긴 인텔 맥북에 리눅스를 설치하고
튜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와이파이, 키보드, 트랙패드 같은 맥 전용 부품을
살리는 방법까지 AI 에이전트와 함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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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인텔맥에 리눅스 설치해서 튜닝해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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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맥북, 이제 업데이트도 안 되는데 버려야 하나요?"

2015년에 산 맥북 프로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몸체는 여전히 반짝이고, 키보드도 잘
눌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맥은 최신 macOS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애플이 지원을 끊은 것입니다. 보안 업데이트도 없고, 새 앱도 설치가 안 됩니다.
서랍 속에 넣어 두자니 아깝고, 중고로 팔자니 몇 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맥북에 리눅스(Linux)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도 되고, 문서 작업도 됩니다. 무엇보다 AI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터미널에서
직접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macOS 업데이트가 끊긴 인텔맥에 리눅스를
설치하고, AI 에이전트와 함께 튜닝하는 전 과정을 따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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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macOS 업데이트가 끊긴 인텔맥, 리눅스로 새 삶을 얻습니다

애플은 해마다 새 macOS를 내놓으면서, 오래된 맥의 지원을 끊습니다. 2026년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macOS 벤추라(Ventura, 2022년 출시)는 2025년 9월에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되었습니다. macOS 소노마(Sonoma, 2023년 출시)도 2026년 가을이면 지원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cOS 세쿼이아(Sequoia, 2024년 출시)는 2018년 이후
출시된 인텔맥까지 지원하지만, 그보다 오래된 모델은 이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2017년 이전에 나온 인텔맥은 이미 애플의 보안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2017~2019년 모델도 조만간 밖으로 밀려납니다.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 지원만
끊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눅스가 등장합니다. 리눅스는 오래된 하드웨어도 잘 지원합니다. 2012년에 나온
맥북 프로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가벼운 데스크톱
환경을 쓰면 macOS보다 오히려 빠르게 느껴집니다.

맥에 리눅스를 설치해도 되는 이유

맥은 특별한 컴퓨터처럼 보이지만, 인텔맥의 내부는 일반 PC와 거의 같습니다. 인텔 CPU,
일반 SSD, 표준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 리눅스 설치 파일(ISO)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맥에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와이파이 칩입니다. 맥은 브로드컴(Broadcom)이라는 회사의 와이파이 칩을
씁니다. 이 칩은 리눅스에서 바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유선 랜
케이블이나 USB 와이파이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둘째, T2 칩입니다. 2018년 이후 일부 맥에는 T2(티투)라는 보안 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칩이 있으면 키보드, 트랙패드, 와이파이, 터치바 등이 특별한 드라이버 없이는 리눅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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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지 않습니다. T2 맥에 리눅스를 설치하려면 t2linux라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맥이 T2 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macOS에서 화면 왼쪽
위의 사과 아이콘을 누르고, "이 Mac에 관하여"를 선택합니다. 모델 이름과 출시 연도를
확인합니다. 2018~2020년 사이에 나온 맥북 프로, 맥북 에어, 맥 미니, 아이맥 프로 등이
T2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 모델은 T2 칩이 없으므로 리눅스 설치가 훨씬
수월합니다.

어떤 리눅스를 설치하면 좋을까요

16장에서 리눅스 민트(Linux Mint), MX 리눅스, 조린 OS(Zorin OS) 등 여러 리눅스를
소개했습니다. 인텔맥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눅스 민트 XFCE 버전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볍습니다. 메모리를 600MB 정도만 쓰기 때문에 4GB 램을 가진 오래된 맥에서도
쾌적합니다.

둘째, 안정적입니다. 우분투(Ubuntu)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드라이버와 프로그램
지원이 넓습니다.

셋째, 사용법이 쉽습니다. 윈도우와 비슷한 화면 구성이라 맥이나 윈도우를 쓰던 분도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교적 최근 모델(2017~2019년)이라면 페도라(Fedora) 워크스테이션이나
우분투도 좋은 선택입니다. 최신 커널을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새 하드웨어 지원이 잘
됩니다.

[그림: 리눅스 민트 XFCE의 바탕화면 - 맥북에서 실행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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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설치 전 준비물: 백업, 부팅 USB, 유선 랜 케이블

주의: 백업 먼저! 리눅스를 설치하면 맥의 기존 데이터가 모두 지워집니다. 사진, 문서, 음악
등 소중한 파일을 반드시 외장 하드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주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하나, 인텔맥 본체입니다. "이 Mac에 관하여"에서 프로세서(Processor)라고 적혀 있으면
인텔맥입니다. 칩(Chip)이라고 적혀 있으면 애플 실리콘(M1, M2 등)이므로 이 장의
방법으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둘, 8GB 이상의 USB 메모리입니다. 리눅스 설치 파일을 담을 부팅 USB를 만듭니다. USB
안에 있던 데이터는 모두 지워지므로, 빈 USB를 준비하거나 미리 백업합니다.

셋, 유선 랜 케이블과 USB 이더넷 어댑터입니다. 맥의 브로드컴 와이파이는 리눅스 설치
직후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해야 드라이버를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유선 랜을 준비합니다. USB-C 또는 USB-A 타입의 이더넷 어댑터를 하나 장만해 두면
좋습니다. 가격은 1만~2만 원 정도입니다.

넷, 리눅스 설치 파일(ISO)입니다. 리눅스 민트 공식 홈페이지(linuxmint.com)에서 XFCE
버전의 ISO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용량은 약 2.5GB입니다.

다섯, 부팅 USB 만들기 도구입니다. macOS에서는 발레나 에처(balenaEtcher)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씁니다. 윈도우 PC가 있다면 루퍼스(Rufus)를 써도 됩니다.

프롬프트 박스
"내 맥북이 인텔맥인지 애플 실리콘인지
확인하고, macOS 버전과 하드웨어 사양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주세요.
T2 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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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system_profiler 명령어를 실행해서 맥의 모델명, CPU, 메모리, 저장 장치, T2 칩
유무를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타임머신으로 맥의 전체 백업을 만들어
주세요. 외장 하드 경로를 알려 드리면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알려 주세요."

→ AI가 타임머신(Time Machine) 백업을 설정하고 진행 상태를 알려 줍니다. 리눅스 설치
전에 반드시 해 두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부팅 USB 만들기

부팅 USB를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발레나 에처(balenaEtcher)를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2단계: 프로그램을 열고 "Flash from file" 버튼을 눌러 내려받은 리눅스 민트 ISO 파일을
선택합니다.

3단계: "Select target" 버튼을 눌러 USB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이때 다른 외장 디스크를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단계: "Flash!" 버튼을 누르면 약 5~10분 후에 부팅 USB가 완성됩니다.

[그림: 발레나 에처에서 ISO 파일을 선택하고 Flash 버튼을 누르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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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맥에 리눅스 설치하기, 화면 그대로 따라 하기

주의: 이 과정을 진행하면 맥의 macOS와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반드시 백업을 완료한
후에 시작해 주세요.

USB로 부팅하기

1단계: 맥의 전원을 완전히 끕니다.

2단계: 부팅 USB를 맥의 USB 포트에 꽂습니다.

3단계: 전원 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Option(Option) 키를 꾹 누르고 있습니다.

4단계: 화면에 디스크 모양의 아이콘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EFI Boot"라고 적힌
아이콘을 선택하고 화살표를 누릅니다.

5단계: 잠시 기다리면 리눅스 민트의 라이브 데스크톱이 나타납니다. 아직 설치된 것이
아니라, USB에서 임시로 실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림: Option 키를 눌러 부팅 디스크 선택 화면이 나타난 모습]

리눅스 설치 진행

라이브 데스크톱에서 바탕화면의 "Install Linux Mint"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1단계 - 언어 선택: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2단계 - 키보드 배열: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맥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와 배열이 약간
다르지만, 설치 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멀티미디어 코덱: "멀티미디어 코덱 설치"에 체크합니다. 동영상과 음악을
재생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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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설치 유형: "디스크를 지우고 Linux Mint 설치"를 선택합니다. macOS를 완전히
지우고 리눅스만 쓰겠다는 뜻입니다.

5단계 - 시간대: "Seoul"을 선택합니다.

6단계 - 사용자 정보: 이름, 컴퓨터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시스템 설정을 바꿀 때마다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둡니다.

7단계 - 설치 시작: "설치" 버튼을 누르면 보통 15~30분 정도 걸립니다. 완료되면 "지금
다시 시작"을 누릅니다. USB를 빼라는 안내가 나오면 USB를 빼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그림: 리눅스 민트 설치 화면 - "디스크를 지우고 설치" 옵션을 선택한 모습]

안 될 때는 이렇게

부팅 USB가 인식되지 않는다면, USB 포트를 바꿔 봅니다. USB 3.0 포트(파란색)보다
USB 2.0 포트(검은색)에서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USB 메모리로 다시 만들어
봅니다.

화면이 깜박이거나 깨지는 경우, 부팅 메뉴에서 "nomodeset"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부팅 화면에서 GRUB 메뉴가 나타나면 "e" 키를 눌러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 "quiet
splash" 뒤에 `nomodeset`을 추가한 뒤 F10을 눌러 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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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와이파이·키보드·트랙패드 등 맥 전용 부품 살리기

리눅스를 설치하고 나면, 맥의 몇 가지 부품이 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드라이버 설치하기

맥의 브로드컴 와이파이 칩은 리눅스에 기본으로 포함되지 않은 독점(proprietary)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리눅스 민트에서는 몇 번의 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선 랜 케이블로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래 과정을 따릅니다.

1단계: 화면 왼쪽 아래의 메뉴 버튼을 누르고, "드라이버 관리자"를 검색해서 엽니다.

2단계: 드라이버 관리자가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를 검색합니다. "Broadcom" 또는
"bcmwl" 드라이버가 목록에 나타납니다.

3단계: 해당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변경사항 적용"을 누릅니다.

4단계: 설치가 끝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재시작 후에 화면 오른쪽 위에 와이파이
아이콘이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프롬프트 박스
"이 맥북의 와이파이 칩 모델을 확인하고,
리눅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해 주세요.
설치 전 현재 네트워크 상태도 기록해
주세요."

→ AI가 lspci 명령어로 와이파이 칩 모델(예: BCM4360, BCM43602 등)을 확인하고,
알맞은 드라이버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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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박스
"드라이버 설치 후 와이파이 속도를
3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알려 주세요.
신호 강도와 연결된 주파수 대역
(2.4GHz 또는 5GHz)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AI가 iwconfig, speedtest-cli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와이파이 상태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키보드 매핑 조정하기

맥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와 배열이 다릅니다. Command(Command) 키가 윈도우의
Windows 키 자리에 있고, Option(Option) 키가 Alt 자리에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이
키들이 뒤바뀌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설정 파일 하나로 해결됩니다. /etc/modprobe.d/ 폴더에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키 매핑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맥 키보드의 Command 키와 Option 키를
리눅스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키 매핑을 조정해 주세요.
한영 전환도 설정해 주세요."

→ AI가 hid_apple 모듈의 옵션을 수정하고 한영 전환 키를 설정합니다. 변경 전 상태를
백업한 뒤 적용하므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트랙패드 제스처 살리기

맥의 트랙패드는 두 손가락 스크롤, 세 손가락 스와이프 같은 제스처로 유명합니다.
리눅스에서도 이 제스처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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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민트에서는 시스템 설정의 "마우스와 터치패드" 항목에서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한 제스처가 필요하다면 libinput-gestures라는 무료 도구를
설치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맥의 트랙패드 제스처를 리눅스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설정해 주세요.
두 손가락 스크롤, 세 손가락으로
작업 공간 전환, 핀치 줌을 활성화해
주세요."

→ AI가 libinput-gestures를 설치하고 맥에서 쓰던 것과 비슷한 제스처를 설정해 줍니다.

화면 밝기와 소리 조절 키

맥북의 F1~F12 키 위에 있는 밝기, 소리 조절 기능이 리눅스에서 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커널이 최신 버전이면 자동으로 인식되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맥북의 화면 밝기 조절 키(F1, F2)와
소리 조절 키(F10, F11, F12)가
리눅스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작동하지 않으면 고쳐 주세요."

→ AI가 xdotool이나 brightnessctl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기능 키를 되살려 줍니다.

T2 맥에서 추가로 해야 할 일

T2 칩이 있는 맥(2018~2020년 모델)에서는 위의 과정 외에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t2linux 프로젝트(wiki.t2linux.org)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커널과 드라이버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내장 키보드, 트랙패드, 터치바, 오디오, 와이파이가 이 패키지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T2 맥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은 비T2 맥보다 난이도가 높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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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linux 위키의 안내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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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AI 에이전트와 함께 튜닝하기: 부팅 속도, 발열, 배터리

리눅스를 설치하고 기본 부품이 작동하면, 이제 AI 에이전트와 함께 성능을 끌어올릴
차례입니다. 15장의 건강검진과 16장의 리눅스 기초가 이 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부팅 속도 줄이기

리눅스 민트를 갓 설치하면 부팅에 30~50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맥이라면 1분이
넘기도 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부팅 과정을 분석시키면, 어디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숫자로 알려 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이 컴퓨터의 부팅 시간을 측정하고,
가장 오래 걸리는 서비스 5개를
찾아 주세요. 각 서비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끄거나 늦춰도 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 AI가 systemd-analyze blame 명령어를 실행해서 부팅을 느리게 만드는 서비스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NetworkManager-wait-online.service가 30초를 잡아먹고
있다면, 이 서비스를 비활성화해도 인터넷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방금 찾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끄고,
부팅 시간을 다시 3회 측정해서
전후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되돌리기 방법도 함께 알려 주세요."

→ AI가 변경 전 부팅 시간과 변경 후 부팅 시간을 표로 정리해 줍니다. 개선율을 퍼센트로
보여 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대로 돌리는 명령어도 함께 알려 줍니다.

발열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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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은 얇고 가벼운 대신, 열을 식히는 통로가 좁습니다. macOS에서는 애플이 팬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지만, 리눅스에서는 팬이 너무 늦게 돌거나 아예 안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CPU가 뜨거워져서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열 스로틀링(thermal throttling)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빠르다가 10분쯤 지나면 느려지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프롬프트 박스
"이 맥북의 CPU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팬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온도가 80도를 넘으면
팬을 자동으로 빠르게 돌리는 설정을
만들어 주세요."

→ AI가 lm-sensors와 macfanctld(맥 전용 팬 제어 도구)를 설치하고, 온도에 따라 팬
속도를 자동 조절하는 규칙을 만듭니다.

프롬프트 박스
"10분 동안 CPU에 부하를 걸면서
온도와 클럭 속도를 5초 간격으로
기록해 주세요. 스로틀링이 일어나는
시점을 찾아 주세요."

→ AI가 stress-ng로 부하를 걸고, 온도와 클럭을 기록해서 스로틀링 시점을 정확히 짚어
줍니다. 팬 설정을 바꾼 뒤 같은 테스트를 반복하면 개선 여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오래 쓰기

맥북에 리눅스를 설치하면 macOS보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우가 많습니다. macOS는
애플이 배터리를 아끼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눅스에서도 몇 가지
설정만 바꾸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TLP라는 전원 관리 도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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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박스
"TLP를 설치하고 맥북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설치 전후의 예상
배터리 사용 시간을 비교해 주세요.
화면 밝기 자동 조절도 함께
설정해 주세요."

→ AI가 TLP를 설치하고 CPU 절전 모드, USB 절전, 디스크 절전 등을 활성화합니다.
powertop 도구로 전력 소비를 측정해서 어떤 부품이 전기를 많이 쓰는지도 알려 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현재 배터리 상태를 진단해 주세요.
설계 용량 대비 실제 용량이 몇
퍼센트인지, 충전 사이클은 몇 번인지
확인해 주세요."

→ AI가 upower 명령어로 배터리 건강 상태를 보여 줍니다. 설계 용량 대비 실제 용량이
50% 이하라면, 배터리 교체를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불필요한 서비스 정리하기

리눅스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여러 서비스가 함께 설치됩니다. 블루투스를 쓰지 않는데
블루투스 서비스가 돌고 있거나, 프린터가 없는데 인쇄 서비스가 켜져 있는 식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꺼 두면 메모리와 배터리를 아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현재 실행 중인 서비스 전체를 확인하고,
끄거나 지연시켜도 되는 서비스를
분류해 주세요. 안전한 것만 골라서
비활성화하고, 되돌리기 명령어도
정리해 주세요."

→ AI가 systemctl list-units로 모든 서비스를 확인하고, "끄기 안전", "판단 필요", "끄면
안 됨"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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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낡은 맥북이 쌩쌩한 글쓰기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인텔맥이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로
변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쓰기와 문서 작업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라는 무료 오피스 프로그램이 리눅스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맥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므로 글쓰기에 특히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동영상 시청

파이어폭스(Firefox) 웹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롬(Chrome)도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문제없이 재생됩니다. 다만 메모리가 4GB뿐인 오래된
맥에서는 브라우저 탭을 10개 이상 열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탭을 줄이거나, 가벼운
브라우저인 미도리(Midori)를 써 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설치

3장에서 배운 것처럼 AI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는 터미널 환경이 강력하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Claude Code) 같은 에이전트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맥북이 AI 에이전트의 전용 작업대가 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박스
"이 리눅스 컴퓨터에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는 전체 과정을 안내해 주세요.
필요한 사전 프로그램(Node.js 등)도
함께 설치해 주세요."

→ AI가 Node.js를 설치하고, npm을 통해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293 (김경진 변호사 저)

코딩과 개발

리눅스는 개발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파이썬(Python), Node.js 등의
프로그래밍 도구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맥북의 키보드와
화면은 코딩에 편리하므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는 분에게도 좋은 환경입니다.

어린이 공부용 컴퓨터

19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리눅스를 설치한 맥북은 아이의 공부용 컴퓨터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교육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줄 정리

macOS 업데이트가 끊긴 인텔맥은 리눅스로 옷을 갈아입히면 다시 쓸 수 있고, AI
에이전트와 함께 튜닝하면 글쓰기, 인터넷, 코딩, 교육용으로 넉넉한 컴퓨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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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 장에서 배운 것

1. 인텔맥은 일반 PC와 내부가 비슷하므로 리눅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T2 칩 유무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2. 설치 전에 반드시 백업하고, 유선 랜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와이파이는 설치 후 드라이버를 잡아야 합니다. 3. 리눅스 민트 XFCE는 오래된 맥에서
가볍고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4. 와이파이, 키보드, 트랙패드, 밝기 조절 등 맥 전용
부품은 AI 에이전트에게 시키면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부팅 속도, 발열, 배터리는
AI가 측정하고 튜닝하면 숫자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버려질 뻔한 맥북이 글쓰기,
인터넷, AI 작업에 쓸 수 있는 쌩쌩한 컴퓨터로 다시 태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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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오래된 윈도우 PC와 노트북 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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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컴퓨터 진짜 너무 느려. 새로 사야 하나…."

회사에서 5년 넘게 쓰던 윈도우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바탕화면이 나올 때까지 3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인터넷 창 하나 띄우는 데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서랍 속에 넣어 두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버려야 할까요? 사실 이 컴퓨터는 아직 멀쩡합니다. 부품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느린 하드디스크와 부족한 메모리가 발목을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몇만 원짜리
부품 하나를 바꾸면 마치 새 컴퓨터처럼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오래된 윈도우 PC와 노트북을 다시 쌩쌩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가볍게
바꾸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AI 에이전트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298 (김경진 변호사 저)

18-1. 몇만 원의 기적: SSD 교체와 램 추가

왜 오래된 컴퓨터는 느려질까요

컴퓨터가 느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드디스크(HDD)입니다. 하드디스크는 동그란 금속 원판이 빙빙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읽고 씁니다. 레코드판 위에 바늘을 올려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판이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하니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 대부분에는 이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 메모리(RAM)가 부족합니다. 메모리는 컴퓨터의 작업 책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상이 좁으면 책을 한 권 펴놓을 때마다 다른 책을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메모리가
4GB밖에 안 되는 오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창 여러 개를 띄우면, 컴퓨터가 느린
하드디스크를 임시 책상처럼 빌려 쓰면서 더욱 느려집니다.

SSD가 무엇인가요

SSD(Solid State Drive)는 하드디스크를 대신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USB 메모리처럼 반도체 칩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덕분에
하드디스크보다 읽기 속도가 5배에서 20배까지 빠릅니다.

SSD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부팅 시간이 3분에서 25초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프로그램이 뚝뚝 끊기지 않고 바로 열립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속도도 크게 빨라집니다.
오래된 컴퓨터를 되살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업그레이드가 바로 SSD
교체입니다.

SSD와 램, 얼마나 들까요

2026년 기준으로 2.5인치 SATA SSD 256GB 제품은 2만 원대 초반부터, 512GB 제품은
3만 원대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DDR4 8GB 메모리 한 장도 2만 원 안팎입니다. 합쳐서 5만
원 안팎이면 컴퓨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 컴퓨터 한 대 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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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노트북마다 들어가는 부품의 모양과 규격이 다릅니다.
SSD에는 2.5인치 SATA 방식과 M.2 방식이 있고, 메모리에는 DDR3과 DDR4 등 세대가
다릅니다. 잘못 사면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내 컴퓨터가 어떤
규격을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내 컴퓨터 사양 확인 맡기기

주의: 백업 먼저: 하드웨어를 교체하기 전에, 중요한 파일은 반드시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복사해 두세요.

부품을 사기 전에 AI 에이전트에게 내 컴퓨터의 사양을 정확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1
이 컴퓨터의 CPU 모델, 메모리 종류와 용량,
메모리 슬롯 개수와 빈 슬롯 수, 저장 장치 종류를
확인해서 정리해 주세요. SSD로 교체하려면 어떤
규격(2.5인치 SATA인지, M.2 NVMe인지)을 사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시스템 정보 명령어를 실행해서 CPU, 메모리 규격, 저장
장치 인터페이스를 한눈에 정리해 줍니다. 어떤 SSD와 메모리를 사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2
지금 메모리가 4GB인데 8GB로 늘리고 싶습니다.
빈 슬롯이 있으면 추가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것을 빼고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능하면 듀얼 채널로 구성하는 방법도
알려 주세요.

→ AI가 현재 메모리 배치 상태를 확인한 뒤, 빈 슬롯이 있으면 같은 규격의 메모리를
추가하라고 안내합니다. 빈 슬롯이 없으면 기존 4GB를 빼고 8GB 한 장 또는 4GB 두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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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SSD 교체,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SSD 교체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존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통째로 SSD에 복사합니다. 이것을
클로닝(cloning)이라고 합니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컴퓨터를 끄고
뒷면 커버를 엽니다. 3단계: 기존 하드디스크를 빼고 새 SSD를 같은 자리에 끼웁니다.
4단계: 전원을 켜면 끝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AI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3
지금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존 윈도우와 데이터를 그대로 옮기는
클로닝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주세요.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클로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 주세요.

→ AI가 무료 클로닝 도구(예: Clonezilla, Macrium Reflect 무료 버전 등)를 추천하고,
USB 부팅 → 클로닝 실행 → 검증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그림: SSD 교체 전후 부팅 시간 비교 — 하드디스크 약 180초 vs SSD 약 25초]

교체 뒤에는 숫자로 확인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정말 빨라졌는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측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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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4
SSD로 교체한 뒤 부팅 시간, 디스크 읽기·쓰기 속도,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측정해서 교체 전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주세요. SSD의 SMART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AI가 부팅 로그에서 시간을 읽고, 디스크 벤치마크 명령어를 실행해서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개선율' 형태의 비교표를 만들어 줍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 SSD를 끼웠는데 인식이 안 될 때: 규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SATA 자리에 NVMe
SSD를 넣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 클로닝 뒤 부팅이 안 될 때: BIOS(바이오스) 설정에서
부팅 순서가 새 SSD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BIOS에서 부팅
순서를 SSD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 메모리를 꽂았는데
인식이 안 될 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단단히 밀어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규격이 다른
메모리(예: DDR3 자리에 DDR4)를 넣으면 물리적으로 끼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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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윈도우를 가볍게 만들거나, 리눅스로 갈아타거나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컴퓨터를 한결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갈래 1: 지금 쓰는 윈도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든다. 갈래 2: 윈도우 대신 가벼운
리눅스(Linux)를 설치한다.

갈래 1: 윈도우를 가볍게 만들기

오래된 컴퓨터에서 윈도우가 느린 까닭은 대부분 쓸데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몰래 켜져서 메모리와
디스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같은 윈도우라도 훨씬 가볍게 돌아갑니다.

AI 에이전트에게 한 번에 정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5
이 컴퓨터의 윈도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주세요.
시작 프로그램 중 꺼도 되는 것을 찾아서 비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정리하고,
임시 파일과 캐시를 삭제해 주세요.
각 단계마다 무엇을 왜 끄는지 설명하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남겨 주세요.

→ AI가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뽑아서 '끄기 추천 / 유지 추천'으로 나누고, 하나씩 꺼 가면서
효과를 확인합니다. 끄기 전 상태를 기록해 두므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6
윈도우의 시각 효과(애니메이션, 투명 효과, 그림자)를
전부 끄고 성능 우선 모드로 바꿔 주세요.
전원 옵션도 고성능으로 설정해 주세요.
변경 전후 체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팅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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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시각 효과를 끄고, 전원 계획을 '고성능'으로 전환한 뒤, 변경 전후의 메모리
사용량과 부팅 시간을 숫자로 비교해 줍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 디스크 정리: 윈도우에 내장된 '디스크 정리' 도구로 임시 파일, 시스템 캐시, 오래된
업데이트 파일을 삭제합니다. -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 한 번도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 지웁니다. - 검색 인덱싱 끄기: 윈도우 검색 기능이 디스크를 계속 읽으면서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을 자주 쓰지 않는다면 꺼도 됩니다.

주의: 어떤 서비스를 끄면 좋은지 잘 모를 때는 반드시 AI 에이전트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윈도우 업데이트나 방화벽처럼 보안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끄면 안 됩니다.

윈도우 10 지원 종료, 알고 계신가요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2025년 10월 14일부로
윈도우 10의 무료 보안 업데이트를 종료했습니다. 이 말은, 윈도우 10을 계속 쓸 수는
있지만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무료 패치를 더는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1.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컴퓨터가 윈도우 11의 요구 사양(TPM 2.0, 보안 부팅 등)을
만족하면 무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2. 유료 보안 업데이트(ESU) 구매: 연 30달러(약 4만
원)를 내면 1년간 보안 패치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리눅스로 전환: 무료이면서 보안
업데이트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는 대부분 윈도우 11의 요구 사양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택지인 리눅스가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갈래 2: 리눅스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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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에서 리눅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17장에서는 인텔맥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래된 윈도우 PC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된 윈도우 PC에 추천하는 리눅스 배포판(distribution, 리눅스를 쓰기 쉽게 꾸며 놓은
묶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눅스 민트(Linux Mint): 윈도우와 생김새가 가장 비슷합니다. 처음 리눅스를 쓰는 분께
가장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 MX 리눅스(MX Linux): 가볍고 빠릅니다. 메모리가 2GB뿐인
아주 오래된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 조린 OS(Zorin OS): 화면이 예쁘면서도
윈도우 사용자가 적응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배포판들은 모두 무료이고, 웹 브라우저, 사무용 프로그램(리브레오피스), 사진 편집기
등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설치 전 준비

주의: 백업 먼저: 리눅스를 설치하면 하드디스크(또는 SSD)의 내용이 전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은 반드시 다른 곳에 복사해 두세요.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1. USB 메모리 하나 (8GB 이상) 2.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 (설치용 USB를 만들 때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설치 USB를 만드는 것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7
이 윈도우 PC에 리눅스 민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컴퓨터의 CPU, 메모리, 디스크 상태를
확인해서 리눅스 민트가 잘 돌아갈지 판단해 주세요.
그다음 설치용 USB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주세요. 무료 도구를 추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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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컴퓨터 사양을 확인한 뒤, 리눅스 민트 추천 에디션(Cinnamon, MATE, Xfce 중
하나)을 골라 주고, Rufus나 balenaEtcher 같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USB를 만드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리눅스 설치 과정 한눈에 보기

1단계: 설치용 USB를 꽂고 컴퓨터를 껐다 켭니다. 2단계: 전원이 들어올 때 F2, F12, Del
같은 키를 눌러 부팅 메뉴에 들어갑니다. (컴퓨터마다 키가 다릅니다.) 3단계: USB로
부팅하면 리눅스가 설치 없이 미리 체험 모드로 실행됩니다. 4단계: 바탕화면의 '설치'
아이콘을 눌러 안내를 따라가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림: 리눅스 민트 설치 화면 — 언어 선택 → 키보드 설정 → 디스크 선택 → 설치 완료]

설치 뒤, AI 에이전트와 함께 튜닝하기

리눅스를 설치했다면 AI 에이전트에게 마무리 튜닝을 맡깁니다.

프롬프트 예제 8
리눅스 민트를 방금 설치했습니다.
한글 입력기를 설정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불필요한 자동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해 주세요.
부팅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도 측정해서 기록해 주세요.

→ AI가 한글 입력기(fcitx 또는 ibus)를 설치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불필요한
자동 시작 항목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팅 시간과 유휴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해서
기준값으로 남겨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9
이 리눅스 컴퓨터에서 유튜브 영상이 끊기지 않고
재생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GPU 가속이 켜져 있는지
점검하고, 꺼져 있으면 켜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브라우저로 파이어폭스와 크롬 중 어느 쪽이
이 컴퓨터에서 더 가벼운지도 비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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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GPU 가속 상태를 확인하고, 브라우저별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해서 이 컴퓨터에 더
알맞은 브라우저를 추천합니다.

윈도우 유지 vs 리눅스 전환, 어떻게 고를까요

판단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윈도우를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경우: - 한글이나 엑셀 같은 윈도우 전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할 때 - 컴퓨터가 윈도우 11 요구 사양을 만족할 때 - 유료 보안 업데이트(ESU)를
구매할 의향이 있을 때

리눅스로 바꾸는 것이 나은 경우: - 인터넷 검색, 유튜브, 문서 작성 정도만 할 때 - 윈도우 11
요구 사양을 만족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컴퓨터일 때 - 보안 업데이트를 무료로 계속 받고
싶을 때 - 컴퓨터를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쓰고 싶을 때

꼭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윈도우와 리눅스를 함께 설치하는 듀얼 부팅(dual
boot)도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켤 때마다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듀얼 부팅은 설정이 조금 복잡하므로, AI 에이전트에게 차근차근 안내를 받으며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SSD 교체 + 리눅스, 함께 하면 효과가 두 배

가장 극적인 변화는 SSD 교체와 리눅스 설치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새 SSD에 바로 리눅스를 설치하면, 기존 하드디스크는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원래 하드디스크를 다시 넣어서 윈도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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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10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새 SSD로 교체하면서
리눅스 민트를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 하드디스크의 중요한 파일 목록을 먼저 뽑아 주고,
SSD에 리눅스 민트를 설치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주세요.
설치 뒤 부팅 시간과 디스크 속도를 측정해 주세요.

→ AI가 기존 하드디스크에서 중요 파일(문서, 사진 등)의 목록을 뽑아 주고, 백업을 확인한
뒤, 새 SSD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에 부팅 시간과 디스크
읽기·쓰기 속도를 측정해서 기록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 리눅스에서 와이파이가 안 잡힐 때: 유선 랜 케이블을 먼저 연결한 뒤, AI에게 "이 컴퓨터의
와이파이 칩셋을 확인하고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 화면 해상도가
이상할 때: AI에게 "화면 해상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를 확인하고 올바른
해상도로 설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 한글 입력이 안 될 때: AI에게 "한글 입력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fcitx-hangul을 설치하고 설정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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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마무리

이 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째, 오래된 컴퓨터가 느린 가장 큰 원인은 하드디스크와 부족한 메모리입니다. SSD로
교체하고 메모리를 늘리면, 5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컴퓨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윈도우를 가볍게 만들거나, 가벼운 리눅스로 전환하면 성능이
크게 좋아집니다. 특히 윈도우 10 보안 지원이 종료된 지금, 리눅스는 오래된 PC에 무료로
새 생명을 불어넣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셋째, 부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AI 에이전트에게 내 컴퓨터의 사양과 호환 규격을
확인합니다. 교체 뒤에는 숫자로 전후를 비교해서 정말 나아졌는지 검증합니다.

한 줄 정리
버리기 전에 SSD 하나, 메모리 한 장,
그리고 AI 에이전트 한 명이면
오래된 컴퓨터가 다시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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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되살린 컴퓨터로 무엇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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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창고에서 꺼낸 컴퓨터, 이제 무엇을 시킬까요

리눅스를 입혀 새 생명을 얻은 옛 컴퓨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씩씩하게 켜지고, 웹 브라우저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컴퓨터로
대체 뭘 하지?"

새 컴퓨터를 샀으니 똑같은 일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컴퓨터에게는 새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거실에 두면 온 가족이 쓰는 인터넷
컴퓨터가 됩니다. 하드디스크를 꽂으면 우리 집 전용 파일 창고가 됩니다. 24시간 켜 두면
밤새 일하는 AI 비서가 됩니다.

이 장에서는 되살린 컴퓨터에 새 역할을 입혀 주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떤
역할이든 AI 에이전트가 설정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 머리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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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가족용 인터넷 컴퓨터와 아이 공부 컴퓨터

가장 쉽고 실용적인 활용법은 "가족 공용 컴퓨터"입니다.

집에 컴퓨터가 한 대뿐이면 불편한 순간이 많습니다. 아이가 숙제하는 동안 부모는 검색을
못 합니다. 할머니가 인터넷 뉴스를 보시는 동안 형은 숙제를 못 합니다. 이럴 때 되살린
컴퓨터를 거실에 한 대 더 두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리눅스가 설치된 컴퓨터는 웹 브라우저, 문서 작성, 유튜브 시청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거뜬히 해냅니다.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이미 들어 있어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실 인터넷 컴퓨터로 쓰기

오래된 컴퓨터를 거실용 인터넷 컴퓨터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웹
브라우저가 빠르게 돌아갈 것. 둘째, 쓸데없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잡아먹지 않을 것.
리눅스는 이 두 가지를 잘 해냅니다.

16장과 17장에서 설치한 리눅스 민트나 조린 OS에는 파이어폭스(Firefox) 웹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터넷 검색, 유튜브 시청,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초기 설정을 부탁하면 더 편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이 리눅스 컴퓨터를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쓰는
인터넷 전용 컴퓨터로 세팅해 주세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설치하고,
네이버, 구글, 유튜브를 즐겨찾기에 등록해 주세요.
화면 글씨 크기를 어르신이 보기 좋게 크게 맞추고,
절전 모드는 끄지 말고 30분 뒤에 화면만
꺼지도록 설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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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브라우저 설정, 즐겨찾기 등록, 글꼴 크기 조정, 절전 설정을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가족 컴퓨터에 사용자 계정을 세 개 만들어 주세요.
"엄마", "아빠", "아이" 계정입니다.
아이 계정에는 관리자 권한을 주지 말고,
프로그램 설치를 못 하게 막아 주세요.
각 계정의 바탕화면은 서로 다른 배경으로
설정해 주세요.

→ AI가 사용자 계정을 분리하고, 아이 계정의 권한을 제한해서 실수로 중요한 설정을
건드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아이 공부 컴퓨터로 쓰기

되살린 컴퓨터는 아이의 첫 번째 개인 컴퓨터로도 훌륭합니다. 아이가 최신 게임을
돌리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점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아이 공부 컴퓨터에 넣어 줄 만한 무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학교 숙제용 문서 작성 - GCompris(지컴프리): 초등학생용
교육 프로그램 모음 (수학, 과학, 읽기) - 스크래치(Scratch): 블록을 끌어다 놓는 방식의
코딩 학습 - 타이핑 연습 프로그램: 키보드 타자 연습

리눅스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매니저"라는 앱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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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박스
초등학생 아이가 쓸 리눅스 컴퓨터를 세팅해 주세요.
리브레오피스, 스크래치, GCompris,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밤 9시 이후에는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도록
예약을 걸어 주세요.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해 가족 친화적 DNS를
설정해 주세요.

→ AI가 교육용 프로그램 설치, 사용 시간 제한, 유해 사이트 차단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가족 친화적 DNS(예: 클라우드플레어의 1.1.1.3)를 설정하면 성인 사이트를 자동으로 걸러
줍니다.

프롬프트 박스
아이 컴퓨터에서 유튜브는 되지만 게임 사이트는
접속이 안 되도록 /etc/hosts 파일을 수정해 주세요.
차단할 사이트 목록은 제가 따로 알려 드릴게요.
차단을 해제하려면 관리자 비밀번호가 필요하게
만들어 주세요.

→ AI가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설정을 적용합니다. 부모만 해제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몰래 풀 수 없습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 유튜브 영상이 끊기면: 램이 2GB 이하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다룬 메모리 점검을 먼저
해 보세요. 브라우저 탭을 3개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 화면이 너무
작아 보이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배율을 125%나 150%로 높여 보세요. - 한글 입력이 안
되면: 21장에서 다룰 한글 입력기 설정을 참고하세요.

[그림: 리눅스 민트 바탕화면에 GCompris와 스크래치 아이콘이 놓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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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우리 집 파일 창고(NAS)와 영화관(미디어 서버)

NAS가 뭔가요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나스)를 쉽게 설명하면 "집 안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인 창고"입니다. USB 외장하드는 컴퓨터 한 대에만 꽂을 수 있지만, NAS는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기기에서 파일을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NAS에 올려
두면, 거실 컴퓨터에서도, 안방 노트북에서도 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시놀로지(Synology)나 큐냅(QNAP) 같은 회사가 만든 전용 NAS 장비를 사면 간편하지만,
가격이 수십만 원입니다. 되살린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꽂고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하드디스크 값뿐입니다.

오픈미디어볼트로 나만의 NAS 만들기

오픈미디어볼트(OpenMediaVault, 줄여서 OMV)는 오래된 컴퓨터를 NAS로 바꿔 주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데비안(Debian)이라는 리눅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가볍습니다. 램 2GB짜리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OMV를 설치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NAS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로도
됩니다. 파일 공유, 백업, 사용자 관리를 화면을 보면서 클릭으로 설정합니다.

주의: NAS를 만들면 기존에 설치한 리눅스는 지워집니다. OMV는 컴퓨터 전체를 NAS
전용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파일이 있다면 반드시 백업부터 하세요.

NAS를 만들기 위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1) 되살린 컴퓨터 본체 (데스크톱이 좋습니다. 노트북은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꽂기
어렵습니다.) 2) 데이터를 저장할 하드디스크 (기존 하드디스크를 쓰거나 새로 구입합니다)
3) OMV 설치용 USB 메모리 4) 유선 랜 케이블 (NAS는 와이파이보다 유선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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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박스
오래된 데스크톱 PC를 NAS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컴퓨터의 사양은 인텔 i5, 램 4GB,
500GB HDD 1개, 2TB HDD 1개입니다.
오픈미디어볼트를 설치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주세요.
500GB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2TB를 데이터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윈도우와 맥 컴퓨터 모두에서 파일을 읽고 쓸 수
있게 SMB 공유를 설정해 주세요.

→ AI가 OMV 설치 USB 만들기, 설치 과정, 디스크 설정, SMB 파일 공유 설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합니다.

프롬프트 박스
NAS에 가족 구성원별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엄마사진", "아빠문서", "아이숙제" 폴더를
각각 만들고, 본인 폴더에만 쓰기 권한을 주세요.
"가족공유"라는 폴더도 하나 만들어서 모든
가족이 읽고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스마트폰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 주세요.

→ AI가 사용자 계정과 폴더 권한을 설정해 줍니다. 각자의 파일은 보호되면서 공유
폴더에서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젤리핀으로 우리 집 영화관 만들기

NAS에 영화, 드라마, 음악 파일을 모아 두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깁니다. 파일을 찾아서
하나하나 열어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때 미디어 서버(media server)를 설치하면
넷플릭스처럼 예쁜 화면에서 영화를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젤리핀(Jellyfin)은 무료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자동으로 정리해서 영화 포스터, 줄거리, 출연진 정보까지 붙여 줍니다. 스마트 TV,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앱을 깔면 우리 집 어디서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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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월정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파일을 내 서버에서 재생하는 것이니까요.

주의: 젤리핀에서 재생하는 영상은 반드시 본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파일이어야 합니다.
불법 다운로드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젤리핀은 OMV 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NAS와 미디어 서버를 한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돌리는 것입니다. 도커(Docker)라는 도구를 쓰면 설치가 깔끔합니다. 도커는
프로그램을 상자에 넣어서 돌리는 기술입니다. 상자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오픈미디어볼트가 설치된 NAS에 젤리핀 미디어
서버를 도커로 설치해 주세요.
영화 파일은 /mnt/data/Movies 폴더에,
TV 프로그램은 /mnt/data/TVShows 폴더에
넣어 둘 예정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스마트 TV에서 접속하는 방법도
알려 주세요.

→ AI가 도커 설치, 젤리핀 컨테이너 생성, 미디어 폴더 연결, 네트워크 설정까지
처리합니다. 설치 후에는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기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고 NAS의 IP
주소 뒤에 :8096을 붙이면 젤리핀 화면이 나타납니다.

프롬프트 박스
젤리핀에 영화 라이브러리를 추가했는데 포스터가
안 뜹니다.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도록
설정해 주세요.
영화 파일 이름이 한국어라서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일 이름 규칙도 알려 주세요.

→ AI가 메타데이터 검색 설정을 조정하고, 젤리핀이 영화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는 파일 이름
규칙(예: "영화제목 (개봉년도).mp4")을 알려 줍니다.

NAS와 미디어 서버,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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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업"입니다. NAS 자체가 파일 창고이지만, NAS의
하드디스크도 언젠가는 고장납니다. 7장에서 배운 3-2-1 백업 규칙을 NAS에도
적용하세요. NAS에 있는 중요한 파일은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한 벌 더 복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전기요금입니다. NAS는 보통 24시간 켜 둡니다. 오래된 데스크톱은
유휴 상태에서 40~70와트(W) 정도의 전력을 씁니다. 한 달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3,000~6,000원 정도입니다. 전용 NAS 장비보다는 좀 더 들지만, 수십만 원짜리 장비를
사는 것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림: 젤리핀 웹 화면에서 영화 포스터가 나열된 모습]

안 될 때는 이렇게

- 다른 컴퓨터에서 공유 폴더가 안 보이면: NAS와 같은 와이파이(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선 랜을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영상 재생이 끊기면:
NAS의 CPU가 영상을 변환(트랜스코딩)하느라 힘들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재생
기기에서 "원본 재생" 또는 "직접 재생(Direct Play)" 옵션을 선택하면 CPU 부담이
줄어듭니다. - 파일 복사 속도가 느리면: 유선 랜 연결인지, 와이파이인지 확인하세요. 유선
랜은 보통 100MB/초, 와이파이는 10~30MB/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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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4시간 일하는 AI 에이전트 전용 컴퓨터 만들기

AI 에이전트 전용기가 필요한 이유

이 책 전체에서 우리는 AI 에이전트에게 다양한 일을 시켜 왔습니다. 파일 정리, 백업, 웹
감시, 시스템 점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중에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매시간", "어떤 조건이 되면"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 매일 밤 12시에 중요한 파일을 외장하드로 백업하기 - 매시간 특정 웹페이지의 가격
변동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 디스크 용량이 90%를 넘으면 알림 보내기 - 매주 월요일
아침에 지난주 컴퓨터 사용 보고서 만들기

이런 작업을 내가 쓰는 메인 컴퓨터에서 돌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밤에
컴퓨터를 꺼 버리면 예약 작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둘째,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가 내 작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되살린 컴퓨터를 "AI 에이전트 전용기"로 쓰면 딱 좋습니다. 이 컴퓨터는 모니터도
키보드도 필요 없습니다. 구석에 놓고 24시간 켜 두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관리는 메인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합니다.

AI 전용기 기본 세팅

AI 에이전트 전용기로 쓸 컴퓨터에 필요한 사양은 높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직접 AI
모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의 AI 서비스에 명령을 보내고 결과를
받아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컴퓨터는 AI의 "손"이지 AI의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클라우드에 있고, 이 컴퓨터는 클라우드가 시킨 일을 실행하는
역할입니다.

필요한 최소 사양은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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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아무거나 (10년 된 것도 괜찮습니다) - 램: 2GB 이상 (4GB면 넉넉합니다) -
저장장치: 60GB 이상 SSD (반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 네트워크: 유선 랜 연결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 모니터: 초기 설치 때만 필요하고 이후에는 뺍니다

프롬프트 박스
이 리눅스 컴퓨터를 24시간 켜 두는 서버로
세팅해 주세요.
1) 화면 보호기와 화면 끄기를 비활성화해 주세요.
2) 절전 모드와 최대 절전 모드를 꺼 주세요.
3) SSH 원격 접속을 켜서 다른 컴퓨터에서
터미널로 접속할 수 있게 해 주세요.
4) 고정 IP 주소를 설정해 주세요.
5) 불필요한 GUI 프로그램을 꺼서 메모리를
아껴 주세요.

→ AI가 서버 모드에 필요한 기본 설정을 잡아 줍니다. SSH(Secure Shell)를 켜면 메인
컴퓨터의 터미널에서 원격으로 이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이 서버 컴퓨터에 클로드 코드(Claude Code)를
설치해 주세요.
Node.js가 필요하면 함께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버전을 확인해서 정상 설치 여부를
알려 주세요.

→ AI 에이전트 도구를 전용기에 설치합니다. 이제 이 컴퓨터에서 AI 에이전트가 직접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작업을 전용기에 올리기

전용기가 준비되면, 이 책에서 만들었던 자동화 작업들을 하나씩 올릴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는 크론(cron)이라는 예약 실행 기능이 있습니다. 크론은 "매일 밤 12시에 이
명령을 실행해"라고 적어 두면 정확히 그 시간에 알아서 실행해 주는 시간표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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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박스
이 서버에 cron 예약 작업을 세 개 등록해 주세요.
1) 매일 밤 11시에 /home/user/Documents 폴더를
/mnt/backup 으로 증분 백업하기
2) 매시간 정각에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하고
90%를 넘으면 /var/log/disk-alert.log에
기록하기
3)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일주일간의
백업 성공 여부를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home/user/reports 에 저장하기
각 작업의 실행 로그도 남겨 주세요.

→ AI가 cron 설정 파일을 만들고, 백업 스크립트와 디스크 감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등록합니다. 실행 결과는 로그 파일에 기록되므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박스
서버에 등록된 cron 작업 전체 목록을 보여 주세요.
각 작업이 마지막으로 실행된 시간과 성공 여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실패한 작업이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알려 주세요.

→ AI가 현재 등록된 예약 작업의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 실패한 것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
알려 줍니다.

더 나아가기: 웹 감시와 알림

전용기가 24시간 돌아가니까, 10장에서 배운 "감시병" 역할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심 상품의 가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중요한 웹페이지가 바뀌면 알려 주는
스크립트를 이 컴퓨터에서 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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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박스
이 서버에서 30분마다 아래 URL의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URL: (관심 상품의 주소를 여기에 넣습니다)
가격이 50,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home/user/alerts/price-alert.txt 파일에
날짜, 시간, 가격을 기록해 주세요.
스크립트는 cron으로 30분마다 자동 실행되게
등록해 주세요.

→ AI가 웹 스크래핑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cron에 등록합니다. 내가 자고 있어도 전용기가
대신 가격을 감시합니다.

전용기 관리의 핵심: 원격 접속

전용기는 보통 모니터 없이 구석에 놓아 둡니다. 이 컴퓨터를 관리하려면 원격 접속을
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SSH(터미널 원격 접속): 메인 컴퓨터의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전용기를
조종합니다. 글자만 오가기 때문에 가볍고 빠릅니다. -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나 파워셸에서
ssh 사용자이름@전용기IP주소 입력 - 맥/리눅스: 터미널에서 같은 명령 입력

- 원격 데스크톱(화면 원격 접속): 전용기의 화면을 통째로 내 컴퓨터에 띄워서 마우스로
조작합니다. 화면이 보이니 편하지만 좀 더 무겁습니다.

대부분의 관리 작업은 SSH로 충분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SSH를 통해 명령을 보내면,
전용기에서 그 명령이 실행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 SSH 접속이 안 되면: 전용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유선 랜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전용기 곁에 가서 모니터를 잠깐 연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전용기가
갑자기 꺼져 있으면: BIOS 설정에서 "정전 후 자동 켜짐(AC Power Recovery)" 옵션을 켜
두세요. 정전이 복구된 뒤 자동으로 다시 켜집니다. - 디스크가 가득 찼으면: 로그 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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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로그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설정(logrotate)을
적용하세요.

[그림: 메인 컴퓨터에서 SSH로 전용기에 접속한 터미널 화면]

세 가지 역할, 어떤 것을 고를까요

세 가지 역할을 한눈에 비교해 봅시다.

항목 가족 컴퓨터 NAS/영화관 AI 에이전트 전용기

모니터 필요 24시간 가동 추가
부품 난이도 월 전기요금 추천
대상

O X 없음 중요: 참고: 참고: 거의
없음 모든 가정

X O HDD/SSD 추가 중요: 중요:
참고: 3,000~6,000원 사진/영상
많은 가정

X O 없음 중요: 중요: 참고:
2,000~4,000원 자동화에 관심
있는 사용자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역할을 겹쳐서 맡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S와 미디어 서버를
돌리면서 동시에 cron으로 자동화 작업도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할이 많아지면
컴퓨터에 부담이 커지므로, 사양이 넉넉한 경우에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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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핵심 요약

이 장에서 우리는 되살린 컴퓨터에 새 역할을 부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거실에 놓으면 가족 모두가 쓰는 인터넷 컴퓨터이자 아이의 공부 컴퓨터가 됩니다.
리눅스에는 교육용 무료 프로그램이 풍부하고, 사용자 계정을 나누면 각자의 공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하드디스크를 꽂고 오픈미디어볼트를 설치하면 우리 집 전용 파일 창고(NAS)가
됩니다. 여기에 젤리핀을 추가하면 넷플릭스처럼 영화를 골라 보는 미디어 서버까지
됩니다.

셋째, 구석에 놓고 24시간 켜 두면 밤새 일하는 AI 에이전트 전용기가 됩니다. 백업, 감시,
보고서 작성 같은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한 줄 정리

버릴 뻔한 컴퓨터가 가족의 인터넷 창구, 우리 집 파일 창고, 밤새 일하는 AI 비서로 다시
태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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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부

오류와 작업 환경을 차분하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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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무서운 오류 메시지, AI에게 읽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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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파랗게 변하더니 영어와
숫자가 가득 찬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KERNEL_DATA_INPAGE_ERROR"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컴퓨터는 혼자 재부팅되었고, 아이가 쓰던 문서는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며칠째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경험을 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하지만 사실 컴퓨터는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영어와 숫자와 코드로 되어 있어서 알아듣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이 장에서는 컴퓨터가 남기는 기록을 AI에게 읽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복사해서 AI에게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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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오류 메시지, 왜 그렇게 무섭게 생겼을까요

오류 메시지는 원래 컴퓨터 개발자가 읽으라고 만든 것입니다. 개발자는 영어와 코드에
익숙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외국어로 된
병원 진단서를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류 메시지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려
주는 보고서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경고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경고등은 "여기를 살펴보세요"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기록하거나 복사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도 좋습니다. 이 메시지만 있으면
AI가 통역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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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이벤트 로그: 컴퓨터 안에 숨겨진 블랙박스

비행기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를 열어서 원인을 찾습니다.
컴퓨터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벤트 로그(event log)입니다.

이벤트 로그란, 컴퓨터가 스스로 적는 일기장입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몇 시 몇 분에 오류가 발생했다", "몇 시 몇 분에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꺼졌다"와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동안에도,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이벤트 로그는 쉬지 않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상황에서도, 이벤트 로그를 열면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기장이 영어와 코드 번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AI에게 이벤트 로그를 보여 주면, AI가 그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벤트 로그를 여는 방법은 운영체제마다 다릅니다.

- 윈도우: 키보드에서 Win 키와 X 키를 동시에 누른 뒤, 목록에서 "이벤트 뷰어"를
선택합니다. - 맥: "콘솔(Console)" 앱을 실행합니다. Spotlight 검색에서 "콘솔"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 리눅스: 터미널에서 journalctl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림: 윈도우 이벤트 뷰어 첫 화면. 왼쪽에 'Windows 로그' > '시스템' 항목이 선택되어
있고, 가운데 목록에 빨간 느낌표(오류) 항목이 보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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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이벤트 로그에서 컴퓨터가 꺼진 이유 찾기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원 문제일 수도
있고, 과열 때문일 수도 있고, 드라이버(driver)라는 소프트웨어의 충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버란, 컴퓨터의 부품이 운영체제와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역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는 컴퓨터가 꺼질 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원이
나가니까요. 하지만 컴퓨터가 다시 켜진 뒤에 이벤트 로그를 보면, "이전에 예기치 않게
종료되었습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의 이벤트 ID(event ID)라는 번호를
AI에게 알려 주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벤트 ID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이벤트 ID 41 (Kernel-Power):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갑자기 꺼졌다는
뜻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 문제, 과열, 또는 하드웨어 결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이벤트
ID 1001 (BugCheck): 블루스크린이 발생했을 때 기록됩니다. 어떤 코드 번호 때문에
블루스크린이 떴는지 알려 줍니다. - 이벤트 ID 6008: 이전에 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었음을 알려 줍니다.

이 번호들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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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AI에게 이벤트 로그 분석을 부탁하기

주의: 이벤트 로그를 읽는 것 자체는 안전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AI가 제안하는 해결책 중에
드라이버 제거나 설정 변경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변경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복원
지점을 만들어 두세요.

1단계: 이벤트 뷰어를 엽니다. (Win+X → 이벤트 뷰어) 2단계: 왼쪽 트리에서 "Windows
로그" →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3단계: 가운데 목록에서 빨간 느낌표(오류) 또는 노란
삼각형(경고) 항목을 찾습니다. 4단계: 해당 항목을 더블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5단계: 상세 정보 창의 내용을 전체 선택(Ctrl+A)하고 복사(Ctrl+C)합니다. 6단계: AI에게
다음 프롬프트와 함께 붙여넣기 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1: 갑작스러운 종료 원인 분석
어제 오후 3시쯤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아래는
윈도우 이벤트 뷰어의 시스템 로그에서 그 시간대의 오류
항목을 복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해 주세요. 어떤 부품이나 프로그램이 원인인지
알려 주고, 해결 방법을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안내해 주세요.
[여기에 이벤트 로그 내용을 붙여넣기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이벤트 ID의 의미, 원인 후보, 그리고 안전한 순서의 해결
단계를 알려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2: 반복 종료 패턴 분석
최근 2주 동안 컴퓨터가 3번 갑자기 꺼졌습니다.
이벤트 뷰어에서 이벤트 ID 41번(Kernel-Power)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3건의 상세 로그를
붙여넣겠습니다. 세 건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전원 문제
인지, 과열인지, 드라이버 문제인지 판단해 주세요.
판단 근거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이벤트 로그 3건을 붙여넣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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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반복 패턴에서 공통 원인을 추려 내고,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부터 점검 순서를 제시합니다.

[그림: 이벤트 뷰어에서 이벤트 ID 41 항목을 더블클릭한 상세 화면. '일반' 탭에
BugcheckCode, PowerButtonTimestamp 등의 정보가 보이는 모습]

안 될 때는 이렇게: 이벤트 뷰어에 기록이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렵다면, 오른쪽의 "현재 로그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세요. "이벤트 수준"에서 "크리티컬"과 "오류"만 체크하면, 심각한
문제만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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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하드웨어 고장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구분하기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수리점에 가야 하나, 아니면
내가 고칠 수 있나?"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hardware)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품입니다. 메모리 칩, 하드디스크, 전원
장치, 그래픽카드 같은 것입니다. 소프트웨어(software)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제, 드라이버, 앱 같은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 나면 하드웨어 문제이고, 내비게이션
앱이 멈추면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엔진 고장은 정비소에 가야 하지만, 앱 멈춤은
재시작하면 해결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 문제는 부품을 교체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문제는
설정을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증상만 보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증상은 하드웨어 문제(과열, 전원 불량)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문제(드라이버 충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AI 에이전트가 도움이 됩니다.

구분하는 힌트 몇 가지

아래 표는 하드웨어 문제와 소프트웨어 문제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단서입니다.

하드웨어 문제 의심 소프트웨어 문제 의심

발생 시점 무작위, 예고 없이 특정 프로그램 실행 시 이상한 소리/냄새 있음 (팬 소음, 타는
냄새) 없음 안전 모드에서 같은 증상 반복 증상이 사라짐 최근 변경 사항 부품 추가/교체
프로그램 설치/업데이트 이벤트 로그 WHEA, 디스크 오류 Application Error



336 (김경진 변호사 저)

실습: AI에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분을 부탁하기

프롬프트 예제 3: 하드웨어 vs 소프트웨어 판별
내 컴퓨터에서 아래 증상이 반복됩니다.
- 게임 중에 화면이 갑자기 멈추고 "찢어진" 듯한 모양
(화면 깨짐)이 나타납니다.
- 5초 뒤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 이벤트 뷰어에 "Display driver stopped responding"
오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이 그래픽카드 하드웨어 고장인지,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구분하는 점검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주세요. 각 단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하드웨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소프트웨어"로 분기하는
형태로 알려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온도 확인, 드라이버 재설치,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순서로
원인을 좁혀 나가는 절차를 알려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4: SMART 경고 해석
컴퓨터를 켤 때마다 "S.M.A.R.T. Status Bad" 경고가
뜹니다. 이 경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디스크를 당장 교체해야 하는 긴급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는 방법을 중요한 파일
부터 순서대로 안내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S.M.A.R.T.(Self-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Technology)라는 디스크 자가 진단 기능의 의미와, 긴급도 판단 기준, 백업 우선순위를
알려 줍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이벤트 로그를 복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류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AI에게 보여 주세요. 클로드(Claude)나 챗GPT(ChatGPT) 같은 AI는 사진 속의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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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블루스크린,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블루스크린(Blue Screen of Death, BSOD)은 윈도우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오류
화면입니다. 하늘색 배경에 슬픈 표정의 이모지가 나오고, 영어로 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블루스크린에는 아주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정지 코드(stop
code)입니다. "IRQL_NOT_LESS_OR_EQUAL"이나
"KERNEL_DATA_INPAGE_ERROR" 같은 문구가 그것입니다. 이 코드는 컴퓨터가 왜
멈췄는지를 알려 주는 핵심 단서입니다.

블루스크린이 뜨면 이렇게 하세요.

1. 당황하지 말고 화면의 정지 코드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2. 컴퓨터가 재부팅된 뒤, 그
사진을 AI에게 보여 줍니다. 3. AI가 정지 코드의 의미와 해결 방법을 알려 줍니다.

윈도우 10 이상에서는 블루스크린에 QR 코드도 표시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QR 코드를
스캔하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도움말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의
설명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AI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이 더 편합니다.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면 윈도우는 덤프 파일(dump file)이라는 기록도 남깁니다. 이 파일은
블루스크린이 발생한 순간의 컴퓨터 상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녹음과 같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5: 블루스크린 정지 코드 해석
어제 블루스크린이 떴습니다. 정지 코드는
"KERNEL_DATA_INPAGE_ERROR"이고, 실패한 항목에
"ntfs.sys"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코드가 무슨 뜻인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원인이 디스크
문제인지, 메모리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가능성을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각의 점검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338 (김경진 변호사 저)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정지 코드의 의미(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다가 실패했다는
뜻), 디스크 건강 점검 방법, 메모리 진단 방법 등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6: 블루스크린 반복 패턴 분석
최근 3개월 동안 블루스크린이 5번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뷰어에서 이벤트 ID 1001(BugCheck)을 검색하면
5건이 나옵니다. 아래에 5건의 로그를 붙여넣겠습니다.
공통 원인이 있는지 분석해 주세요. 블루스크린이 특정
프로그램 사용 중에만 발생하는 패턴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이벤트 로그 5건을 붙여넣기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5건의 블루스크린 기록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된
드라이버나 모듈을 찾아내고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림: 윈도우 블루스크린 화면. 하단에 정지 코드가 표시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찍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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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리눅스와 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만 오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리눅스와 맥도 자신만의 기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 AI에게 해석을 맡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맥에서 오류 로그 확인하기: 맥에서는 "콘솔(Console)" 앱을 사용합니다.
Spotlight(Command+Space)에서 "콘솔"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콘솔 앱을 열면
시스템이 남긴 로그가 시간순으로 나옵니다. "오류" 또는 "결함"으로 표시된 항목을
복사해서 AI에게 보여 주세요.

리눅스에서 오류 로그 확인하기: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에서 journalctl 명령을 사용합니다.
특히 journalctl -p err -b라고 입력하면, 이번 부팅 이후에 발생한 오류만 골라서 보여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7: 리눅스 시스템 로그 해석
리눅스 민트를 사용 중입니다. 어젯밤에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고 재부팅되었습니다. 아래는 터미널에서
journalctl -p err -b -1 명령으로 확인한 이전 부팅의
오류 로그입니다. 이 내용을 컴퓨터 초보자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해 주세요. 특히 하드웨어 문제를 가리키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journalctl 출력 내용을 붙여넣기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리눅스 시스템 로그의 각 줄을 해석하고, I/O error(디스크
문제), GPU hang(그래픽 문제), OOM(메모리 부족) 같은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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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8: 맥 커널 패닉 해석
맥북에서 갑자기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여
재시동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콘솔 앱에서
"panic"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아래에 붙여넣습니다.
이 커널 패닉 로그를 해석해 주세요. 외장 장치 문제인지,
내장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판단하는
근거를 함께 설명해 주세요.
[콘솔 앱의 로그를 붙여넣기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맥의 커널 패닉(kernel panic, 맥 버전의 블루스크린)
로그를 분석하고, 원인이 되는 커널 확장(kext)이나 하드웨어를 짚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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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오류 메시지를 대하는 마음가짐 세 가지

이 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오류 메시지를 대할 때 기억할 세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 기록하세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사진을 찍거나 텍스트를 복사하세요. 그
메시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둘째, 번역을 맡기세요. 복사한 메시지를 AI에게 붙여넣고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세요. AI는 영어든 코드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꿔 줍니다.

셋째, 안전하게 고치세요. AI가 알려 주는 해결책을 따르되, 위험도가 낮은 방법부터 하나씩
시도하세요. 설정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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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핵심 요약

- 오류 메시지는 컴퓨터가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입니다. 무섭게 생겼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 이벤트 로그는 컴퓨터의 블랙박스입니다. 윈도우는 이벤트 뷰어,
맥은 콘솔 앱, 리눅스는 journalctl로 확인합니다. - 오류 메시지나 이벤트 로그를 복사해서
AI에게 붙여넣기만 하면, AI가 쉬운 말로 해석하고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 하드웨어
문제와 소프트웨어 문제는 이벤트 로그의 키워드, 발생 패턴, 안전 모드 테스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오류 메시지는 복사해서 AI에게 넘기세요.
AI가 통역해 주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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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작업 환경, AI와 함께 반듯하게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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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글자가 깨지고, 소리가 사라지는 날

금요일 오후, 거래처에서 보낸 견적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모두 네모 칸이나
물음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프린터로 출력을 걸었더니 이번에는 "프린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모니터를 하나 더 연결했더니 화면 크기가
뒤죽박죽이 되었고, 영상 회의를 시작하자 소리가 헤드폰이 아니라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모이면 하루를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네 가지 골칫거리를 AI 에이전트와 함께 말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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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한글이 깨질 때: 인코딩 문제를 AI로 해결하기

한글 깨짐이란 무엇인가요

컴퓨터는 글자를 숫자로 저장합니다. '가'라는 글자를 어떤 번호로 저장할지 정하는 규칙을
인코딩(encoding)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규칙이 여러 가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택배 상자에 물건을 넣고 '3번 칸에 있어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다른 창고의 3번 칸을 열면 전혀 다른 물건이 나옵니다. 한글 깨짐도 같은
원리입니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다른 규칙을 쓰면 글자가 깨져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코딩은 UTF-8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프로그램이나
한국에서 만든 일부 소프트웨어는 EUC-KR이나 CP949 같은 옛 규칙을 아직도 사용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글 깨짐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깨지나요

한글이 깨지는 대표적인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이나 편집기에서 열었을 때 글자가 모두 이상한 기호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파일의 인코딩이 현재 프로그램이 기대하는 인코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CSV 파일을 엑셀(Excel)에서 열었을 때 한글만 깨지는 경우입니다. 엑셀은 파일 앞에
BOM(Byte Order Mark)이라는 작은 표시가 없으면 파일을 UTF-8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BOM은 "이 파일은 UTF-8이에요"라고 엑셀에게 알려 주는 이름표 같은 것입니다.

셋째, 압축 파일을 풀었을 때 파일 이름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압축할 때 쓴 인코딩과 풀 때
쓰는 인코딩이 다르면 파일 이름이 엉망이 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해결을 맡기기



347 (김경진 변호사 저)

이런 문제는 AI 에이전트에게 맡기면 몇 마디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바로 사용해 보세요.

프롬프트 예제 1
이 폴더에 있는 텍스트 파일들의 인코딩을
자동으로 판별해서, UTF-8이 아닌 파일을
전부 UTF-8로 변환해 주세요. 변환 전에
원본은 백업 폴더에 복사해 주세요.

→ AI가 각 파일의 현재 인코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EUC-KR이나 CP949로 된 파일을
찾아서 UTF-8로 바꿔 줍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2
CSV 파일을 엑셀에서 열면 한글이 깨집니다.
이 CSV 파일 앞에 UTF-8 BOM을 붙여서
엑셀에서 한글이 정상으로 보이게
고쳐 주세요.

→ AI가 파일 맨 앞에 3바이트짜리 BOM 표시를 추가합니다. 이 작은 표시 하나로 엑셀이
파일을 올바르게 읽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3
압축 파일을 풀면 파일 이름이 깨집니다.
원래 파일 이름을 복구해 주세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입니다.

→ AI가 깨진 파일 이름의 원래 인코딩을 추정하고, 올바른 한글 이름으로 되돌려 줍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인코딩 변환 후에도 일부 글자가 여전히 깨져 보인다면, 원본 파일 자체가 손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AI에게 "손상된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라고 추가로 요청하면, 어느
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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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메모장에서 인코딩을 UTF-8로 지정하여 저장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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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프린터가 안 될 때: AI와 함께 원인 찾기

프린터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가장 골치 아픈 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린터가
작동하려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드라이버(driv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드라이버란 컴퓨터와 프린터가
대화하는 데 필요한 통역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연결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USB로 직접
꽂았든,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했든, 둘 사이의 통신이 끊기면 출력이 안 됩니다. 셋째, 인쇄
대기열(print queue)이 막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실패한 인쇄 작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새 작업이 뒤에서 꼼짝도 못 합니다.

비유하자면, 프린터 출력은 음식 배달과 비슷합니다. 주문(인쇄 명령)이 접수되고,
배달원(드라이버)이 길(연결)을 따라 가게(프린터)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 어디
하나라도 막히면 배달이 안 됩니다.

운영체제별 프린터 작동 방식

윈도우에서는 WIA(Windows Image Acquisition)라는 방식으로 프린터와 스캐너를
관리합니다. 맥에서는 CUPS(Common UNIX Printing System)와 AirPrint를
사용합니다. 리눅스에서도 CUPS를 기본으로 쓰며, 제조사 드라이버가 없으면 오픈 소스
드라이버를 활용합니다.

세 운영체제 모두 원리는 같습니다. '프린터를 찾고, 드라이버로 연결하고, 인쇄 명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점검해 줍니다.

주의: 프린터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하거나 삭제할 때는, 먼저 현재 드라이버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AI에게 "현재 프린터 드라이버 정보를 백업해 주세요"라고 먼저 요청하면
안전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프린터 문제 해결 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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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4
프린터가 목록에는 보이지만 출력이
안 됩니다. 인쇄 대기열에 실패한 작업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전부
지워 주세요. 그 다음 테스트 페이지를
출력해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AI가 인쇄 대기열을 정리하고, 프린터 스풀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뒤, 테스트 페이지를
보내 줍니다. 막힌 배달 줄을 한 번에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5
네트워크 프린터가 갑자기 인식되지
않습니다. 프린터 IP 주소로 핑을 보내서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방화벽이
프린터 통신을 막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세요.

→ AI가 프린터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방화벽 규칙까지 점검합니다. 연결이
끊긴 원인을 단계별로 좁혀 줍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테스트 페이지도 출력되지 않는다면, 드라이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AI에게 "프린터 드라이버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드라이버를 찾아서 알려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AI가 드라이버를 깨끗이 지우고,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림: 윈도우 설정 → 장치 → 프린터 및 스캐너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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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멀티 모니터 배치를 내 마음대로 고정하기

모니터를 여러 대 쓰면 생기는 골치거리

모니터를 2대 이상 쓰면 작업 효율이 크게 좋아집니다. 왼쪽에는 문서를, 오른쪽에는 참고
자료를 띄워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마우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책상 위에서
모니터가 오른쪽에 있는데, 화면 설정에서는 왼쪽에 있다고 되어 있으면 마우스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글자 크기입니다. 24인치 모니터와 14인치 노트북 화면을 함께 쓰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창을 옮길 때 글자가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이것은 두 화면의
배율(DPI) 설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율이란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와 아이콘의 크기를
조절하는 값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창 위치가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도킹 스테이션에 꽂으면 외부
모니터에 창을 예쁘게 배치해 둡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빼고 다시 꽂으면 모든 창이 한
화면에 뭉쳐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모니터 정리 맡기기

프롬프트 예제 6
모니터 2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책상
배치에 맞게 주 모니터를 왼쪽으로,
보조 모니터를 오른쪽으로 설정해 주세요.
두 모니터의 배율도 글자 크기가 비슷하게
맞춰 주세요.

→ AI가 현재 모니터 배치를 확인하고, 실제 위치에 맞게 좌우를 재배열합니다. 배율도 두
화면에서 글자가 비슷한 크기로 보이도록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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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7
노트북을 도킹 스테이션에 꽂을 때와
뺄 때 창 배치가 자동으로 복원되게
만들어 주세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입니다.

→ AI가 모니터 연결 상태를 감지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도킹할 때마다 이전 창 배치를
자동으로 되살려 줍니다.

운영체제별 차이

윈도우 11에서는 설정 → 시스템 → 디스플레이에서 모니터 배치를 조정합니다. 맥에서는
시스템 설정 → 디스플레이 → 정렬에서 모니터 위치를 드래그합니다. 리눅스에서는
배포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설정 →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영체제든 AI에게 현재 환경을 알려 주면, 해당 운영체제에 맞는 방법으로 안내해 줍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배율이 다른 두 모니터 사이에서 창을 옮길 때 글자가 흐릿해지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다음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세요.

프롬프트 예제 8
배율이 다른 두 모니터 사이에서 창을
옮기면 글자가 흐려집니다. 프로그램별로
높은 DPI 설정을 적용해서 흐림 현상을
줄여 주세요.

→ AI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의 호환성 설정을 하나씩 조정해 줍니다. 프로그램마다 DPI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림: 윈도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모니터 배치를 조정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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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오디오 장치를 내 마음대로 고정하기

소리가 엉뚱한 곳에서 나오는 이유

컴퓨터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운영체제가 '기본 출력
장치'를 마음대로 바꿔 버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스피커, USB 헤드셋, HDMI로 연결된 모니터 스피커가 동시에 있다고
합시다. 모니터를 새로 연결하거나,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운영체제가 "아, 새 장치가
생겼네? 이쪽으로 소리를 보내야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헤드셋으로 듣고 있던 음악이
갑자기 모니터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는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집에 문이 3개 있는데, 택배 기사가 올 때마다 매번
다른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갑니다. 내가 원하는 문 앞에 "여기에 놓으세요"라는 표시를 해
두면 해결됩니다. 오디오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장치를 고정하고, 자동 전환 기능을
꺼 두면 됩니다.

운영체제별 오디오 관리 방식

윈도우에서는 Windows Audio 서비스가 소리를 관리합니다. 설정 → 시스템 → 소리에서
기본 출력 장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에서는 HDMI나 DisplayPort 모니터를
연결할 때 소리 출력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에서는 CoreAudio가 소리를 담당합니다. 시스템 설정 → 사운드에서 출력 장치를
선택합니다. 리눅스에서는 PipeWire나 PulseAudio가 소리를 관리하며, 터미널 명령으로
기본 장치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오디오 정리 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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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9
내 컴퓨터에 연결된 오디오 출력 장치를
전부 목록으로 보여 주세요. 그리고
USB 헤드셋을 기본 출력 장치로 고정해서,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재부팅해도
바뀌지 않게 해 주세요.

→ AI가 연결된 모든 오디오 장치 목록을 보여 주고, 원하는 장치를 기본값으로 고정합니다.
HDMI 모니터의 자동 전환 기능도 함께 꺼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10
단축키 하나로 헤드폰 출력과 스피커 출력을
번갈아 전환하는 도구를 만들어 주세요.
전환될 때 현재 출력 장치 이름이 화면에
잠깐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 AI가 간단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단축키 한 번으로 출력 장치가 전환되고, 화면에
"지금 출력: 헤드폰"처럼 알림이 뜹니다.

검증하는 방법

오디오 설정을 변경한 뒤에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재부팅 후에도 기본 장치가 바뀌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분리했을 때 소리 출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여러 프로그램에서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간혹 특정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출력 장치를 지정해 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기본 장치를 고정했는데도 재부팅 후 다시 바뀐다면, 운영체제의 자동 전환 기능이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롬프트로 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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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11
오디오 출력 장치의 자동 전환 기능을
꺼 주세요. 새 장치가 연결되어도
기본 출력이 바뀌지 않게 설정해 주세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11입니다.

→ AI가 윈도우의 오디오 자동 전환 설정을 비활성화합니다. 필요한 경우 레지스트리
수정도 안내하되, 변경 전에 반드시 백업을 먼저 만듭니다.

[그림: 윈도우 소리 설정에서 기본 출력 장치를 선택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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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점검하는 작업 환경 종합 진단

지금까지 인코딩, 프린터, 모니터, 오디오 문제를 하나씩 다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컴퓨터를 세팅했거나, 사무실을 옮겼거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한 직후에 한꺼번에 터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AI 에이전트에게 작업 환경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12
내 작업 환경을 종합 점검해 주세요.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기본 인코딩이 UTF-8인지
2) 프린터가 정상 연결되어 있는지
3) 모니터 배치와 배율이 올바른지
4) 기본 오디오 출력 장치가 내가 원하는
장치로 고정되어 있는지
각 항목의 상태를 진단 보고서로
정리해 주세요.

→ AI가 네 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고, 정상인 것과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보고서로 만들어 줍니다. 문제가 있는 항목은 해결 방법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13
방금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된 항목을
하나씩 고쳐 주세요. 각 항목을 고치기
전에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고친 뒤에
정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 AI가 문제 항목을 변경 전 상태 기록 → 수정 → 확인의 순서로 하나씩 처리합니다.
4장에서 배운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기'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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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핵심 요약

이번 장에서 다룬 네 가지 문제를 정리합니다.

첫째, 한글 깨짐은 인코딩 불일치가 원인입니다. AI에게 파일의 인코딩을 판별하고
UTF-8로 통일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결됩니다. 엑셀에서 CSV 한글이 깨지면 BOM을
추가하면 됩니다.

둘째, 프린터 문제는 드라이버, 연결, 인쇄 대기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AI에게 대기열 정리와 연결 상태 확인을 한 번에 맡길 수 있습니다.

셋째, 멀티 모니터는 실제 배치에 맞게 좌우 위치와 배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도킹 시 창
복원 기능은 스크립트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디오 장치는 기본 출력을 고정하고, 자동 전환 기능을 끄면 소리가 엉뚱한 곳에서
나오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작업 환경의 작은 불편들은 AI 에이전트에게 "진단 → 수정 → 확인"을 한 번에
맡기면, 직접 설정 메뉴를 헤매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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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부

AI 에이전트 고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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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장. 다섯 가지 프롬프트 패턴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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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으신 독자분은 이미 꽤 많은 프롬프트를 써 보셨을 것입니다. 파일을 정리하고,
백업을 만들고, 느린 컴퓨터를 진단하고, 오래된 맥에 리눅스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AI 에이전트에게 건넨 부탁은 생각보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유형을 정리합니다. 딱 다섯 가지 패턴만 기억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프롬프트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요리사가 볶기, 끓이기, 굽기, 찌기, 튀기기만
알아도 대부분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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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왜 패턴을 알아야 할까요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건 이런
종류의 문제야"라고 빠르게 분류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꺼내 씁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부탁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진단형이네" 또는 "이건
자동화형이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5장에서 배운 프롬프트의 기본 구조를 떠올려 봅시다. 좋은 프롬프트에는 상황, 목표, 확인
방법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섯 가지 패턴은 이 기본 구조 위에 목적별 뼈대를 얹어 주는
것입니다. 빈칸 채우기처럼 상황만 바꿔 넣으면 되니까, 프롬프트를 쓰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다섯 가지 패턴은 이 책의 사례집(50가지 사례, 250개 프롬프트)에서 실제로 사용한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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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패턴 1 — 진단형: "먼저 살펴봐 주세요"

언제 쓰나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모를 때 씁니다. 의사에게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한번
봐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AI에게 먼저
살펴보고 원인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패턴의 뼈대

진단형 프롬프트에는 아래 다섯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①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② 운영체제와 장비 정보를 알려 줍니다.
③ "위험한 설정 변경은 아직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안전 경계를 정합니다. ④ 확인해야 할
항목을 우선순위 순서로 정리해 달라고 합니다. ⑤ 정상일 때 보여야 할 모습과 비정상일 때
다음 단계를 함께 적어 달라고 합니다.

핵심 원리: 측정이 먼저, 손대기는 나중

진단형 프롬프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직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입니다. 4장에서
배운 다섯 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느낌보다 측정이 먼저"를 프롬프트 안에 넣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지요.

실전 예제

예제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AI
에이전트에게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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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1-1: 인터넷이 느린 원인 진단
내 환경에서 "인터넷이 느린 문제"를 진단해 주세요.
증상: 유튜브 영상이 자주 멈추고, 파일 다운로드가
예전보다 절반 이상 느려졌습니다.
운영체제: 윈도우 11, 와이파이 연결입니다.
먼저 위험한 설정 변경은 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항목을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각 단계마다 "정상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와
"비정상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확인한다"를 함께
적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와이파이 채널 혼잡도, DNS 응답 속도, 랜 카드 드라이버
상태 같은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계획을 만들어 줍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니
안전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1-2: 부팅이 느린 원인 진단
내 환경에서 "부팅이 느린 문제"를 진단해 주세요.
증상: 전원 버튼을 누른 뒤 바탕화면이 나올 때까지
1분 30초가 걸립니다. 예전에는 30초면 됐습니다.
운영체제: 윈도우 10, SSD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한 설정 변경은 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항목을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핵심 확인 항목은 시작 프로그램, 서비스, 드라이버,
이벤트 로그입니다.
각 단계마다 "정상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와
"비정상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확인한다"를 함께
적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시작 프로그램 목록 확인, 이벤트 뷰어 부팅 로그 분석,
디스크 상태 점검 같은 단계를 순서대로 안내해 줍니다.

진단형 패턴을 쓸 때 팁

진단형 프롬프트를 쓸 때는 증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가
느려요"보다 "크롬을 열면 10초 동안 멈춰요"라고 쓰는 것이 훨씬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배가 아파요"보다 "밥 먹고 30분 뒤에 왼쪽 아랫배가 아파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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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의사가 더 빨리 원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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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패턴 2 — 직접 실행형: "직접 고쳐 주세요"

언제 쓰나요

문제가 무엇인지 대략 알고 있고, AI 에이전트가 직접 손을 대서 고쳐 주기를 바랄 때
씁니다. 클로드 코드(Claude Code)처럼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수리 기사에게 "이 부분이 고장인 것 같은데, 직접 고쳐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패턴의 뼈대

직접 실행형 프롬프트에는 아래 다섯 가지 단계가 들어갑니다.

① 현재 상태를 먼저 측정해 주세요. ② 원인을 좁혀 주세요. ③ 되돌릴 수 있는 변경부터
적용해 주세요. ④ 재부팅이 필요하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⑤ 전후 결과를 숫자로 검증해
주세요.

주의: 안전 주의: 직접 실행형 프롬프트를 쓸 때는 반드시 "삭제, 포맷, 레지스트리 대량 수정
같은 위험한 작업은 실행 전에 백업 또는 복구 절차를 먼저 마련해 주세요"라는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지켜 줍니다.

핵심 원리: 되돌릴 수 있는 것부터

직접 실행형의 핵심은 "되돌릴 수 있는 변경부터"입니다. 옷을 살 때도 환불이 되는
가게에서 먼저 사 보는 것이 안전하지요. AI에게도 마찬가지로 "되돌리기 쉬운 것부터 해
주세요"라고 순서를 정해 주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전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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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2-1: 다운로드 폴더 자동 정리
이 컴퓨터의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다운로드 폴더 자동 정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증상: PDF, ZIP, 이미지, 설치 파일이 계속 쌓여서
매주 수동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윈도우 11입니다.
1) 현재 다운로드 폴더 상태를 측정해 주세요.
2) 원인을 좁혀 주세요.
3) 되돌릴 수 있는 변경부터 적용해 주세요.
4) 재부팅이 필요하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5) 이동한 파일 수, 분류 규칙별 결과를 기록해서
전후를 비교해 주세요.
주의: 삭제·포맷 같은 위험한 작업은 실행 전에 백업
또는 복구 절차를 먼저 마련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다운로드 폴더의 파일 수와 종류를 먼저 세어 보고,
확장자별 분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직접 정리해 줍니다. 위험한 삭제는 하지 않고, 분류만
해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2-2: 시작 프로그램 정리
이 컴퓨터의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부팅 시 자동 실행 프로그램 정리"를 해 주세요.
증상: 부팅에 1분 30초가 걸립니다.
운영체제: 윈도우 11입니다.
1) 현재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뽑아 주세요.
2) 끄면 안 되는 것과 꺼도 되는 것을 구분해 주세요.
3) 되돌릴 수 있는 변경부터 적용해 주세요.
4) 부팅 시간을 전후로 측정해서 비교해 주세요.
주의: 보안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필수 서비스는
절대 끄지 말아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현재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보여 주고, 안전하게 끌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비활성화해 줍니다. 부팅 시간 측정도 자동으로 해 줍니다.

직접 실행형 패턴을 쓸 때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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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행형 프롬프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안전 경계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알아서
다 고쳐 줘"라고만 쓰면, AI가 레지스트리를 수정하거나 중요한 서비스를 끄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위험한 작업은 하지 말아 주세요" 또는 "먼저 확인을 받아 주세요"라는
안전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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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패턴 3 — 비교 측정형: "전후를 숫자로 비교해 주세요"

언제 쓰나요

"정말 좋아졌나?"를 확인하고 싶을 때 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
것처럼, 컴퓨터도 숫자로 전후를 비교해야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배운
다섯 가지 약속 가운데 마지막, "해결됐는지는 숫자로 확인합니다"를 프롬프트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패턴의 뼈대

비교 측정형 프롬프트에는 아래 다섯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① 현재 문제를 한 줄로 적습니다. ② 측정할 항목을 정합니다. (예: 부팅 시간, 다운로드
속도, 디스크 사용량) ③ 변경 전 기준값을 3번 이상 측정해 달라고 합니다. ④ 한 번에 설정
하나만 바꾸는 A/B 테스트를 설계해 달라고 합니다. ⑤ 결과를 표 형태로 정리해 달라고
합니다.

핵심 원리: 한 번에 하나만 바꾸기

비교 측정형의 핵심은 "한 번에 하나만 바꾸기"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물의 양과 불의
세기를 동시에 바꾸면, 맛이 달라졌을 때 어느 쪽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컴퓨터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바꾸고 그때마다 측정해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전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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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3-1: DNS 변경 효과 비교
"DNS 서버 변경"에 대해 숫자로 전후 비교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문제: 웹페이지를 열 때 첫 화면이 뜨기까지
3~5초 걸립니다.
측정 항목: 통신사 기본 DNS, 구글 DNS(8.8.8.8),
클라우드플레어 DNS(1.1.1.1)의 응답 시간입니다.
변경 전 기준값을 3번 이상 측정하고 평균·최소·최대를
남긴 뒤, 한 번에 DNS 하나만 바꾸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설계해 주세요.
결과는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개선율 /
부작용 / 유지 여부" 표로 정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현재 DNS의 응답 속도를 여러 번 측정하고, 다른 DNS로
바꾼 뒤의 결과를 표로 정리해 줍니다. 어떤 DNS가 가장 빠른지 숫자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3-2: 메모리 사용량 전후 비교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정리"에 대해 숫자로 전후
비교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문제: 크롬을 열면 메모리 사용량이 4GB를
넘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느려집니다.
측정 항목: 크롬 메모리 사용량, 확장 프로그램별
메모리 점유, 탭 10개 열었을 때 총 사용량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한 번에 하나씩 끄면서 측정하는
A/B 테스트를 설계해 주세요.
결과는 표로 정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씩 끄면서 메모리 변화를 표로
만들어 줍니다. 어떤 확장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비교 측정형 패턴을 쓸 때 팁

결과 표의 마지막 칸에 "유지 여부"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좋아졌더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그 변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DNS를 바꿔서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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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졌지만 특정 사내 시스템이 접속 안 되면, 그 변경은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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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패턴 4 — 자동화형: "반복되게 만들어 주세요"

언제 쓰나요

한 번 해결한 일을 매번 손으로 반복하기 싫을 때 씁니다. 매일 아침 알람 시계가 울리면
일어나는 것처럼, 컴퓨터에도 "매일 밤 12시에 이 일을 해"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파일 정리, 백업, 스크린샷 분류 같은 일들이 모두 자동화형 프롬프트로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패턴의 뼈대

자동화형 프롬프트에는 아래 다섯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① 자동화할 작업을 설명합니다. ② 중점적으로 확인할 항목을 나열합니다. ③ 스크립트
언어를 지정합니다. (파워셸, 배시, 파이썬 등) ④ 스크립트에 반드시 포함할 기능을
적습니다: 현재 상태 수집, 로그 저장, 오류 감지, 요약 보고서, 원상복구 정보 보존. ⑤
처음에는 dry-run(연습 모드)으로 실행해 달라고 합니다.

핵심 원리: 먼저 연습, 나중에 실전

자동화형의 핵심은 "처음에는 연습 모드(dry-run)로 실행하기"입니다. 연습 모드란 실제로
파일을 옮기거나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는 계획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도 도로에 나가기 전에 연습장에서 먼저 연습하지요. 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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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4-1: 매일 밤 자동 백업 만들기
"문서 폴더 자동 백업"을 반복 실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해 주세요.
중점 항목: 증분 백업, 체크섬 검증, 보존 기간 30일,
실패 시 알림, 복구 테스트입니다.
윈도우 11 환경에 맞는 파워셸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세요.
스크립트에는 다음 기능을 포함해 주세요:
① 현재 백업 상태 수집
② 시간 기록이 들어간 로그 저장
③ 오류 감지와 알림
④ 요약 보고서 생성
⑤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정보 보존
처음에는 dry-run 모드로 실행해서, 무엇을 백업할지
미리보기만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매일 밤 바뀐 파일만 골라서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성공
여부를 로그로 남기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실제 복사 없이 계획만
보여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4-2: 오래된 파일 자동 정리
"오래된 파일 자동 아카이브"를 반복 실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해 주세요.
중점 항목: 1년 넘게 열지 않은 파일 탐색, 중복 파일
검출, 아카이브 폴더 이동, 규칙 문서화입니다.
배시(bash)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세요.
리눅스 민트 22 환경입니다.
① 현재 파일 상태 수집
② 로그 저장
③ 오류 감지
④ 요약 보고서 생성
⑤ 되돌리기 정보 보존
처음에는 dry-run 모드로 실행해 주세요.
매월 1일에 자동 실행되게 예약도 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오래된 파일 목록을 만들고, 승인을 받은 뒤에만 아카이브
폴더로 이동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매월 1일에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예약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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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니다.

자동화형 패턴을 쓸 때 팁

자동화 스크립트에는 반드시 로그를 남기도록 합니다.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기장을 쓰는 것처럼,
스크립트도 자기가 한 일을 매번 적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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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패턴 5 — 보고서형: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언제 쓰나요

AI가 내놓은 결과가 복잡할 때,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정리해 달라고 할 때
씁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으면 의사가 "이 수치는 이런 뜻이에요"라고 풀어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이해하고 싶을 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야 할 때도
유용합니다.

패턴의 뼈대

보고서형 프롬프트에는 아래 다섯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① 분석할 문제를 한 줄로 적습니다. ②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③ 보고서 형식을
지정합니다: 관찰된 사실 → 가능한 원인 → 가능성 순위 → 추가 확인 필요 사항 → 권장
조치 → 위험도 → 검증 방법. ④ 확인되지 않은 것은 "추정"이라고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⑤ 마지막에 해결 여부를 판정하는 체크리스트를 붙여 달라고 합니다.

핵심 원리: 확실한 것과 추정을 구분하기

보고서형의 핵심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기"입니다. 뉴스를 볼 때 "확인된
사실"과 "추측"이 뒤섞이면 혼란스럽지요. AI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와 "이것은 아직 추정입니다"를 명확히 나눠 달라고 하면, 보고서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실전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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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5-1: 디스크 100% 점유 분석 보고서
"디스크 100% 점유 문제"를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분석 보고서로 정리해 주세요.
상황: 작업 관리자에서 디스크가 100%에 붙어 있고,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느립니다.
윈도우 11, HDD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주세요:
관찰된 사실 → 가능한 원인 → 가능성 순위 →
추가 확인 사항 → 권장 조치 → 위험도 → 검증 방법
확인되지 않은 것은 "추정"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마지막에 해결 여부를 판정하는 체크리스트를
붙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복잡한 기술 정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원인별 가능성을
순위로 매기고, 무엇부터 해 봐야 하는지 보고서로 만들어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5-2: 와이파이 끊김 분석 보고서
"와이파이가 수시로 끊기는 문제"를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분석 보고서로 정리해 주세요.
상황: 하루에 3~4번 와이파이가 끊기고, 그때마다
직접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맥OS, 맥북 에어 2019년 모델입니다.
관찰된 사실 → 가능한 원인 → 가능성 순위 →
추가 확인 사항 → 권장 조치 → 위험도 → 검증 방법
확인되지 않은 것은 "추정"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마지막에 해결 여부를 판정하는 체크리스트를
붙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와이파이 끊김의 가능한 원인(채널 혼잡, 공유기 펌웨어,
전원 관리 설정 등)을 가능성 순서로 정리하고, 각각의 해결 방법과 위험도를 함께 알려
줍니다.

보고서형 패턴을 쓸 때 팁

보고서형 프롬프트는 다른 네 가지 패턴의 결과를 정리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형으로 원인을 찾고, 직접 실행형으로 고친 다음, 비교 측정형으로 효과를 확인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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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형으로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 완벽한 문제 해결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같은
문제가 다시 생겼을 때 이 보고서를 AI에게 보여 주면, 처음부터 다시 진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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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다섯 가지 패턴을 조합해서 쓰기

앞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패턴은 각각 따로 쓸 수도 있지만, 순서대로 엮어서 쓸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진단형):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살펴봐 주세요." 2단계(직접 실행형): "원인을
알았으니 직접 고쳐 주세요." 3단계(비교 측정형): "정말 좋아졌는지 숫자로 비교해
주세요." 4단계(자동화형): "이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자동으로 관리해 주세요."
5단계(보고서형): "전체 과정을 보고서로 정리해 주세요."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먼저 검사하고(진단),
치료하고(실행), 경과를 관찰하고(측정), 재발 방지 약을 처방하고(자동화), 진료 기록을
남기는(보고서) 것입니다.

물론 매번 다섯 가지를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라면 직접 실행형 하나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복잡한 문제라면 진단형을 두세 번 반복한 뒤에 직접 실행형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한 패턴을 골라 쓰면 됩니다.

조합 실전 예제: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어요"

이 상황에 다섯 가지 패턴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합 예제 — 1단계: 진단형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느려졌습니다. CPU, 메모리,
디스크, GPU 중 어디가 병목인지 측정 데이터로
판정해 주세요. 아직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 주세요.

→ AI가 "메모리 사용량이 90%입니다. 크롬이 3.2GB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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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제 — 2단계: 직접 실행형
크롬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 불필요한
확장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탭 관리 설정을
최적화해 주세요. 되돌릴 수 있는 변경부터
적용해 주세요.

→ AI가 확장 프로그램 3개를 비활성화하고, 비활성 탭 절전 기능을 켜 줍니다.

조합 예제 — 3단계: 비교 측정형
방금 변경한 뒤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전후를 표로 비교해 주세요.

→ AI가 "변경 전 3.2GB → 변경 후 1.8GB, 44% 감소"라는 표를 만들어 줍니다.

조합 예제 — 4단계: 자동화형
앞으로도 메모리가 80%를 넘으면 가장 많이 쓰는
프로세스 5개를 알려 주는 감시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 AI가 메모리 감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예약 작업으로 등록해 줍니다.

조합 예제 — 5단계: 보고서형
오늘 한 작업 전체를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보고서로 정리해 주세요.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주세요.

→ AI가 진단부터 해결까지의 전체 과정을 보고서 한 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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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나만의 프롬프트 만들기 — 빈칸 채우기 템플릿

다섯 가지 패턴의 구조를 기억하기 쉽도록, 빈칸 채우기 형태의 템플릿을 정리합니다. 아래
틀에서 [ ] 안의 내용만 자기 상황에 맞게 바꿔 넣으면 바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가 됩니다.

진단형 템플릿

내 환경에서 [문제 이름]을 진단해 주세요. 증상: [구체적인 증상을 한두 줄로]. 운영체제:
[윈도우/맥/리눅스 버전]. 먼저 위험한 설정 변경은 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항목을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각 단계마다 "정상이라면 이런 결과"와 "비정상이라면 다음 단계"를
함께 적어 주세요.

직접 실행형 템플릿

이 컴퓨터의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 이름]을 해결해 주세요. 증상:
[구체적인 증상을 한두 줄로]. 1) 현재 상태를 측정해 주세요. 2) 원인을 좁혀 주세요. 3)
되돌릴 수 있는 변경부터 적용해 주세요. 4) 재부팅이 필요하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5)
[측정 항목]으로 전후를 비교해 주세요. 주의: 위험한 작업은 백업 또는 복구 절차를 먼저
마련해 주세요.

비교 측정형 템플릿

[문제 이름]에 대해 숫자로 전후 비교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문제:
[한 줄 설명]. 측정 항목: [무엇을 재나요]. 변경 전 기준값을 3번 이상 측정하고, 한 번에
하나만 바꾸는 A/B 테스트를 설계해 주세요. 결과는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개선율
/ 부작용 / 유지 여부" 표로 정리해 주세요.

자동화형 템플릿

[작업 이름]을 반복 실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해 주세요. 중점 항목: [핵심 점검 사항들].
[파워셸/배시/파이썬]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세요. 스크립트에는 ① 현재 상태 수집 ② 로그
저장 ③ 오류 감지 ④ 요약 보고서 ⑤ 되돌리기 정보를 포함해 주세요. 처음에는 dry-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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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로 실행해 주세요.

보고서형 템플릿

[문제 이름]을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분석 보고서로 정리해 주세요. 상황: [구체적인
상황 설명]. 관찰된 사실 → 가능한 원인 → 가능성 순위 → 추가 확인 사항 → 권장 조치 →
위험도 → 검증 방법 순서로 작성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것은 "추정"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마지막에 해결 여부를 판정하는 체크리스트를 붙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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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패턴을 더 잘 쓰는 세 가지 비결

다섯 가지 패턴의 구조를 알았으니, 이제 더 잘 쓰는 비결을 세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비결 1: 운영체제 정보를 빠뜨리지 마세요

같은 문제라도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부팅이 느려요"라고만 쓰면
AI가 세 가지 운영체제의 방법을 다 나열해야 하니 답이 길어지고 핵심이 흐려집니다.
운영체제를 한 줄만 적어 주면 AI가 바로 핵심만 답해 줍니다.

비결 2: 증상은 숫자로 적어 주세요

"좀 느려요"보다 "부팅에 1분 30초 걸려요"가 낫고, "1분 30초"보다 "전원 버튼 누른 후
바탕화면까지 1분 30초"가 더 낫습니다. 숫자가 구체적일수록 AI의 진단이 정확해집니다.

비결 3: 안전 경계를 꼭 넣어 주세요

프롬프트 안에 "아직 바꾸지 마세요", "위험한 작업은 확인받아 주세요", "dry-run 먼저"
같은 안전장치를 넣는 것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중요한 파일을 실수로
지우는 사고를 막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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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마무리: 한 줄 정리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건네는 모든 부탁은 다섯 가지 패턴 안에 들어갑니다. 진단형은 원인을
찾고, 직접 실행형은 고치고, 비교 측정형은 효과를 확인하고, 자동화형은 반복을 없애고,
보고서형은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 다섯 가지 패턴의 빈칸 채우기 템플릿만 기억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프롬프트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프롬프트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단 → 실행 → 측정 → 자동화 → 보고서,
이 흐름만 기억하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습니다.

[그림: 다섯 가지 프롬프트 패턴의 순환 흐름도. 진단 → 실행 → 측정 → 자동화 → 보고서가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단계의 핵심 키워드가 표시됨]

다음 장 예고

23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 AI가 역할을 나눠서 일하는 에이전트 팀과
MCP(Model Context Protocol)로 AI에게 새로운 도구를 쥐여 주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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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한 걸음 더: 에이전트 팀과 확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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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따라오신 독자라면 이미 AI 에이전트에게 컴퓨터 작업을 시키는 일이 꽤
자연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AI 에이전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일하는 방법, 그리고 AI에게 새로운 도구를 쥐여 주어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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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혼자 하면 느리고, 나눠 하면 빠릅니다

대청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혼자서 방 청소, 설거지, 빨래, 장보기를 차례대로 하면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그런데 가족 네 명이 역할을 나누면 어떨까요? 한 사람은 방을, 한 사람은
부엌을, 한 사람은 빨래를, 한 사람은 장보기를 동시에 합니다. 같은 일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작업을 시킬 때, 에이전트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럴 때 여러 에이전트가 팀을 이루어 각자 맡은 부분을
동시에 처리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에이전트 팀(Agent Teams) 또는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라고 부릅니다.

원리: 팀장과 팀원으로 나눕니다

에이전트 팀의 구조는 회사 조직과 비슷합니다.

첫째, 팀장 에이전트(lead agent)가 있습니다. 팀장은 큰 작업을 받아서 작은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조각을 팀원 에이전트에게 배분합니다.

둘째, 팀원 에이전트(teammate agent)가 있습니다. 팀원은 자기가 맡은 부분만 집중해서
처리합니다. 일이 끝나면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합니다.

셋째, 팀장이 팀원들의 결과를 모아 하나로 합칩니다.

예를 들어 "이 컴퓨터의 전체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팀장 에이전트가
작업을 나눕니다. 팀원 A는 CPU와 메모리를 점검하고, 팀원 B는 디스크 상태를 확인하고,
팀원 C는 네트워크 속도를 측정합니다. 세 팀원이 동시에 일하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림: 팀장 에이전트가 작업을 세 팀원에게 나누어 주고, 결과를 모아 보고서를 만드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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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팀이 빛나는 순간

에이전트 팀은 어떤 상황에서 특히 유용할까요?

하나, 서로 독립적인 작업이 여러 개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파일 정리, 백업 점검, 보안
검사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둘, 하나의 작업이 너무 커서 한 에이전트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수백 개의 파일을
분석하거나, 여러 폴더를 동시에 정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 서로 다른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트워크 문제와 디스크 문제를 동시에
진단해야 하는 경우처럼, 각 분야에 맞는 에이전트가 따로 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작업에는 에이전트 팀이 필요 없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을 바꿔
주세요"처럼 간단한 일에 팀을 꾸리면 오히려 복잡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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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클로드 코드에서 에이전트 팀 써 보기

클로드 코드(Claude Code)에는 에이전트 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실험적(experimental)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먼저 설정을 켜 주어야 합니다.

주의: 에이전트 팀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므로, 중요한 파일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백업을 해 두세요.

설정을 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로드 코드의 설정 파일(settings.json)에서 아래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CLAUDE_CODE_EXPERIMENTAL_AGENT_TEAMS = 1

이 설정을 켜면 팀장 에이전트가 필요에 따라 팀원을 불러 일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1
이 컴퓨터의 상태를 종합 점검해 주세요.
CPU와 메모리 점검, 디스크 건강 상태
확인, 네트워크 속도 측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팀장 에이전트가 세 가지 점검 작업을 팀원들에게 나누어
동시에 실행하고,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합쳐 보여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2
이 프로젝트 폴더 안의 파일들을 정리해
주세요. 팀원 하나는 중복 파일을 찾고,
다른 팀원은 1년 넘게 열지 않은 파일을
목록으로 만들고, 또 다른 팀원은 용량이
큰 파일 상위 20개를 추려 주세요.
결과를 합쳐서 정리 계획을 세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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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세 가지 분석을 동시에 진행한 뒤, 종합 정리 계획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파일을 옮기거나 삭제하기 전에 계획만 먼저 보여 주므로 안전합니다.

에이전트 팀을 잘 쓰는 세 가지 요령

첫째, 팀원 수는 3~5명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으면 서로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립니다.

둘째, 각 팀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세요. "알아서 나눠 해"보다 "A는 이것, B는
저것"이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냅니다.

셋째, 위험한 작업은 에이전트 팀에게 한꺼번에 맡기지 마세요. 파일 삭제나 시스템 설정
변경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은 먼저 분석만 시키고, 실행은 사람이 확인한 뒤에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이전트 팀은 클로드 코드만의 것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여러 AI 도구가 에이전트 팀 기능을 지원합니다. 챗GPT(ChatGPT)의
코덱스(Codex) CLI도 병렬 에이전트를 지원하고, 제미나이(Gemini) CLI 역시 멀티
에이전트 작업이 가능합니다. 도구는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큰 일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처리한 뒤 결과를 합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3
내 컴퓨터에서 부팅 속도를 늦추는 원인과
디스크 용량을 잡아먹는 원인을 동시에
조사해 주세요. 각각의 결과를 따로
보여 준 뒤, 마지막에 종합 권장 조치를
정리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부팅 분석과 용량 분석을 병렬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두 결과를
합쳐 우선순위별 권장 조치 목록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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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맨손 직원에게 연장통을 쥐여 주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드라이버 하나 없이 가구를 조립하라고 하면
난감합니다. 반대로 드라이버, 망치, 줄자가 든 연장통을 쥐여 주면 금세 척척 해냅니다.
도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AI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상태의 AI 에이전트는 컴퓨터 안의 파일을 읽고
명령어를 실행하는 정도의 도구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슬랙, 노션
같은 외부 서비스에는 손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MCP(Model Context
Protocol)입니다. MCP는 AI에게 외부 도구를 연결해 주는 표준 규격입니다.

원리: MCP란 무엇인가요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odel Context Protocol)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AI와 외부 서비스 사이를 이어 주는 전화선입니다.

예전에는 AI가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을 읽으려면, 개발자가 구글 드라이브 전용 연결
코드를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슬랙에 메시지를 보내려면 또 슬랙 전용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서비스마다 하나씩 전용 코드를 만들어야 했으니, 10개 서비스를
연결하려면 10개의 코드를 써야 했습니다.

MCP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의 표준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USB 포트 하나로 키보드, 마우스, 외장 하드 등 온갖 장치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림: MCP 없이 AI가 서비스마다 각각 연결하는 모습(왼쪽)과, MCP를 통해 하나의 통로로
연결하는 모습(오른쪽) 비교]

MCP의 구조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호스트(host)입니다. AI가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로드 데스크톱 앱이나 클로드
코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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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MCP 서버(server)입니다. 외부 서비스와 AI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간 다리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MCP 서버, 슬랙 MCP 서버처럼 서비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셋째, 도구(tools)입니다. MCP 서버가 AI에게 제공하는 실제 기능입니다. "파일 검색",
"메시지 보내기", "일정 조회" 같은 것들입니다.

MCP가 일하는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클로드에게 "내 구글 드라이브에서 지난주
회의록을 찾아 주세요"라고 부탁한다고 합시다.

1단계: 클로드가 이 부탁을 받습니다. 2단계: 클로드는 "구글 드라이브 검색" 도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3단계: 구글 드라이브 MCP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4단계: MCP
서버가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찾습니다. 5단계: 찾은 결과를 클로드에게
돌려줍니다. 6단계: 클로드가 결과를 읽기 좋게 정리해서 보여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대화창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냥 말로 부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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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커넥터로 MCP 연결하기

클로드 데스크톱 앱이나 claude.ai 웹사이트에서는 MCP 서버를 커넥터(connector)라는
이름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클로드의 커넥터 목록에는 950개
이상의 MCP 서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claude.ai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왼쪽 아래의 설정(Settings)을 누릅니다. 3단계:
사용자 지정(Customize) 메뉴에서 커넥터(Connectors)를 선택합니다. 4단계: 연결하고
싶은 서비스(예: 구글 드라이브, 슬랙, 노션 등)를 찾아 연결(Connect) 버튼을 누릅니다.
5단계: 해당 서비스의 로그인 화면이 뜨면, 평소 쓰는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권한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한 번 연결해 두면, 이후로는 대화 중에 "내 구글 드라이브에서 찾아 주세요",
"슬랙에 메시지 보내 주세요"처럼 자연스럽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림: claude.ai 설정 화면에서 커넥터를 연결하는 화면 캡처]

주의: 커넥터를 연결하면 AI가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업무
자료가 있는 서비스는 연결하기 전에 어떤 권한을 허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프롬프트 예제 4
내 구글 드라이브에서 "회의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최근 한 달 이내로
검색해서 목록으로 보여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구글 드라이브 MCP 서버를 통해 파일을 검색하고, 결과를
목록으로 정리해 줍니다.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가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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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5
내 구글 캘린더에서 이번 주 일정을
확인하고, 회의가 있는 날에는 슬랙
상태를 "회의 중"으로 바꿔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구글 캘린더 MCP 서버로 일정을 확인한 뒤, 슬랙 MCP
서버를 통해 상태 메시지를 변경합니다. 두 서비스의 커넥터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킬: AI에게 나만의 작업 매뉴얼을 가르치기

MCP가 AI에게 외부 도구를 연결해 주는 것이라면, 스킬(Skill)은 AI에게 나만의 작업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스킬의 정체는 간단합니다. 마크다운(Markdown)이라는 형식으로 작성한 작업
지침서입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해"라고 적어 두는
것입니다. 요리 레시피처럼 단계별 설명을 적어 두면, AI가 그 지침서를 읽고 그대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이번 주 작업 보고서를 정해진 양식으로 만들어 줘"라는
작업이 있다고 합시다. 매번 같은 말을 길게 적어서 부탁하는 대신, 스킬 파일 하나를 만들어
두면 짧은 명령어 하나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킬은 클로드 코드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프로젝트 폴더 안에 .claude/skills/ 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SKILL.md 파일을 넣어 두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곧 명령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claude/skills/weekly-report/SKILL.md 파일을 만들면, 클로드 코드에서
/weekly-report라고 입력하는 것만으로 해당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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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간단한 스킬 만들어 보기

컴퓨터 상태 점검 스킬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의: 스킬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므로 만들고 수정하는 것 자체는 안전합니다. 다만 스킬
안에 삭제나 포맷 같은 위험한 명령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단계: 프로젝트 폴더 안에 .claude/skills/health-check/ 폴더를 만듭니다.

2단계: 그 안에 SKILL.md라는 파일을 만들고 아래 내용을 적습니다.

description: "컴퓨터 상태를 빠르게 점검합니다."

# 컴퓨터 건강 검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고 결과를 표로 정리해 주세요.

1. CPU 사용률과 온도 2. 메모리 사용량(전체 대비 사용 중인 비율) 3. 디스크 남은 용량 4.
네트워크 연결 상태

각 항목마다 정상/주의/위험 3단계로 판정해 주세요. 마지막에 한 줄 요약을 붙여 주세요.

3단계: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health-check라고 입력하면, 매번 긴 문장을 쓰지 않아도
위의 점검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6
/health-check

→ 이 짧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위에서 만든 스킬 파일의 지침대로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를 순서대로 점검하고 결과를 표로 정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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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7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킬을 만들어 주세요.
디스크 용량 점검, 백업 상태 확인,
보안 업데이트 확인을 해서 결과를
morning-report.txt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아침 점검 스킬의 SKILL.md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후
/morning-report 명령어 하나로 매일 같은 점검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MCP와 스킬을 함께 쓰면 더 강력합니다

MCP와 스킬은 따로 써도 좋지만, 함께 쓰면 훨씬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아침에 지메일의 읽지 않은 메일을 확인하고, 중요한 메일만 추려서
슬랙의 업무 채널에 요약을 보내 주세요"라는 작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지메일
MCP(메일 확인)와 슬랙 MCP(메시지 보내기)가 필요하고, 이 전체 흐름을 하나의 스킬로
묶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8
내 지메일에서 오늘 받은 읽지 않은
메일을 확인하고, 보낸 사람과 제목을
목록으로 정리한 뒤, 그 목록을 슬랙
#업무알림 채널에 보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지메일 MCP로 메일을 확인하고, 슬랙 MCP로 요약
메시지를 보냅니다. 두 서비스의 커넥터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 합니다

MCP 연결이 안 될 때: 커넥터 설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한 번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 보세요.
서비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최근에 바꿨다면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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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이 실행되지 않을 때: SKILL.md 파일의 위치가 .claude/skills/ 폴더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파일 이름이 반드시 SKILL.md(대문자)여야 합니다.

에이전트 팀이 작동하지 않을 때: 설정에서
CLAUDE_CODE_EXPERIMENTAL_AGENT_TEAMS 값이 1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기능은 클로드 코드의 실험적 기능이므로, 클로드 코드 버전이 오래된 경우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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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나, 에이전트 팀은 여러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누어 동시에 일하는 방식입니다. 큰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둘, MCP(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는 AI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표준 규격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슬랙, 지메일 같은 서비스를 AI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셋, 스킬은 AI에게 나만의 작업 방법을 가르치는 지침서입니다. 반복되는 작업을 짧은
명령어 하나로 실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넷, MCP와 스킬을 함께 쓰면 외부 서비스 연동과 작업 자동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에이전트 팀은 일손을, MCP는 도구를, 스킬은 작업 매뉴얼을 늘려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AI 에이전트의 능력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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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습관이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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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고, 검증하고, 되돌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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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어제 분명히 고쳤는데, 뭘 어떻게 고쳤더라?

지난주에 컴퓨터가 느려져서 AI 에이전트에게 부탁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이것저것 설정을
바꿔 주었고, 컴퓨터는 쌩쌩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바꾼 설정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뭘 바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AI 에이전트는 도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도구라도 쓰는 사람의 습관이 나쁘면 결과도
나빠집니다. 반대로, 간단한 습관 몇 가지만 들이면 같은 도구로도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오래, 안전하게 잘 쓰기 위한 습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록하기, 검증하기, 되돌리기 준비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장에서 배운
다섯 가지 약속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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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첫 번째 습관: 기록합니다

왜 기록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언제 왔는지, 어디가 아팠는지, 어떤 약을
줬는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면 그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만약 기록이
없다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컴퓨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무엇을 시켰고, 에이전트가 무엇을
바꿨는지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꿨는지" 네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무엇을 기록할까요

기록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AI에게 보낸 프롬프트입니다. 어떤 말로 부탁했는지 원문 그대로 남겨 두면,
나중에 같은 작업을 다시 할 때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AI가 실행한 명령어와 변경 내용입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파일을 수정했는지, 어떤
설정을 바꿨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클로드 코드(Claude Code) 같은 터미널 기반
에이전트는 실행한 명령어가 화면에 그대로 나오므로, 이것을 복사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셋째, 작업 전후의 상태입니다. 부팅 시간이 45초에서 22초로 줄었다, 디스크 사용량이
89%에서 62%로 내려갔다 같은 숫자 기록입니다. 숫자가 있어야 "진짜 좋아졌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기록 방법: AI에게 기록까지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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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매번 직접 적으려면 귀찮습니다. 그래서 기록도 AI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프롬프트 끝에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1
"다운로드 폴더를 확장자별로 자동 분류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작업이 끝나면
오늘 날짜, 변경한 내용, 실행한 명령어를
작업일지.txt 파일에 추가해 주세요."

→ AI가 폴더 분류 스크립트를 만든 뒤, 작업 내역을 텍스트 파일에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 파일만 열어 보면 언제 무슨 작업을 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2
"지금 실행한 작업의 내용을 아래 형식으로
정리해서 change-log.md 파일에 덧붙여
주세요.
형식: 날짜 / 작업 요약 / 변경 전 상태 /
변경 후 상태 / 되돌리는 방법"

→ AI가 방금 한 작업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기록합니다. 날짜, 요약, 전후 비교, 되돌리는
방법까지 한 묶음으로 남기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기가 매우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록은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AI가 일하고, AI가
기록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기록 파일을 열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나만의 작업 일지를 만듭니다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파일에 차곡차곡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작업 일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작업 일지는 컴퓨터의 가장 찾기 쉬운 곳에 둡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라면 `문서` 폴더
안에, 맥이라면 `Documents` 폴더 안에 `AI작업일지`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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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일지 한 건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날짜: 2026-08-15 작업: 부팅 시 자동 실행 프로그램 정리 변경 전: 부팅 시간 48초, 시작
프로그램 23개 변경 후: 부팅 시간 21초, 시작 프로그램 9개 실행한 프롬프트: "시작
프로그램 중 꺼도 되는 것을 찾아서 끄고, 전후 부팅 시간을 비교해 주세요." 되돌리는 방법:
백업 파일 startup-backup-0815.reg를 더블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감

처음에는 이런 형식을 직접 만들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프롬프트 예제처럼
AI에게 형식을 알려 주고 "이 형식으로 기록해 주세요"라고 한 번만 말하면, 그다음부터는
AI가 알아서 같은 형식으로 기록을 남겨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3
"앞으로 내가 시키는 작업이 끝날 때마다,
AI작업일지 폴더 안의 log-2026-08.md 파일에
날짜, 작업 요약, 변경 전 상태, 변경 후 상태,
되돌리는 방법을 자동으로 추가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를 대화 초반에 한 번 입력해 두면, 이후 작업마다 AI가 알아서 일지를
남깁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달에 무슨 작업을 했는지 한 파일에 다 모여 있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업 일지를 훑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달에는 네트워크 문제를 세
번이나 고쳤네"처럼 패턴이 보이면, 근본 원인을 해결할 타이밍이 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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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두 번째 습관: 검증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합니다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이 말은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정말 빨라진 것인지, 그냥 기분
탓인지 알 수 없습니다. 4장에서 배운 첫 번째 약속, "느낌보다 측정이 먼저"를 떠올려
주세요.

검증이란, "진짜 좋아졌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AI에게
"전후를 비교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팅 속도를 개선했다면, 개선 전 부팅 시간과 개선 후 부팅 시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디스크를 정리했다면, 정리 전 남은 공간과 정리 후 남은 공간을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가 곧 검증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4
"방금 실행한 디스크 정리 결과를 검증해
주세요. 정리 전과 후의 디스크 여유 공간,
삭제한 파일 수, 전체 용량 대비 사용률을
표로 비교해 주세요."

→ AI가 정리 전후의 수치를 표로 정리해 줍니다. "디스크 여유 공간이 12GB에서 38GB로
늘었습니다" 같은 명확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꿉니다

검증의 두 번째 원칙은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는 것"입니다. 4장의 두 번째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팅이 느려서 시작 프로그램을 줄이고, 동시에 바이러스 검사 설정도 바꾸고, 전원
옵션까지 건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팅이 빨라졌습니다. 좋은 결과이긴 하지만, 셋 중
어떤 변경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면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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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시 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만 바꾸면, 그 하나의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5
"부팅 속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정리, 빠른 시작 설정, 디스크 정리
중에서 한 가지씩 순서대로 적용해 주세요.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부팅 시간을 측정해서
어떤 변경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비교해 주세요."

→ AI가 세 가지 개선 방법을 하나씩 적용하고, 매번 부팅 시간을 측정합니다. "시작
프로그램 정리로 15초 단축, 빠른 시작 설정으로 3초 추가 단축"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고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누수 문제는 며칠 후에 다시 메모리가 차오를 수 있고, 디스크 정리는 한 달 뒤에 다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확인"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일지를 보면서 "지난주에
고친 것들이 아직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AI에게 맡기면
편합니다.

프롬프트 예제 6
"일주일 전에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다시 확인해서,
그 사이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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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현재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조회해서, 일주일 전 정리 이후 새로 등록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 줍니다. 몰래 다시 등록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7
"지난달에 디스크를 정리해서 여유 공간이
38GB가 됐습니다. 지금 여유 공간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 속도라면 다시 부족해지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예측해 주세요."

→ AI가 현재 디스크 상태를 확인하고, 한 달간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약 3개월 후
다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예측을 해 줍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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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세 번째 습관: 되돌릴 준비를 합니다

왜 되돌리기가 중요할까요

연필로 글을 쓸 때 지우개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잘못 쓰면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설정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리기"라는 지우개가 있으면 마음 놓고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가 없으면 한 번 실수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장에서 배운 세 번째 약속, "바꾸기 전 상태와 되돌리는 방법을 남깁니다"를 다시 떠올려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
습관입니다.

되돌리기 준비, AI에게 맡기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롬프트에 "되돌릴 수 있게 해 주세요"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예제 8
"네트워크 DNS 설정을 구글 DNS(8.8.8.8)로
바꿔 주세요. 바꾸기 전에 지금 설정을
백업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명령어도
알려 주세요."

→ AI가 현재 DNS 설정을 파일로 저장한 뒤 새 설정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원래대로
돌리려면 이 명령어를 실행하세요"라는 안내도 함께 알려 줍니다.

프롬프트 예제 9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백업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파일로 한 번에 복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 AI가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백업 파일로 만들어 둡니다. 정리 후에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백업 파일을 이용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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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프롬프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백업"과 "되돌리는 방법
제공"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위험한 작업 앞에서는 반드시 멈춥니다

AI 에이전트는 시키면 대부분의 작업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작업 앞에서
사람이 한 번 멈추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래 네 가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잠깐, 실행하기 전에 백업부터"라고 말해 주세요.

주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포맷할 때 주의: 레지스트리(윈도우의 핵심 설정 저장소)를 수정할
때 주의: 부팅 관련 설정을 바꿀 때 주의: 시스템 파일이나 드라이버를 건드릴 때

이 네 가지를 외우기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되돌리기 어려운 일은 백업 먼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10
"이 작업이 시스템에 위험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 주세요. 위험하다면 백업 방법을
안내한 뒤 제가 승인할 때만 실행해 주세요."

→ AI가 작업의 위험 수준을 먼저 평가합니다. 위험한 작업이면 "이 작업은 레지스트리를
수정합니다. 먼저 복원 지점을 만들까요?"처럼 백업을 제안하고, 여러분이 "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프롬프트는 특히 추천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작업이 실행되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dry-run을 활용합니다

dry-run(드라이런)이란,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미리 결과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옷을
사기 전에 입어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안 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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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에게 파일 정리, 이름 변경, 삭제 같은 작업을 시킬 때 "먼저 dry-run으로 보여
주세요"라고 말하면, AI가 "이 파일을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이 파일은 삭제하겠습니다"
같은 계획을 먼저 보여 줍니다. 계획이 괜찮으면 "실행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상하면
"취소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11
"다운로드 폴더에서 90일 넘은 파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dry-run으로 어떤
파일이 대상인지 목록만 보여 주세요.
제가 확인한 뒤에 실행을 승인하겠습니다."

→ AI가 삭제 대상 파일 목록을 먼저 보여 줍니다. "정말 지워도 되는 파일인가?"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 실행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파일을 실수로 지우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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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세 습관을 하나로 엮는 실전 루틴

지금까지 기록, 검증, 되돌리기 준비라는 세 가지 습관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쓰는 것보다 하나로 엮어서 쓸 때 훨씬 강력합니다.

아래는 세 습관을 모두 담은 프롬프트입니다. AI에게 작업을 시킬 때 이 형태를 습관처럼
쓰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예제 12 — 세 습관 통합 프롬프트
"[작업 내용]을 해 주세요.
1) 시작 전에 현재 상태를 기록해 주세요.
2) 되돌릴 수 있도록 백업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3) 한 번에 하나씩만 바꾸고, 각 단계마다
전후를 숫자로 비교해 주세요.
4) 작업이 끝나면 날짜, 변경 내용, 전후 비교,
되돌리는 방법을 작업일지에 기록해
주세요."

→ 이 프롬프트 하나에 기록(1, 4번), 검증(3번), 되돌리기(2번)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작업 내용] 부분만 바꾸면 어떤 작업에든 쓸 수 있는 만능 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긴 프롬프트를 매번 치기 귀찮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에 저장해 두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또는 22장에서 배운 프롬프트 패턴 중 "자동화형"을
활용하면, 이 루틴 자체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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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월간 점검: 한 달에 한 번, 컴퓨터를 진찰합니다

사람도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듯, 컴퓨터도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점검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디스크 여유 공간이 충분한가. 전체 용량의 20% 이상이 남아 있으면 안심입니다.

둘째, 백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백업이 언제인지,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업데이트가 밀려 있지 않은가. 운영체제와 주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넷째, SSD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가. SMART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부팅 시간이 예전과 비슷한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시작 프로그램을 다시
점검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AI에게 맡기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프롬프트 예제 13
"내 컴퓨터 월간 점검을 해 주세요.
디스크 여유 공간, 마지막 백업 날짜,
밀린 업데이트, SSD 건강 상태, 부팅 시간을
확인해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문제가 있는 항목은 해결 방법도 함께
제안해 주세요."

→ AI가 다섯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점검하고, "디스크 여유 공간 23% — 양호", "SSD
건강도 97% — 양호" 같은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 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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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예제 14
"매월 1일에 자동으로 시스템 점검을 실행하고,
결과를 AI작업일지 폴더에 저장하는 예약
작업을 만들어 주세요."

→ AI가 월간 점검 스크립트를 만들고, 매월 1일에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예약합니다. 점검
결과가 매달 파일로 쌓이므로, 컴퓨터 상태의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월간 점검 보고서 예시 화면 — 디스크, 백업, 업데이트, SSD, 부팅 시간의 상태가
초록/노랑/빨강으로 표시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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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프롬프트 저축 통장: 잘 쓴 프롬프트를 모아 둡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잘 만든 프롬프트도 모아 두면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것을
"프롬프트 저축 통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I에게 부탁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프롬프트를 따로 저장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면 저장해 둔 프롬프트를 꺼내서 그대로 쓰거나, 조금만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저축 통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텍스트 파일 하나에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이름: 다운로드 폴더 자동 정리 상황: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수백 개 쌓였을 때 프롬프트:
"다운로드 폴더의 파일을 문서, 이미지, 압축, 설치파일로 자동 분류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실제로 옮기기 전에 미리보기를 먼저 보여 주세요." 결과: 4개 폴더로 자동 분류됨.
5분 소요.

이 책의 부록 2에는 바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 모음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출발점으로 삼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고쳐 나가면서 자기만의 프롬프트 저축
통장을 채워 보세요.

프롬프트 예제 15
"지금까지 이 대화에서 사용한 프롬프트 중
성공한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각 프롬프트의
용도, 원문, 결과 요약을 표로 만들어
주세요."

→ AI가 대화 내역을 돌아보며 성공적이었던 프롬프트를 골라 정리합니다. 이 표를
프롬프트 저축 통장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417 (김경진 변호사 저)

24.7 실수에서 배웁니다

실수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기록이 있는 실수는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 주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기록이 없는 실수만 진짜 나쁜 실수입니다.

AI 에이전트와 일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너무 모호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나, 백업 없이 설정을 바꿨다가 문제가 커지거나, AI가 제안한
명령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실행해서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작업 일지에 "실패 기록"도 남겨 두세요. "이 프롬프트로 이런 실수가
생겼다"를 적어 두면, 다음에 비슷한 작업을 할 때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16
"방금 작업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제안해 주세요."

→ AI가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된 프롬프트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 대상
폴더 경로를 명시하지 않아서 잘못된 폴더가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를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같은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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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습관이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작업이 끝나면 일지에 남겨 주세요"를 프롬프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증하는 습관은 "전후를 숫자로 비교해 주세요"를 프롬프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되돌리기를 준비하는 습관은 "바꾸기 전에 백업해 주세요"를 프롬프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문장을 프롬프트에 습관적으로 넣기만 하면, 여러분의 컴퓨터 관리 실력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 번, 스무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세 문장
없이는 프롬프트가 허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습관이 실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4장에서 배운 다섯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 느낌보다 측정이 먼저입니다. 2. 설정은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꿉니다. 3. 바꾸기 전 상태와
되돌리는 방법을 남깁니다. 4. 삭제·포맷 같은 위험한 일은 백업부터 합니다. 5.
해결됐는지는 숫자로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 약속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었습니다. 1장에서 AI 에이전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6장에서 파일을 정리할 때, 14장에서 느린 컴퓨터의 범인을 찾을 때,
17장에서 인텔맥에 리눅스를 설치할 때, 그리고 22장에서 프롬프트 패턴을 배울 때까지, 이
다섯 가지는 매 장마다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AI
에이전트 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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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때는 이렇게

기록 파일이 점점 커져서 찾기 어려울 때: 월별로 파일을 나누세요. `log-2026-08.md`,
`log-2026-09.md` 식으로 만들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AI가 작업 일지를 저장할 위치를 모를 때: 프롬프트에 폴더 경로를 정확히 써 주세요. 예를
들어 "C:\Users\홍길동\Documents\AI작업일지\에 저장해 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 됩니다.

되돌리기 파일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을 때: 작업 일지에 되돌리기 파일의 저장 위치를
함께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되돌리기 파일: C:\Backup\dns-backup-0815.txt"
식으로 한 줄 남기면 됩니다.

월간 점검 예약이 작동하지 않을 때: 컴퓨터가 예약된 시간에 꺼져 있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약 시간에 컴퓨터가 꺼져 있었으면 다음에 켤 때 실행해 주세요"라는 조건을
프롬프트에 추가하세요.

프롬프트를 모아 놓은 파일이 지저분해질 때: 분류 기준을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파일
정리", "성능 개선", "문제 해결" 같은 카테고리로 나누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한 줄 정리

AI 에이전트를 잘 쓰는 비결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기록하고, 숫자로
검증하고, 되돌릴 준비를 해 두세요. 이 세 가지가 몸에 배면, 당신은 이미 고수입니다.





421 (김경진 변호사 저)

에필로그 — 이제 컴퓨터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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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침, 컴퓨터가 또 느려졌습니다.

예전의 당신이었다면 한숨부터 쉬었을 것입니다. 검색창에 "컴퓨터 느림 해결"이라고 치고,
쏟아지는 글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내 상황에 맞는 답인지 몰라 헤맸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꼬이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AI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느려졌어. CPU, 메모리, 디스크 중 어디가 병목인지 측정해서
알려줘."

AI가 데이터를 모으고, 원인을 좁히고,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그 결과를 읽고,
납득이 되면 "그러면 고쳐 줘"라고 말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숫자로 전후를 비교합니다.
부팅 시간이 45초에서 18초로 줄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드리고 싶었던 경험입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목표는 독자를 컴퓨터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불편한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AI 에이전트가 나머지를 해 줍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50가지가 넘는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운로드 폴더가 어질러진
날도 있었고, 오래된 맥북에 리눅스를 입혀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날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오류 메시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AI에게 "이거 읽어 줘"라고 부탁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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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합니다. 둘째, 한 번에 하나만 바꿉니다. 셋째, 바꾸기 전
상태를 기록하고, 되돌릴 준비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컴퓨터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AI는 도구이고, 주인은 당신입니다

2026년 현재, AI 에이전트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 도구들은 단순히 대답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파일을 옮기고, 코드를
짜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AI가 역할을 나누어 팀처럼 일하는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AI는
망치와 같습니다. 망치가 아무리 좋아도 어디에 못을 박을지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방향을 정하고, AI가 힘을 보탭니다.

이 책에서 배운 다섯 가지 프롬프트 패턴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살펴봐 주세요" — 진단형 "직접 고쳐 주세요" — 실행형 "전후를 숫자로 비교해
주세요" — 비교 측정형 "반복되게 만들어 주세요" — 자동화형 "쉽게 설명해 주세요" —
보고서형

이 다섯 가지 말투만 기억하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AI 도구가 나오더라도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도구는 바뀌어도, 좋은 부탁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에 새 숨을 불어넣는 일

이 책에서 특별히 힘을 주어 다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컴퓨터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회사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주지 않는 인텔맥, 윈도우 10 지원이 끝난 구형 노트북. 이
컴퓨터들의 부품은 아직 멀쩡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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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를 입히고, AI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튜닝하면, 웹 서핑 컴퓨터로, 아이 공부
컴퓨터로, 심지어 24시간 돌아가는 AI 전용 서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 폐기물을 한 대라도 줄이는 일은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컴퓨터를 깊이 이해하는 최고의 공부가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이 책을 덮은 뒤에 해 볼 만한 일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당장 하나만 시도해 보십시오. 다운로드 폴더를 정리하는 프롬프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이 다음 시도의 용기가 됩니다.

두 번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프롬프트로
해결했다"라는 한 줄 메모를 남겨 보십시오. 한 달 뒤에 그 메모를 다시 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놀라게 됩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에게 알려 주십시오. "컴퓨터 느리다고? AI한테 물어봐"라는 한마디면
됩니다. 이 책에서 배운 것을 나누는 순간, 당신의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 인사

컴퓨터는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사람이 컴퓨터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AI 에이전트라는 훌륭한 조수를 옆에 둔 지금, 컴퓨터는 다시 우리의 도구가 됩니다.

느려지면 측정하고, 고장 나면 진단하고, 귀찮으면 자동화하고, 모르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당신은, 이미 컴퓨터의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의 컴퓨터를 1000% 활용하러 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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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상황별 사례 50가지 빠른 찾기표

이 표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어디 있지?"를 빠르게 찾도록 돕습니다. 왼쪽에서
자신의 상황을 찾은 뒤, 오른쪽의 장 번호와 사례 번호로 바로 이동하십시오.

[영역 1] 네트워크와 드라이버 — 인터넷이 느리거나 연결이 끊길 때

번
호

상황 설명 해당 장 사례 번호

1 유선 랜이 1Gbps 대신 100Mbps로 연결됩니다 12장 사례 1

2 와이파이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12장 사례 2

3 USB 이더넷 어댑터가 자꾸 끊깁니다 12장 사례 3

4 웹페이지가 늦게 열립니다 (DNS 응답 지연) 12장 사례 4

5 화상회의 중 화면이 끊기거나 소리가 뚝뚝 끊깁니다 12장 사례 5

6 VPN을 켜면 인터넷이 크게 느려집니다 12장 사례 6

7 네트워크가 저절로 잠들어서 연결이 끊깁니다 12장 사례 7

8 원격 데스크톱이 일정 시간 후 끊깁니다 12장 사례 8

[영역 2] 부팅과 시작 프로그램 — 컴퓨터 켜는 데 너무 오래 걸릴 때

번
호

상황 설명 해당 장 사례 번호

9 윈도우 부팅이 1분 이상 걸립니다 13장 사례 9

10 우분투(Ubuntu) 부팅이 유난히 느립니다 13장 사례 10

11 맥(macOS) 로그인 직후 한참 동안 버벅입니다 13장 사례 11

12 듀얼 부팅 대기 시간이 길고 귀찮습니다 13장 사례 12

13 존재하지 않는 디스크 때문에 부팅이 멈춥니다 13장 사례 13

14 로그인 직후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자원을 독차지합니다 13장 사례 14

15 절전 모드에서 깨어나면 화면이 한참 까맣습니다 13장 사례 15

[영역 3] 반복 작업 자동화 — 매번 같은 일을 손으로 하기 지칠 때



426 (김경진 변호사 저)

번
호

상황 설명 해당 장 사례 번호

16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쌓여 엉망입니다 6장 사례 16

17 사진 수백 장의 이름을 하나하나 바꿔야 합니다 6장 사례 17

18 중요한 파일을 외장하드에 매일 백업하고 싶습니다 7장 사례 18

19 두 폴더를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7장 사례 19

20 스크린샷이 바탕화면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6장 사례 20

21 PDF 수십 개를 합치거나 나눠야 합니다 8장 사례 21

22 아이폰 사진 HEIC 파일을 JPG로 바꿔야 합니다 8장 사례 22

23 여러 문서에서 특정 정보만 뽑아 표로 만들고 싶습니다 8장 사례 23

24 로그 파일과 임시 파일이 디스크를 가득 채웁니다 8장 사례 24

25 1년 넘게 안 연 파일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6장 사례 25

[영역 4] 성능 병목 진단 — 컴퓨터가 느려서 답답할 때

번
호

상황 설명 해당 장 사례 번호

26 전반적으로 느린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14장 사례 26

27 메모리 사용량이 시간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14장 사례 27

28 디스크 사용률이 100%에 붙어 있습니다 14장 사례 28

29 특정 프로그램만 유독 느리게 실행됩니다 14장 사례 29

30 발열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4장 사례 30

31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갑니다 14장 사례 31

32 SSD가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습니다 14장 사례 32

33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때문에 웹이 느립니다 14장 사례 33

34 램 추가와 SSD 교체 중 뭐가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 14장 사례 34

[영역 5] 세상에 없는 기능 만들기 — 내가 원하는 기능이 없을 때

번
호

상황 설명 해당 장 사례 번호

35 단축키 하나로 여러 프로그램을 한 번에 열고 싶습니다 9장 사례 35

36 복사할 때 쓸데없는 서식이 따라오는 것을 없애고 싶습니다 9장 사례 36

37 관심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알림을 받고 싶습니다 10장 사례 37

38 내 컴퓨터 상태를 한눈에 보는 화면을 만들고 싶습니다 10장 사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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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상황 설명 해당 장 사례 번호

39 수천 개 문서의 본문을 검색하고 싶습니다 11장 사례 39

40 여러 대의 PC를 원격으로 켜고 끄고 싶습니다 11장 사례 40

41 회의 녹음을 자동으로 글로 바꾸고 싶습니다 9장 사례 41

42 폴더 용량 변화를 매일 추적하고 싶습니다 10장 사례 42

[영역 6] 작업 환경 구성 — 설정이 꼬여서 일이 안 될 때

번호 상황 설명 해당 장 사례 번호

43 한글이 깨져서 보입니다 21장 사례 43

44 프린터가 보이는데 인쇄가 안 됩니다 21장 사례 44

45 오디오 출력 장치가 자꾸 바뀝니다 21장 사례 45

46 멀티 모니터 배치가 엉뚱하게 잡힙니다 21장 사례 46

[영역 7] 오류 메시지 해석 — 무서운 에러 화면이 뜰 때

번
호

상황 설명 해당 장 사례 번호

47 블루스크린(파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20장 사례 47

48 컴퓨터가 예고 없이 재부팅됩니다 20장 사례 48

49 프로그램이 실행하자마자 꺼집니다 20장 사례 49

50 리눅스에서 서비스가 실패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장 사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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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복사해서 바로 쓰는 프롬프트 모음

이 부록은 책 본문에 나온 프롬프트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것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를 찾아 복사한 뒤, AI 에이전트 입력창에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밑줄 부분(_____)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꿔 쓰십시오.

[A] 진단형 프롬프트 — "먼저 살펴봐 주세요"

A-1. 컴퓨터 전반 점검

내 컴퓨터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사용률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는 항목은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려 주세요. 운영체제는
_____이고, 사양은 _____입니다.

→ AI가 시스템 정보를 수집한 뒤, 각 항목의 현재 상태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A-2. 인터넷 속도 진단

인터넷이 느린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신호 세기, 현재 연결된 채널, 실제 다운로드·업로드
속도를 측정해 주세요. 다른 채널이나 5GHz 대역으로 바꾸면 나아질지도 알려 주세요.

→ AI가 네트워크 상태를 측정하고, 개선 가능한 설정을 제안합니다.

A-3. 부팅 속도 진단

부팅이 너무 느립니다. 시작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프로그램 전체 목록을 보여 주세요.
각각이 부팅 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고, 꺼도 되는 것과 남겨야 하는 것을
구분해 주세요.

→ AI가 시작 프로그램 목록을 정리하고, 안전하게 끌 수 있는 항목을 알려 줍니다.

A-4. 디스크 공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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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공간이 부족합니다. 폴더별 용량을 큰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삭제해도 안전한
파일(임시 파일, 캐시, 로그)을 따로 표시해 주세요.

→ AI가 디스크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정리 대상을 안내합니다.

A-5. 오래된 컴퓨터 건강검진

이 컴퓨터는 _____년에 산 _____입니다. CPU 성능, 메모리 용량, 디스크 건강(SMART),
배터리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리눅스를 설치하면 쓸 만한 수준인지 판단해 주세요.

→ AI가 하드웨어 상태를 진단하고, 살릴 수 있는지 판정합니다.

[B] 실행형 프롬프트 — "직접 고쳐 주세요"

B-1. 다운로드 폴더 정리

다운로드 폴더의 파일을 문서, 이미지, 압축, 설치파일로 자동 분류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실제로 옮기기 전에 어떤 파일을 어디로 옮길지 미리보기를 먼저 보여 주세요.

→ AI가 분류 스크립트를 만들되, 먼저 미리보기를 보여 주고 승인 후 실행합니다.

B-2. 사진 이름 일괄 변경

이 폴더의 사진 파일 이름을 촬영날짜_순번 형식으로 일괄 변경해 주세요. 바꾸기 전에 변경
전후 대조표를 먼저 보여 주세요. 되돌리기 스크립트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AI가 대조표를 보여 준 뒤, 확인하면 이름을 바꾸고 복원용 스크립트도 남깁니다.

B-3. 자동 백업 만들기

문서 폴더를 매일 밤 11시에 외장하드로 백업하는 작업을 만들어 주세요. 바뀐 파일만
복사하는 증분 방식으로 하고, 백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로그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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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예약 백업을 설정하고, 매일 결과를 기록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B-4. PDF 합치기

이 폴더의 PDF 파일들을 파일 이름 순서대로 하나로 합쳐 주세요. 원본 파일은 건드리지
말고, 합친 결과를 새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 AI가 원본을 보존하면서 PDF를 병합합니다.

B-5. 시작 프로그램 정리

부팅 시 자동 시작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꺼도 안전한 것들을 골라 비활성화해 주세요. 어떤
것을 껐는지 목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다시 켤 수 있게 해 주세요.

→ AI가 안전한 항목만 비활성화하고, 복원 방법을 함께 기록합니다.

[C] 비교 측정형 프롬프트 — "전후를 숫자로 비교해 주세요"

C-1. 부팅 시간 비교

지금 부팅 시간을 3회 측정해서 평균을 내 주세요. 그다음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한 뒤, 같은
방법으로 3회 측정해서 비교해 주세요. 결과를 "변경 전 / 변경 후 / 개선율" 표로 정리해
주세요.

→ AI가 정확한 숫자로 전후를 비교하여 표로 보여 줍니다.

C-2. 인터넷 속도 비교

DNS를 바꾸기 전과 후의 웹페이지 로딩 속도를 비교해 주세요. 같은 사이트 5곳을 각각
3회씩 측정하고, 평균 응답 시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 주세요.

→ AI가 DNS 변경의 실제 효과를 숫자로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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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램 추가 vs SSD 교체 판단

내 작업 패턴을 기준으로 램 증설과 SSD 교체 중 어느 쪽이 효과가 클지 측정 데이터로
판단해 주세요. 현재 메모리 부족 횟수, 디스크 대기 시간을 각각 측정하고 어느 쪽 병목이
더 심한지 알려 주세요.

→ AI가 두 가지 업그레이드의 기대 효과를 데이터로 비교합니다.

[D] 자동화형 프롬프트 — "반복되게 만들어 주세요"

D-1. 폴더 감시 자동화

이 폴더에 새 파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확장자별 폴더로 분류해 주세요. 분류 결과를 로그
파일로 남기고, 처음에는 실제로 옮기지 말고 미리보기만 보여 주세요.

→ AI가 폴더 감시 스크립트를 만들고, 안전한 시험 운전(dry-run) 모드로 먼저 실행합니다.

D-2. 관심 상품 가격 알림

이 웹페이지의 상품 가격을 매일 아침 9시에 확인해 주세요. 가격이 _____원 아래로
떨어지면 알림을 보내 주세요. 가격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해 주세요.

→ AI가 가격 추적 스크립트를 만들고 예약 실행을 설정합니다.

D-3. 매일 밤 디스크 정리

매일 밤 12시에 임시 파일과 30일 이상 된 로그 파일을 정리해 주세요. 삭제 전 목록을
로그로 남기고, 디스크 여유 공간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경고해 주세요.

→ AI가 자동 정리와 경고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E] 보고서형 프롬프트 — "쉽게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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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오류 메시지 해석

컴퓨터에 이런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_____" 이것이 무슨 뜻인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위험한 상황인지, 무시해도 되는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AI가 오류 메시지를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합니다.

E-2. 블루스크린 분석

블루스크린이 발생했습니다. 이벤트 뷰어에서 관련 로그를 찾아 읽고,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구분해 주세요.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보고서로 정리해
주세요.

→ AI가 크래시 로그를 분석하고, 원인과 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3. 시스템 점검 보고서

지금 이 컴퓨터의 전체 상태를 점검하고,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로 정리해
주세요. 각 항목마다 "좋음 / 보통 / 주의 필요"로 등급을 매기고, 주의가 필요한 항목은 해결
방법도 함께 적어 주세요.

→ AI가 시스템 전체를 점검한 뒤 등급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F] 만능 프롬프트 — 상황을 잘 모를 때 이것부터 쓰십시오

F-1. 만능 진단 프롬프트

내 컴퓨터에서 "_____"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_____이고, 사양은
_____입니다. 먼저 위험한 변경은 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항목을 우선순위 순으로 알려
주세요. 각 단계마다 정상일 때와 비정상일 때를 구분해 주세요. 해결 방법을 제안할 때는
되돌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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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든 이 프롬프트를 먼저 입력하면, AI가 안전한 순서로 진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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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용어 사전

이 용어 사전은 본문에 나온 주요 용어를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은
"용어(영문) — 설명"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ㄱ]

갱신(update) —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안 허점을
막고 새 기능을 추가합니다.

경로(path) — 파일이 컴퓨터 안의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예:
C:\Users\나\문서\보고서.docx

GUI — "Graphical User Interface"의 줄임말입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조작하는
화면을 뜻합니다. 반대말은 CLI(명령줄 인터페이스)입니다.

GPU — "Graphics Processing Unit"의 줄임말입니다. 화면 그래픽을 처리하는
부품인데, 요즘은 AI 작업에도 쓰입니다.

[ㄴ]

네트워크(network) —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잇는 가장 큰 네트워크입니다.

NAS — "Network Attached Storage"의 줄임말입니다. 집이나 사무실 네트워크에
연결해 두는 파일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집 전용 클라우드"입니다.

[ㄷ]

대시보드(dashboard) — 중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처럼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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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driver) — 컴퓨터 부품(프린터, 그래픽카드 등)이 운영체제와 대화할 수 있게 해
주는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DNS — "Domain Name System"의 줄임말입니다. 사람이 읽는 주소(예:
google.com)를 컴퓨터가 읽는 숫자 주소로 바꿔 주는 전화번호부입니다.

[ㄹ]

램(RAM) — "Random Access Memory"의 줄임말입니다. 컴퓨터가 작업할 때 잠시
내용을 올려놓는 책상과 같습니다. 책상이 넓을수록(램이 클수록)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registry) — 윈도우가 모든 설정을 적어 놓는 거대한 메모장입니다. 함부로
바꾸면 시스템이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백업 후 수정합니다.

리눅스(Linux) — 무료로 쓸 수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 macOS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가볍고, 오래된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로그(log) — 컴퓨터가 자동으로 기록하는 일기장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순으로 적혀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유용합니다.

[ㅁ]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 — 여러 AI가 각자 역할을 맡아 팀처럼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
AI가 분석하고, 다른 AI가 실행하고, 또 다른 AI가 검증하는 식입니다.

MCP — "Model Context Protocol"의 줄임말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새로운 도구를
연결해 주는 규격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깔듯이, AI에게 새 능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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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backup) — 중요한 파일을 다른 곳에 복사해 두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고장 나더라도
복사본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병목(bottleneck) — 전체 시스템을 느리게 만드는 가장 좁은 지점을 말합니다. 좁은 병목
때문에 물이 천천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팅(booting) — 컴퓨터를 켜서 운영체제가 준비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브라우저(browser) — 인터넷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크롬(Chrome), 엣지(Edge), 사파리(Safari) 등이 있습니다.

블루스크린(blue screen) — 윈도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파란 화면입니다.
정식 이름은 BSOD(Blue Screen of Death)입니다.

[ㅅ]

스로틀링(throttling) — 컴퓨터 부품이 너무 뜨거워지면 스스로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열을 식히기 위한 자기 보호 기능입니다.

스크립트(script) — 컴퓨터에게 "이것을 이 순서로 해라"라고 적어 놓은 작업
지시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지만, AI가 대신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SSD — "Solid State Drive"의 줄임말입니다. 기존 하드디스크(HDD)보다 훨씬 빠른 저장
장치입니다. 구형 컴퓨터에 SSD를 넣으면 체감 속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SMART — "Self-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Technology"의 줄임말입니다.
디스크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AI에게 SMART 정보를 읽어 달라고
하면 디스크 수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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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agent) —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를 말합니다. 일반 챗봇이 "말하는
AI"라면, 에이전트는 "일하는 AI"입니다.

오픈소스(open source) — 누구나 무료로 쓰고, 내용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리눅스가 대표적입니다.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 컴퓨터 전체를 관리하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macOS, 리눅스가 대표적입니다.

인코딩(encoding) — 글자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숫자로 바꾸는 규칙입니다. 규칙이 맞지
않으면 한글이 깨져 보입니다. UTF-8이 가장 널리 쓰이는 규칙입니다.

[ㅈ]

증분 백업(incremental backup) — 지난번 백업 이후 바뀐 파일만 복사하는 백업
방식입니다. 매번 전체를 복사하는 것보다 시간과 공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ㅊ]

채널(channel) — 와이파이 신호가 사용하는 주파수 길입니다. 주변 공유기와 같은 채널을
쓰면 혼잡해져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5GHz 대역은 길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CLI — "Command Line Interface"의 줄임말입니다. 마우스가 아니라 글자(명령어)를
입력하여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AI 에이전트는 대부분 CLI를 통해 컴퓨터에서
작업합니다.

CPU — "Central Processing Unit"의 줄임말입니다. 컴퓨터의 뇌에 해당합니다. 계산을
담당하며, 속도가 빠를수록 작업이 빨리 끝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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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cache) — 자주 쓰는 데이터를 미리 복사해 둔 임시 저장소입니다. 속도를 높여
주지만, 쌓이면 공간을 차지합니다.

클라우드(cloud) — 인터넷에 있는 다른 회사의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ㅌ]

터미널(terminal) — 명령어를 입력하는 검은 화면입니다.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나 "파워셸(PowerShell)", 맥과 리눅스에서는 "터미널(Terminal)"이라고
부릅니다.

TRIM — SSD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데이터 자리를 미리 정리해 두는 기능입니다. TRIM이 잘
작동하면 SSD 속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ㅍ]

프로세스(process) —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을 많이 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prompt) — AI에게 건네는 부탁의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쓸수록 AI가 정확한
결과를 돌려줍니다.

파워셸(PowerShell) — 윈도우에 내장된 강력한 명령줄 도구입니다. 파일 관리부터
시스템 설정까지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ㅎ]

환경변수(environment variable) — 운영체제가 기억하고 있는 설정값 중 하나입니다.
PATH 환경변수는 "명령어를 찾을 폴더 목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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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오래된 맥·PC 기종별 리눅스 궁합표

아래 표는 오래된 컴퓨터에 리눅스를 설치할 때 참고하는 궁합표입니다. "추천 리눅스"는
해당 사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배포판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주의: 리눅스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데이터를 백업하십시오. 아래 정보는 2026년
상반기 기준이며, 새 버전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 전 AI 에이전트에게
"내 기종에서 ___ 리눅스가 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텔 맥(Intel Mac) 기종별 궁합표]

기종 출시 연도 RAM 추천 리눅스 주의 사항

MacBook Air 11/13인치 2010~2012 2~4GB MX 리눅스, 안티X 와이파이 드라이버 별도 설치 필요

MacBook Air 13인치 2013~2017 4~8GB 리눅스 민트, 우분투 와이파이 대부분 자동 인식

MacBook Pro 13/15인치 2012~2015 4~16GB 리눅스 민트, 페도라 외장 GPU 모델은 드라이버 확인

MacBook Pro 13/15인치 2016~2019 8~32GB 우분투, 페도라 T2 칩 모델은 별도 설정 필요

MacBook 12인치 2015~2017 8GB 우분투, 리눅스 민트 USB-C 허브 필요 (포트 1개)

iMac 21.5/27인치 2009~2015 4~32GB 리눅스 민트, 우분투 후면 포트 풍부, 설치 수월

iMac 21.5/27인치 2016~2019 8~64GB 우분투, 페도라 5K 디스플레이 지원 확인

Mac mini 2009~2014 2~16GB MX 리눅스, 리눅스 민트 서버용으로 특히 적합

Mac mini 2018 8~64GB 우분투, 페도라 T2 칩 별도 설정 필요

Mac Pro (타워형) 2009~2012 8~64GB 우분투 서버, 데비안 EFI 부팅 주의, 서버 용도 최적

※ T2 칩 탑재 모델(2018년 이후 일부): 외부 부팅 허용 설정을 macOS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macOS 복구 모드 → 시동 보안 유틸리티 → "외부 미디어에서 시동 허용" 선택

[인텔 맥 와이파이 칩셋별 드라이버 안내]

와이파이 칩셋 | 리눅스 지원 상태
---------------------------------|------------------------------------------------ Broadcom
BCM4322 (2009~2011) | broadcom-sta 드라이버 설치 필요 Broadcom BCM4360
(2013~2017) | broadcom-sta 또는 wl 드라이버 설치 필요 Broadcom BCM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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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 최신 커널에서 brcmfmac으로 자동 인식되는 경우 있음 Apple T2 내장
Wi-Fi (2018~2019) | apple-bce 드라이버 필요, t2linux.org 참고

참고: 팁: 리눅스 설치 시 와이파이가 안 잡히면 유선 랜 케이블을 먼저 연결하십시오. AI
에이전트에게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잡아 줍니다.

내 맥의 와이파이가 리눅스에서 안 잡힙니다. 와이파이 칩셋 모델을 확인하고, 맞는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해 주세요.

[윈도우 PC·노트북 사양별 궁합표]

사양 기준 RAM 디스크 추천 리눅스 용도 예시

2010년 이전, 32비트 CPU 1~2GB HDD 안티X(antiX), 퍼피 리눅스 가벼운 웹 서핑

2010~2014, 64비트 CPU 2~4GB HDD MX 리눅스, 루분투(Lubuntu) 문서 작업, 웹 서핑

2014~2017, 64비트 CPU 4~8GB HDD/SSD 리눅스 민트, 조린 OS 일반 사무, 교육용

2017~2020, 64비트 CPU 8~16GB SSD 리눅스 민트, 우분투, 페도라 개발, 다목적

2020 이후, 64비트 CPU 8GB+ SSD 우분투, 페도라, 팝!_OS 고성능 작업, AI 실험

※ HDD를 SSD로 교체하면 체감 속도가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비용은 보통 3만~5만 원
수준입니다.

[리눅스 배포판 특징 한눈에 보기]

배포판 이름 특징 한 줄 요약 최소
RAM

무게

안티X(antiX) 극도로 가벼움, 가장 오래된 PC에도 설치 가능 256MB 중요: 참고: 참고: 참고: 참고:

퍼피 리눅스(Puppy Linux) USB에서 바로 실행 가능, 설치 없이 체험 가능 512MB 중요: 참고: 참고: 참고: 참고:

루분투(Lubuntu) 우분투 기반이지만 가벼운 화면을 씀 1GB 중요: 중요: 참고: 참고: 참고:

MX 리눅스(MX Linux) 가볍고 안정적, 중급 사양에 최적 1GB 중요: 중요: 참고: 참고: 참고:

조린 OS(Zorin OS) 윈도우와 가장 비슷한 모습, 적응이 쉬움 2GB 중요: 중요: 중요: 참고: 참고:

리눅스 민트(Linux Mint)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 윈도우 사용자 친화적 2GB 중요: 중요: 중요: 참고: 참고:

우분투(Ubuntu) 가장 널리 쓰이는 리눅스, 정보가 많음 4GB 중요: 중요: 중요: 중요: 참고:

페도라(Fedora) 최신 기술을 빨리 반영, 개발자에게 인기 4GB 중요: 중요: 중요: 중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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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판 이름 특징 한 줄 요약 최소
RAM

무게

팝!_OS(Pop!_OS) 우분투 기반, GPU 드라이버 자동 설치 4GB 중요: 중요: 중요: 중요: 참고:

[되살린 컴퓨터 용도별 추천 조합]

용도 추천 배포판 필요 최소 사양 핵심 프로그램

가족 인터넷 컴퓨터 리눅스 민트, 조린 OS 2GB RAM, 32GB 디스크 파이어폭스, 리브레오피스

아이 공부 컴퓨터 리눅스 민트 2GB RAM, 32GB 디스크 GCompris, 리브레오피스

우리 집 파일 창고(NAS) 우분투 서버, 데비안 1GB RAM, 큰 HDD Samba, Jellyfin

미디어 서버(영화, 음악) 우분투, 리눅스 민트 2GB RAM, 큰 HDD Jellyfin, VLC

AI 에이전트 전용 컴퓨터 우분투 서버 4GB RAM, 64GB SSD Python, Claude Code

가벼운 글쓰기 전용 컴퓨터 MX 리눅스, 루분투 1GB RAM, 16GB SSD 리브레오피스, 타이포라

홈 오토메이션 서버 우분투 서버, 데비안 2GB RAM, 32GB SSD Home Assistant

[리눅스 설치 전 AI에게 물어볼 프롬프트]

설치 전 점검 프롬프트:

이 컴퓨터의 CPU 모델, RAM 용량, 디스크 종류, 와이파이 칩셋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양에
가장 잘 맞는 리눅스 배포판 3가지를 추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설치 후 튜닝 프롬프트:

리눅스를 설치했습니다. 부팅 속도, 와이파이 연결, 화면 해상도, 트랙패드 작동을 점검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 항목은 자동으로 고쳐 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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